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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昭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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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use of Gimi(氣味)
in 『Naegyeong · Ungi-pyeon(內經 · 運氣篇)』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1. Result in investigation of 『So-Mun · janggibeopsi-Ron(素問 • 藏氣g時論)」 , the how to 

apply 0-mi( Ii쩌 is a medical treatment for the pathological conditions that 0-jan밍죠魔) 

sffuer from the influence of outside or θjang(E願 cannot revolve their Gi(氣). It dffer from the 

application of original taste(本休) which generally attached to 0-lrieng(,五行) in sequence of 

five-taste(i짧휩남￥敵) and grow the ]eαzg-Gi(精氣) of 〔←jang(五願. And in 「Jαzggibeopsi Ron(藏

氣양時論)」 , the how to apply θmi(죠찌 to a case of Ojang-Sogd죠繼所좀) is a temporary helping 

to the suffering of θjang(五鷹), to the case of @α1g-Soyok(죠魔所欲) is a controlling over the 

revolution of Gi(氣) of 〔)-jan밍五觸 with Bo-beop(補法) and Sa-be〔d鴻法). The Sa-beop(협法) 

deter qαzg-Soyok( Ji廳所값), but in the end helps 0-jang(죠廳) with their work, on the other hand 
it is simil와 to the original tas않(本洙) of θjang(.1£願, so combine the function of helping the 

Jeong-Ci(精氣) of inside. 

2. In 'Naegye,α1g · Ungi-pyeαi깨經 • 탤氣積)」 the I없son why the how to apply θmi(죠쩌 

follows 따ter the oηginal taste(本iq,;) of θjang(죠魔) in the case of TaeguxJ( ;ic週), Bunge때(不及) of 

0-un(죠핑) and Pyeong-Gi(平氣) is that the all 뼈ngs(萬物), when the all t비ngs(萬物) acts by 

influence of θun(YL:폐 it reveals its ch밍11cter according to the original nature(本性) of 五行. In the 

case of Pyeong-Gi( 2F,氣) it follows 따ter o띠y i잉 original tas않(本味), in the other case of Taegi뼈太 

週) or Bungeup(不及) the mutually destructive(相克) tastes are appeared together. 

3. The type of application of 0-mi(죠양) to reply to the change from the Taegw띠太週) or 

Bungeup(不及) of 0-un(五평) in two. One is Ojang-sabeop(五鐵휩法) when the change caused 

by the Taegwa(太週) of 0-un( 1도適), the other is αang-bobeop(죠魔練d;) when the change 

caused by the Bungeup(不及) of 0-un(죠違). And when apply the Sa-Gi(四氣), it is the 

principle that apply Ryang-yak(째藥) to Mok-Un(木運), Han-yak(寒藥) to Hwa-Un(火運),

On-y,며‘(溫藥) or Yeo/-y,따(熱藥) to To-Un(土運), αz-y,며이溫藥) to Keum-Un(金運), Yeo/-y,따 

(熱藥) to Su-Un( ;de適) according to the general rule of change of four season(四時變化), which 

is the general rule. But in the case of Bungeup(不及) of Un(運) generally apply the a 

medicine of mild(和平)-Gi(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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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pared with 0-un(五運'), the Yuk-Ci(六氣j is highly effective and excessively change 
beacause its rise and decline appear at the shape of Ci(氣) by outside. So the application of 

0-mi(五味) to Y띠<-Ci(六氣) is mixed the Ojang-bobeop(五鷹補法) and the Ojang-sabeop(五
鷹명ii) together. Of Yuk-Ci(六氣), the ]u-Gi(主氣j follows after the change of four seasons 

in order to 0-haeng(五行) exactly, so apply Bo-beop(補않) and Sa-beop(聽양) regularly in 
the same way of 0-un(죠違A On the other hand, the phase of change of the 客氣 is much 

complexible than that of ju-Ci(主쩨, so apply the method of Goyok(차헝 which can cover 

the extraordinary conditions, besides Goyok-bosabeop(좀짧爛짧양j in 1)anggibeopsi-Ron(藏氣

法時議)」

5. Of Gaek-Gi(客氣), the S〔띠ieon Ci( 司天之氣) and the ]aecheon-Gi(在혔之氣) are doing 

the role of leading the change of the year so the effect is strong, and accupying an appainted 
situation in time and space, so the change appears in a typical respect. Therefore, apply the 

Pyochi(標治) for the purpase of driving out the Sa-Ci( !ffJ氣) quickly or saving 0-jang(죠鷹) 

from suffering. In Pyochi(標i'ft) usually use a ψpica! taste(味) owing to the 벼fference of time 
and space, it's not a general application of 0-mi(죠味) that described at number 4. But the 
princi미e that it can be applied the Bo-beop(觸짧, Sa-beop(협짧, the method of Sogo(所휩 

together at the same time is as useful as ever. And in the case of ]aecheon-Gi(在꼈之氣), its 

effect is weaker than Sacheon-Gi( 링天之氣), so apply the θmi(죠味) mainly by Bo-beop(觸짧. 

7. Result in investigation of the compasition of impartant prescription in 'Sang,뼈n-Ron(魔 

寒論시 and its annotation which annotated by Seonmugi(成蘇겁), it comes out that in many 

cases, the application of 五味 agree with the ap마ication of Gimi(氣味j in 'Naegyeong · 
Ungi-pyeon( f'Y總 · 運氣劇」 . So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application of Gimi(용被) in 
《Ungi-pyeon(運氣篇」 is founded in actual clinical medicine. And in 'Sα1glrln-Ron( a흉寒 
論시 in a same taste(味), various kinds of medicine are prescribed owing to the difference of 
acting site or effect, it differ from the case in 'Naegyeong(內짧시 that the medicine is 
simply expressed by 0-mi(죠味). 

8. Result in investigation of the contents in 'Saminbang(三因方)」 , in the case of 

Oun-taegwa(죠運t週), the prescription is compased for the p따pose of 뼈ving out the Sa-Ci 

f쩌氣) or setting free the accumulated Ci(氣). And in the case of Oun-bulgueop(五運不及),

the prescription is compased in the direction of revolving the Jung-Ci(靜氣j of 0-jang(죠爾~­

So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Bosa-beop(觸짧양j which applied in 'Naegyeong(때經)」 is 

more or less applied in 'Saminbang(프因方)」 . In the case of Yuk-Ci(六氣), the Sacheon( 司

5f) and ]aecheon(훈꼈) comp。se the prescription one of a pair, and it can 밟 concluded that 

it is similar, in basic conception, to the application of 0-mi(五味j of 

Samueom없myang-Jeong(三陰三陽之政) in 'Yukwonjeon용gidae-Ron(六元正紀大짧}」 ‘ 

Key words: Gimi(氣味), 'Naef!)leon1< • Un1<i-pveon(內經 • 運氣罵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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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序 論

i떻氣學이란 宇富가 A間에 미치는 여러 가 

지 다양한 氣의 흐릅을 미리 예측하거나 또는 

이미 미치고 있는 영향들에 대웅하여, 인간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질병 치 

료의 목적 하에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 나가는 

학문 분야라고 규정할 수 있다. 運氣學은 이미 

r內經 • 運氣篇」 1)이 편집된 시기에 온전한 

형태를 갖추었으며 그 이후로는 크게 변화하 

지 않는 상태로 이어져 내려왔다2). 運氣學 理

論을 바탕으로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 

도 계속되었는데 우선 r內經 • 運氣篇」 의 내 

용을 살펴보면 이미 五運六氣의 변화에 따라 

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氣味를 運

用하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3), 그러 

나, 「運氣篇」 에서는 五味 運用의 原則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제 내용에 대해 

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運氣

篇」 에서 제시한 표味 運用 方法이 담고 있는 

기본 原理도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 

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原理의 근거를 특히 r內經 • 藏氣法時論」

의 五味 運用法4)에서 찾아 그 관련성을 검토 

1) ‘運氣篇’이 r內經」 의 篇名은 아니나 통상적 
으로 ‘運氣篇’, ‘運氣七篇’이라 일컬으므로 
「內經 • 連氣篇」 또는 「連氣篇」 , 「運氣七
篇」 풍으로 표기하였다. 

2) 庸代에 王껴〈이 「運氣七篇」 을 r素問」 에 補
入한 이후 많은 醫書에 運氣 理論이 기재되었 
고 運氣學 전문 서척도 나왔으나 「內經」 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3) r五常政大論」 , r六元正紀大論」 , r至圓要大

論」 에서는 五運의 太過와 不及, 司天之政과 
在없, 主氣와 좋氣, 六품, 勝復, 反勝 풍의 여 
러 경우에 각각 氣味 運用法을 제시하고 있 
다. 단, 寒熱溫째 四氣의 경우에 君藥과 住藥
중에서 君藥의 경우에만 나타나고 fti:藥 빛 
추가적인 약물 운용에 있어서는 爾苦#辛轉
五味만을 들고 있어 五味 중심의 약물 運用
法이라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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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하였다 

方顆| 구성의 원칙은 古方으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분명해지는데5), 古方 구성의 특정은 형 

식적으로 君텀H토使의 조화를 이루면서 치료 

목표에 있어서 六품 및 鐵뼈虛實, 經絡表훌훌 

둥에 대한 분명한 辦證 과정에 기반하고 있다 

는 점이다. 古方은 r陽寒論」 이 편찬되면서 

그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기적 

으로는 r內經」 이후 前漢期까지 이어져 온 

방제 분야의 성과들이 정리되면서 결집된 것 

으로 보인다. 「運氣篇」 이 『內經」 에 補入

된 것이 庸代이나 그 내용의 형성은 補入될 

당시의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漢代 이후 南北

朝 시기에 발전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 

다6), 「運氣篇」 의 정확한 형성 시기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陽寒

論」 과 「運氣篇」 의 형성 시기가 크게 차이 

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서로 간의 관련성 

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한, r內經·運氣

篇」 의 五味 運用이 六품 및 鐵뼈 病機에 기 

반하고 있으며 君면住使의 원칙을 이미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古方 형성 과정에 

4) 五鷹의 所苦와 所欲에 따라 죠味補협法을 제 

시하고 있어서 이른바 죠嚴苦欲補펌法이라 이 
른다. 

5) 金元四大家 이전의 方빼 중 특히, r傷寒論」 , 
r金置要略」 의 처방들을 가리키는데 구성 
약물의 가지 수가 적고 君톰住使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치료 방향에 있어서도 表題寒
熱虛實 휩양證에 따라 한두 가지 분명한 목표 
를 가지고 사용되었다. 이에 비하여 後世方으 
로 불리는 金元時代 이후의 처방들은 鷹뼈 
內陽 이론이 발달하연서 補法 위주의 치료 
방향을 가지고 表훌훌寒熱虛實을 겸하여 치료 
하는 處方이 많아졌으며 따라서 약불 가지 

수가 많아지고 君(i!:住使의 의미도 회박해지 
는 경향이 나타났다. 

6) 「運氣七篇」 의 내용이 매우 방대하며 그것이 
r內經」 의 다른 篇들의 주요 理論들을 융화 
시켜 다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개인 
의 저작으로 보기를 힘들며 運氣學의 오랜 
발전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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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 

가있다. 

『傷寒論」 이 六經病證 체계를 통한 辦證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후 易水學

派7)로부터 시작된 方簡j 분야의 발전은 구체적 

인 약물의 氣味, 歸經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 

여 귀납적 방법을 통하여 廳00, 經絡에 대한 

해석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8). 易

水學派의 약물에 대한 연구의 주요 부분은 

『內經 • 藏氣法時論」 의 五觸苦欲補협法에 기 

반을 두고 있는데, 「藏氣法時論」 의 五味 運

用法이 「運氣篇」 의 氣味 運用에 상당 부분 

웅용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易水學派의 五

味 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運氣 處方에 

사용 가능한 구체적인 약물들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傷寒論」 의 古方 構成이나 易水學派의 藥

物 맑究와는 달리 순수한 運氣學 분야에서 運

氣處方을 제시한 것으로는 宋代 陳言9)이 지은 

『三因方」 을 들 수 있는데, 『프因方」 에서 

제시한 처방들은 이후 여러 醫書에서 계속적 

으로 인용되어 온 대표적인 運氣 處方이라 할 

수 있다10). 여기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역대의 

7) 張元素로부터 시작된 學派로 鷹JjJff病機 理論을 
근거로 삼아 藥物 치료를 통하여 氣血陰陽을 
조절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학품은 
이후 李果, 羅天益, 簡己, 張介홈 둥으로 이어 
져 갔으며 W했服 理論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8) 이러한 연구의 과정을 통하여 牌뽑, 뽑, 命門
둥에 대한 鷹뼈 理論이 발전해 갔으며 그 결 
과 金元時代의 補土, 滋陰 퉁과 明代의 補陽
理論 퉁이 완성되어 갔다. 

9) 南宋의 醫家. 字는 無擇. 1174년에 r三因極→

病證方論」 약칭 r三因方」 을 저술하였다. 
1이 우리나라에서 1613년에 간행된 r東醫寶鍵」

에서도 「三因方」 의 처방 내용을 그대로 인용 
하고 있으며 중국 명나라 맹용광(影用光)이 편 
찬하여 1549년에 간행된 r體仁輝編」 에도 인 

용되어 있다. 근세에 이르러서 英祖 때 尹東里
(字는 子美 號는 草忽)가 지은 「草恩談」 동 
에 책에서는 개인의 生年에 따라 현재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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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氣 處方이 r內經·運氣篇」의 五味 運用

방법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또한 運

氣學이 현실 臨皮에서 어느 정도 정체성을 유 

지하며 발전해 왔는가를 가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運氣篇」 에서 제시하 

고 있는 죠味의 운용을 『素問 • 藏氣法時論」

의 五味 理論에 근거하여 그 원리를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藏氣法時論」 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驗服, 經絡 둥이 天地 宇富의 時間과 

空間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것 

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運氣篇」 의 내용과 관련이 많으며 또한, 죠 

味의 運用法에 있어서는 「運氣篇」의 五味

運用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었다 

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運氣篇」 에서 기술한 五味의 

구성이 실제 한의학의 엄상에서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제 구성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r陽寒論」 의 

처방을 분석해 보았다. 이미 金代의 成無c)U

는 ri'::t解傷寒論」 에서 r內經 • 運氣篇」 의 

六품에 대한 五味 運用의 조문을 인용하여 

r陽寒論」 의 주요 처방들을 注釋하였는데 이 

를 검토하여 『內經」 의 五味 運用法과 r傷

寒論」 의 方齊l 구성의 유사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宋代 陳言이 지은 r三因方」 에 

서 제시한 죠運의 太過, 不及과 六氣의 司天,

在果에 따른 처방들을 검토하여 r內經」 의 

運用 方法과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r傷

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運氣
處方들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運氣學과 命理
學을 결합시키려 한 것으로 r內經」 의 運氣
運用 方法과는 차이가 있다. 

11) 金代의 의가. 1144년에 r陽寒論」 에 대한 최 
초의 전면적인 주석서인 r注解傷寒論」을 
저술하여 후대 陽寒論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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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論」 및 r三因方」 그리고 易水學派의 五

廳補협法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된 약물들을 五

!朱에 따라 다시 분류하여 비교 검토해 봄으로 

써 『內經」 의 五洙 述用 方法이 후대에 구체 

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댄氣學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 

일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끊 

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內經」 이후 

歸醫學의 :!!R論마] 발전에 i핑氣 理論이 많은 영 

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12).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氣!·論 연구에서부터 출 

발한 本草, 方簡j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도 『內

經 . ill1氣篇」 의 五味 i떻用 方法이 중요한 이 

론적 토대가 되었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각 약 

물의 효능과 방제 구성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週氣學이 현실 임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本 論

r內經 • 運氣篇」 의 氣味 i떻JtJ을 살펴보기 

에 앞서 r素問 • 藏氣法時論」 에 나오는 이른 

바 五職苦欲補협 동의 내용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藏氣法時論」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十千의 체계를 기반으로 時空

을 분할하여 그 특성을 규정짓고, 그에 따라 

우리 몸의 五藏이 각각의 時空 속에서 변화를 

주관하며 때로는 질병을 야기하는데 그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즉, 族病 治據의 구체적 

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五行 相克

12) 君火와 相火의 관계, 르陰三陽과 標本中氣 이 

론 동은 k흉00, 經絡에 대한 해석을 더욱 풍부 
하게 만들었으며 여러 病因 病機와 治法 原
則들은 이후 한의학 理論의 發展에 많은 영 
향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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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의하여 똥病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설 

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藏氣法時論」 의 내 

용은 運氣論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13) 이러한 이유에 의하 

여 『素問」 「運氣 七篇」 과 「藏氣法時論」

동 여러 篇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지속되어 왔다14). 

「運氣七篇」 의 성립 시기에 대하여 일반적 

으로 기타 素問의 여러 편들보다 후대에 편집 

되었다고 보는 견해에 입각해 본다면 「藏氣

法時論」 의 주요 내용들이 「運氣七篇」 形成

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으 

며15) 이러한 추정을 기반으로 「藏氣法時論」

에 나오는 所謂 苦欲補협의 方法이 「運氣

篇」 의 氣味運用의 원리로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藏氣法時論」 의 五味 運用이 전적으로 그대 

로 「運氣篇」 에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 

으나 분명히 같은 운용 정신에 바탕하고 있으 

며, 그 구체적인 내용상 일부 차이점도 이론적 

인 규칙성에서 벗어나 현실 상황에 맞추어 웅 

용하려는 목적 하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러면 우선 『素問 • 藏氣法時論」 의 죠味 運

rn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3) 時空의 분할과 그 특성에 대한 규정 및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運氣學 분야의 기 
본 바탕이 되는 내용이다. 

14) 方約中, 許家松은 r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
解」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4, p.33)에서 
「靈蘭秘典論」 , 「짧痛論」 , 「六節藏象論」 , 
「藏氣法時論」 동을 예로 들어 r內經」 과 
「運氣七屬」 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藏氣法時論」 의 五鷹苦欲補펌法이 「運氣七
篇」 의 五味 運用法과 같음을 말하였다. 

15) 「週氣七篇」 의 내용은 어느 한 시대에 갑자 
기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정확한 
생성 연대를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運氣
七篇」 이 다른 r素問」 의 여러 篇들보다 後

代에 만들어졌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통상 
적으로 「運氣七篇」 이 만들어진 시기가 
r內經」 의 그것보다 後代인 것으로 보는 견 
해가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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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素問 • 藏氣法時論』 의 五

味16) 理論에 대 한 考察

「藏氣法時論」 의 篇名을 살펴보면 藏氣란 

五廳의 氣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몽 내부의 

精氣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 藏氣가 시간 

을 법삼고 있다는 뭇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공간이 변하고 공간의 변화에 따라 氣의 편차 

가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몸의 精氣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몽의 

精氣가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순 

웅하여 따라갔을 때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설령 이미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 

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藏氣

法時論」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융용帝問티 융λ形l'A法멘8흉五行쩌i승, 

何*。,퍼從, 何것11.7rii확. ?흉夫ξ;훌, 願뼈其 

훔. ill호伯對티 죠fr흉, 金木¥;);土핀., 홍 

責훗薦, l'A:뤘死‘生, l'A決댔,J!t, ,퍼定죠藏‘ 

i;흉, 問흉ξR훈, ?E.生츠期샌 •• 

黃帝께서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형체 

를 통틀어서 四時 五行의 變化를 법삼아 다스 

리는데, 어떻게 하여야 쫓는 것이며 어떻게 하 

는 것이 거스르는 것입니까? 얻고 잃는 뭇에 

서 원하건데 그 실제를 듣고자 합니다.”라 하 

셨다. l뼈伯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죠行이라는 

것은 金木水火土의 변화로서 갈마들어 귀해지 

고 갈마들어 천해지니, 그것으로써 죽고 삶을 

알아 성패를 결정하여서 표魔의 氣와 병이 낫 

고 심해지는 시기와 죽고 살아나는 시기를 정 

16) 「藏氣法時論」 의 五鷹苦欲補협에는 五味로만 
약물을 표현하였고 寒熱溫源 四氣는 표시되 
어 있지 않다. 「運氣篇」 에서도 君藥의 경 
우에만 四氣가 나타나며 ftc藥이나 추가적 약 
물 運用法에서는 주로 五味로만 표현되어 있 
다. 

內經 運氣篇의 혔味 運用에 대 한 쩌究 

합니다.”라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宇옮의 기운 변화에 따 

라 萬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랍도 小

宇富로서 그에 어떻게 相應하고 있는가를 설 

명한 것이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 몸의 기운이 

어떻게 時空의 변화를 쫓아가고 있는가를 설 

명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바로 五味 運用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JJt초春, 足댔않少陽초治, 其티며ζ, 

JJt풍훌, ,쏠-t-ttιA援츠. 

,.:_;초홍, 춘少F양太陽초治, 共티 며T. 

·~쏠짧, ,훌용ltil'A ‘kξ. 

g후초흉흥, Jl太l쌓陽BJ)초治, 其티찌 

e.. 牌쏠鴻, ,월용쏠ιA像~17). 

빼초秋, 훈太l졸陽明초治, 其티皮후, 

뼈쏠흉上행, 훌생t쏠l'Ai반~-

賢초~. jξ'.lt'I졸太陽초治, 共 티 초쫓, 

뿜쏠짧, ,홍용후l'A潤z. 開8奏理, 쪼!c}흥滅, 

i쁘홍L샌 •• 

17) r素問 • 藏氣法時論」 뒷부분과 r靈樞 • 죠味 
篇」 에 나오는 각 五鷹에 대한 食짧 방법에 
서는 모두 “牌色黃, 宜食敵, 大豆家肉票題皆
觸.”이라 하여 牌에는 마땅히 輪味의 음식을 
먹으라고 하였다. 職味가 牌에 배속되어야 
五味가 五鷹에 대하여 골고루 갖추어지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藏氣法時論」 의 
“牌苦源, 急食苦以操之.”에 대해서 f}波元堅
(日本의 醫家 저서로는 《약치통의(藥治通 
義)〉 《상한광요(陽寒廣要)》 《금궤요략술 
의(金置要略述義)〉둥이 었음)은 “按師굽食苦 
以뺀之, 是五藏中宜食苦者有二, 而無一宜食$$
者. 此末段列五藏色味, 正與l比段相發, 而有牌
色黃宜食嚴句, 然則此苦字寫嚴字之誤明훗.”라 
고 하여 $$味가 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러나, 본 논문에서는 우선 r內經」 의 원문 
에 충실히 따르고자 하였으며, 또한 「藏氣
法時論」 의 죠藏所苦에 대한 五味 運用은 죠 
鷹의 本味 개념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을 모 
변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라 할 수 있으므 
로 牌病에는 생홉!J'B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操浪작용이 비교적 강한 苦味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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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앞부분에서 각 

계절마다 어떤 藏이 주관하는가를 말하고 다 

음으로는 五廳의 운동에 따라 어떠한 經絡이 

주관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 즉 우리 옴에 

서 안으로는 五織, 밖으로는 經絡이 모두 四時

에 따라 변화하여 貴購을 달리하고 있음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하루하루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 

다. 물론 十二月이나 二十四節氣의 변화도 중 

요하지만 四時 다음으로 하루 書夜의 변화가 

인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 

다. 그리고 하루 하루의 변화는 바로 天千에 

의하여 달라진다고 설명한다18), 여기까지가 바 

로 四時와 훔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 기 

운의 특성이 바뀌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각 五驗이 그러한 貴購에 따라 

서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그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물론, 四時

와 훔夜의 변화에 완전히 순웅한다면 고통도 

질병도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 

는 각 시기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자신이 변화 

를 담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 

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우주변화에 

동참하여 주체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하기 때 

문에 그로 인한 수고로움도 면할 수 없는 것 

이다. 그러므로, 괴로움(苦)이라고 표현한 것이 

다. 각 五廳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통을 받으 

며 그에 따라서 藥物의 i펄用은 어떻게 해야하 

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1) 五職의 所苦에 대한 五味 運用

따을 살펴보면, R은 급함으로 인하여 고통 

올 받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급함이란 우리 몸 

의 기운이 돌아가는 것이 보통보다 빨라지려 

18) 「千의 기원을 살펴보면 원래 股代의 紀 8 
즉, 하루 하루의 날을 세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188 

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반드시 氣가 빨리 돌 

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운을 빨리 돌리려 

고 마음만 앞서고 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혀 

서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좁은 골목을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지나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 봄이 되어 싹이 트듯이 

氣가 精으로부터 化하여 갑작스럽게 많이 발 

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급함이 나타날 수도 있 

으나 그보다는 그 氣를 급하게 돌리려고 마음 

만 앞서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9구이 원래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서 일 

을 시작하고 推動하는 將軍과 같은 역할을 하 

고 있기 때문이다19), 특히 봄이나 甲ζ의 날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氣가 급하게 돌아감으로 인하여 府이 고통을 

받을 때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에 납味를 먹어서 늘어지게 하라고 하였다. 

다味는 그 성질이 끈적끈적하여 서로를 붙잡아 

매는 작용이 있으므로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것 
이다 또한 #味는 에너지원으로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氣를 돌려주어 일단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즉,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다때). 그러므 

로, 급한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납味는 土의 本味이니21) 木과 土가 서로 相克

19) 張介寶은 “)ff寫將軍之官, 其志엎, 其氣急, 急則

自陽, 反鳥所苦, 故宜食it以繹之, 則急者可平,
柔能制剛也.”라고 하였고, 新校正에서는 “按全
元起킬, 府줍急, 是氣有餘.”라고 하였다. 

2이 陽氣를 발생하여 기운이 옴에 충만해지연 안 
정감을 느끼게 되며 반대로 기운이 부족하면 
操急함이 나타난다. 

21) 여기서 it味를 )ff病에 쓰고는 있으나 五味의 
근본적인 속성을 五行에 따라 배속했을 때는 
醒苦납辛嚴의 순서가 되어 #味는 牌土의 味
가 된다. 여기서 근본적인 속성이란 만물이 

生成할 때 죠行의 기운을 받는 것을 말하는 
데, 각각의 사물은 그 기운의 성질에 따라서 
형질이 만들어지고 그 형질의 고유한 성질로 
서 영찢苦it辛敵 五味를 띠게 된다. 이 것은 후 
천적으로 六氣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변화하 
는 성질과는 다른 것으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醒, 없生!ff.”에서와 같이 곧바로 우리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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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길항적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22). 

다음으로 心을 살펴보면, 늘어짐으로 인하 

여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다 心이 주관하는 계 

절은 여름이고 날로는 內丁 日 이다. 여륨이 되 

면 우리 몸의 氣가 外部로 발산되어 가장 밖 

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외부에서 볼 때에는 

가장 강성한 듯 보이나 실제로는 內部의 氣가 

虛해져 있으므로 허장성세라고 할 수 있다껍). 

그러므로, 실제로 여름에 기운이 없어서 몸이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원 

래 心은 君主之官으로 온옴의 변화 활동을 주 

관하고 있는데, 만약 임금이 늘어져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 

지 못할 것이다. 엄금은 君子의 象을 가지고 

生生不息하며 굳건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다24). 이러한 때에는 醒味를 먹어서 기운을 추 

스리라고 하였다. @찢味는 陰性으로25) 안으로 

氣를 수렴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醒味는 먹 

었을 때 실제로는 몸이 차가워지지는 않지만 

차가운 듯한 느낌을 주는 맛이다. 신맛의 ‘시 

다’라는 말과 추위를 느낀다는 ‘시리다’라는 말 

의 五行 속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五

味가 우리 옴에 들어와 작용할 때에 收散몇堅 
鏡急과 같이 氣의 흐름을 조절하기도 하나 근 
본적인 五行 속성에 따라 곧바로 五緣으로 들 
어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 
味의 五行 배속을 각 五魔에 대하여 本味라고 

말할수 있다. 
22) 木은 陽氣를 발산하여 일을 推動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土는 氣를 안정시켜서 거두어들 
여 자신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 
고 있다. 그러므로, 氣의 운동방향에 있어서 
서로 반대적인 측면을 가지는 것이다. 

23) 新校正에서는 “按全元起本~. 心苦緣, 是心氣
虛.”라고 하여 氣虛의 현상으로 보았다. 

24) 跳止魔은 “蓋心生血而寫一身之主宰, 善動多慮,
其血易鷹, 病則編弱, 是其常也, 然援則必散,
故欲補心必用짧收.”라고 하였다. 

25) r素問 • 陰陽應象大論」 에서 辛tt味는 發散하 
여 陽의 작용을 하고 爾苦味는 E횡뺀하여 陰
의 작용을 한다고 하여 五味의 陰陽 속성을 

설명하였다.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쩌究 

이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때 신 

맛은 실제로는 차갑지 않더라도 겉으로 느끼 

기에 추운 듯한 기분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맛을 먹었을 때 갑자기 소름이 돋듯 떨라고 

몸을 움츠리게 된다. 즉, 醒味가 자체로 寒性

이 강하다기보다는 表에서부터 內部로 氣를 

수렴하는 작용에 의하여 표면적으로 寒性을 

느끼는 것이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기운이 없 

으며 몸이 늘어지고 잠도 안 올 때 신맛을 먹 

으면 생기가 돌면서 정신도 맑아지는 것을 느 

낄 수 있다26). 즉, 신맛을 먹어서 외부로 흩어 

져 늘어져 버린 血服을 다시 안으로 추스르면 

기운을 회복하여 氣行이 경직되지 않고 부드 

러워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方簡| 중에서 

여름에 五味子가 들어간 生服散낀)을 쓰는 경 

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牌는 계절로는 長夏에 해당하고 찌E의 날 

을 주관하고 있다. 牌는 土藏으로서 만물을 모 

아 뒤섞고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그것을 유기 

적으로 통합시키는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잃).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것을 섞어서 

얽어매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웹이 발 

생하기 쉽다. 그런데 이 浪은 새로운 形과 氣

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운동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 

로 작용하게 된다. 즉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떻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는 먼저 熱을 생각할 수 있다. 熱을 가해서 말 

26) 熱에 의하여 기운이 밖으로 퍼져버린 경우 이 
외에도 張介홈은 “心藏神, 其志喜, 훔則氣繹而 
心虛神散, 故宜食짧以收之.”라고 하여 지나치 
게 기쁜 경우에도 心志를 손상시켜 기운을 
늘어지게 만든다고 하였다. 

27) A흉(#微苦微溫), 찢門.(납微苦微寒), 五味子
(顧tt溫)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五味
子가 기운을 수렴시켜 心氣를 보충하는 역할 
을한다. 

28) 土의 統合 작용과 相火의 變化 작용을 거치연 
서 外部의 氣가 변화되어 나의 氣로, 즉 後天

의 氣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18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이. 16-1 

려서 없애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없을 

밖으로 뺀하여 빼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苦味

를 써서 말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후자에 해 

당한다. 말리기는 하지만 열을 가하여 말리는 

것은 아니고 밟%를 밖으로 빼냄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말리는 것이다. 

판洙는 ‘쓴맛’이다. 우리는 쓴 것을 먹으면 

얼굴을 돌리고 거부 반웅을 일으키게 된다. 

즉, 사람이 싫어하는 것의 대명사인 것인데 다 

른 말로 하면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사랍이 

고통을 받으면 우선 경직되고 다음으로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밖으로 그것을 내보 

내려는 작용을 하게 된다29), 그러므로, 苦味가 

딱딱하게 웅축시키고(堅之) 밖으로 !fB氣를 내 

보내며(뺀之發之)떼) 또는 氣를 아래로 내리는 

(下之) 둥 여러 가지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 것 

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牌病에서 휩%가 발 

생하는 것과 그에 대하여 苦味를 쓰는 이유를 

五願의 相克관계로 보기도 한다31), 

뼈의 경우를 살펴보면, 氣가 위로 거스르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니 급히 펀味를 먹 

어서 뺀하라고 하였다. 이것도 역시 氣를 아래 

로 끌어내리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줍 

!뚱의 작용에 의거한 것으로 苦味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의 기운이 웅축되어 아래로 쏠리게 되 

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뼈는 우리 몸의 上部

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陰藏으로서 아래로 氣

29) 苦味의 작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氣行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다. 氣行이 막히면 웅축 
되어 形質(덩어리)이 생기고 다음으로 우리 

몸은 이것을 이물질로 보아 밖으로 내보내려 
는 생리 기전이 나타난다. 

30) 여기서 發之는 뽑아낸다는 뜻으로 1千11::1:下 三
法을 모두 사용하여 밖으로 %氣를 내보낸다 
는 의미이다. 

31) 張介협은 “여馬陽土, B薦陰土, 中宮之千也, 牌
以運化水類, 制水寫事, 없盛則反陽牌土, 故宜
食줍溫以操之.”라고 하였고, 跳止魔은 “治떻之 
U;, 操之以룹, 蓋훈先入心而補火, 火能生土,
於是土得火以操, 牌得함以浪去훗.”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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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願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밖에서 

부터 氣를 안으로 들여와야 하므로 실제로는 

많은 氣를 소모하고 있는데 가을이 되거나 康

辛의 날이 되면 더욱 안으로 급하게 氣를 수 

렴해야 하므로 내부로부터 상충하는 氣의 저 

항을 받게 되는 것이다32), 물론 가을에 속으로 

부터의 氣의 상충이 다른 계절보다 강하게 나 

타날 수는 없으나 下降이 제대로 안 되어서 

氣가 막히게 되면 그것이 쌓였다가 위로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苦味를 

먹어서 강력하게 아래로 기운을 내려보내어 

결과적으로 뼈의 작용을 돕게 된다. 폼味와 마 

찬가지로 氣를 수렴하는 작용이 있는 @꼈味도 

사용할 수 있으나.33) 여기서는 더욱 강력한 수 

렴 작용을 하는 苦味를 사용하여 일단 급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賢은 겨울을 주관하고 날로는 王쫓日에 해 

당하는데 賢의 역할은 안으로 갈무리된 氣를 

견고하게 감싸서 조금이라도 밖으로 빠져나가 

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마치 동물들이 겨울잠 

을 자듯이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죽은 듯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假死상태에 빠지 

면 우리 몸의 外部에서 활동하는 經絡 및 彼

骨Jlll肉들은 활동성을 잃고 탄력성이 없어지게 

되는데, 탄력성이 없어지는 것을 달리 말하면 

바로 f용1&.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우리 몽이 살 

아가는데는 營衛氣血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律波은 그것에 의하여 2차적으로 만틀어져 쓰 

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생명을 영위하는 각각 

의 말단에서는 律波이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 

32) 張介흉은 여기에 대하여 “뼈主氣, 行治節之令,
氣病則J:i쁘於師, 故宜急食苦以뺀之.”라고 하 
였다. 挑止魔은“然上않之故, 多本於火,利用
苦寒以뺀其熱, 則轉i뾰짧JI~也.”라고 하여 氣上
뺑의 원인이 火에 있다고 보았다. 

33) 氣의 上뺑이 火熱에 의한 것이라연 맺堅 작용 
으로 熱을 내리는 $$味를 쓸 수도 었다. 실제 
로 「六元正紀大論」 에서는 陽明之政에 觸味
를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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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몽의 氣

가 제대로 순환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律被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다. 

賢이 건조함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律波의 부족을 의미한다. 즉, 賢의 갈무리하는 

작용이 너무 지나치면 氣가 閒塞되어 밖으로 

돌지 않게 되어 결국 律波이 부족해져서 몸이 

마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辛味를 먹어서 

적셔주라고(潤之) 하였는데, 여기서 매운 맛은 

氣를 잠시 겉으로 돌려서 經絡을 소통시키고 

節骨lllL肉의 氣를 행하여 律波을 생성함으로써 

우리 몸이 건조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뒤이은 勝理를 열고 律陳을 이르게 하여 氣를 

통하게 한다는 설명이 바로 이것이다. 단, 氣

를 돌려줌으로써 f용被을 만들어낼 뿐이지 실 

제로 辛味 자체가 f용波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보충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五味가 가지고 있는 氣

의 흐름을 이용하여 五鷹 각각의 상황에 맞추 

어 쓰고 있는데, 우리가 五味를 먹었을 때에 

우리 몽의 氣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五味의 이러한 

작용을 『內經」 에서는 散收, 繼急, 潤操, 몇堅 

이라 하였다35), 물론 휩찢苦it辛轉의 五味가 五

魔의 本味로서 精氣를 직접적으로 길러주는 

작용을 하지만36), 五味가 항상 本味로서만 작 

34) 張介훔은 “賢寫水藏, 藏精者也. 陰病者苦操, 故

宜食辛以潤之, 蓋辛從金化, 水之母也. 其能開
勝理, 致律波者, 以辛能通氣也. 水中有륨氣, 
推辛能達之, 氣至水亦至, 故可以뼈뽑之操.”라 

고 하여 金職의 本味인 辛味가 子인 水鷹을 
룹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張짧(明代 醫
家, 字는 輪風 號는 행鄭이며 陽湖A. 저서로 

는 《소문석의(素問釋義)〉 둥이 있음)는 “賢
主水而苦操者, H$麗不降, 水끊化源, !If變不升,
溫氣留於下魚故操也. 辛味開勝理以뺀師聚, Y.. 
能升散木氣, 故律被致而氣通.”라고 하여 師影
과 !If聚을 소통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35) 「藏氣法時論」 에서 “辛散, 醒收, tt續, 苦堅,

없없몇.”라 하였다. 
36) 「五藏生成篇」 에서 “心欲苦, 뼈欲辛, 府欲醒,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 한 쩌究 

용하는 것은 아니며 氣의 순환에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효용을 가지는 구체적인 약물들로 

다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藏氣法時論」

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작용을 이용한 五味

運用法이라 할 수 있다. 

2) 五藏의 所欲에 대한 五味 補짧法 

「藏氣法時論」 에서 五魔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補휩하는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카획4호Jlt ... 증략 ... Jlt欲敢, J좋용」암ιA 

散~. 1죄辛補~. 짧鴻~. 

%쳐4호,ι; --- 증략 ,.· ’i欲핏, ‘훌it~,퍼 

몇ξ, 1죄~補츠, 1J-i:혐ξ. 

病4호牌 --- 중략 --- R후값‘짧, ,옆생tit以 
錢~. l헤 쏠鴻츠, itoi혐~37), 

%휠4호R휘 --- 중략 --- R후欲l/t, ,월생I:~흥l':I. 
iJtξ, m 홉쫓補ξ, 깅ri:寫ξ. 

病4호뽑 --- 중략 --- 賢짜t홈울, ,월용쏠l':I. 
堅츠, 1헤쏠補츠, ~i:협~. 

이 경우는 앞서 내용과 비교할 때 !fB氣의 

침입을 받아서 병이 五魔에 들어있는 것이다. 

즉, 五廳이 자신이 用事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 

더라도 相克의 !fB氣를 받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五鐵이 병에 걸렸을 때에는 五廳

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散,

몇, 鍵, 收, 堅”이라 표현하였다. 이것은 본래 

五魔이 하고자 하는 氣의 흐름과 같으니 이것 

이 제대로 되어야 五鷹의 精氣가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氣의 흐름이 방혜를 받을 

때는 급히 해당 五味를 먹어서 五鐵의 회복을 

돕게 되는데 이것을 補한다고 하였고, 뒷부분 

에서는 반대로 휩하는 味에 대하여 말하였다. 

補웹의 개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補는 

精氣를 補하는 것이고, 협는 !fB氣를 짧하는 의 

牌欲람, 뽑欲敵, 此죠味之所合也 ”라 하였다. 
37) r內經」 원문의 순서상 補협가 바뀌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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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藏氣法時論」 에서 

말하는 五職補휩의 경우에는, 補는 각 五魔이 

바라는{欲) 氣의 방향대로 도와주어 결과적으 

로 精氣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補라고 

말한 것이며, 반면에 휩의 경우에는 %氣를 @홉 

하는 의미에서 협라고 했다기보다는 補法에서 

나타난 氣의 흐름과 반대로 작용하고 있으므 

로 鴻라고 표현한 것이다38). 그러므로, ¢훨法에 

사용된 五味는 補法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흐 

르는 것을 견제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는 氣의 조화를 이루어 五魔 각각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마. 또한, b홉法에 사용한 

味는 五廳의 本洙39)와 비슷하여 직접 五職으 

로 들어가 도움을 주는 의마도 가지고 있다40). 

원래 五廳에는 本味를 써서 돕는 것이 원칙 

이나, 여기서는 五廳이 병에 걸려 제대로 기능 

을 하지 못하는 급한 쌍황이므로 빨라 五味의 

38) 吳昆도 “順其性옳빼‘, 反其性寫협.”라 하여 죠 
없의 本性에 따르는가 거스르는가로 補협를 

규정하였다 
39) 예를 틀연, r素rm· 陰陽應찔大論」 에서 “束

方生風, 風生木, 木生願t 醒生!Jf, !Jf生illi, 節生
心, !Jf主目,”이라 하여 짧味가 직접 !Jf氣을 生
한다고 하였다. 이때의 llf木의 本味인 업찢味는 

地氣를 의미하는 것으로 地生萬物할 때에 그 
萬物의 선천적인 屬性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味는 五쩌1, 五鷹, 身形 둥의 선천 
적 형성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비하여 후 

천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六氣 變化
의 산물로 나타나는 味들이라고 할 수 있다. 

40) 「藏氣法|댐論」 의 五鷹협法은 心의 감味와 牌
의 함*반을 바꾸면 五짧의 本댔와 일치한 
다. 그러나, 心에 좁味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퍼져나가 허해전 氣를 수렴시켜 熱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나 나중에는 氣를 웅축시켜 경 

작되게 만들므로{堅之) 오히려 心의 기능을 
방해하게 된다. 또한 牌에 it'*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陽氣를 보충하여 빠氣의 fill行을 도 

우나 나증에는 늘어지게 만들어(繹之) 오히 
려 氣行을 저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氣
의 運行만을 보았을 때는 本샤의 jfj法과 五

磁협法은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두 가지 用
합은 유사한 연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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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의 흐름을 이용하여 五鐵의 五行運動을 돕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시적으로 氣의 

운행을 룹는 標治이고 근본적으로 五廳 자체 

의 氣를 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藏氣法時짧」 의 補法이 비록 補라고는 

하였으나 五魔의 精氣를 직첩적으로 길러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외부 六품애 의하여 억제를 

받고 있는 氣의 흐름을 소통시켜 주는 것이며, 

반면에 휩法도 역시 %氣를 몰아내기보다는 

補法의 흐름을 조절하면서 五廳 내부의 氣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4ll. 그러므로, 

補法과 @평法을 함께 사용하여도 결국에는 五

魔의 기능을 돕는 결과가 된다. 

補휩가 서로 氣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府의 경우를 

보면, 辛味는 發散의 작용을 하여 府氣가 억눌 

려는 것을 펴주고 懶味는 반대로 氣를 수렴시 

쳐서 다시 안으로 기운을 추스리도록 돕는 

다42). 辛味는 또한 發퓨샤켜서 表에 있는 風耶

를 밖으로 몰아내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心의 경우에는 補法으로 홉흉味를 써서 부드 

럽게(轉之) 하며 협法으로는 #味를 써서 완화 

시킨다고(鍵之) 하였다. 여기서 轉과 繼은 서 

로 비슷한 의며인 것 같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43). 즉, 觀은 부드럽 

고 유연한 것으로 뺏뺏하지도 않고 늘어져 쳐 

지지도 않아서 氣의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41) 醒味는 기운을 수렴하여 안으로 陰氣를 補하 
므로 府氣를 보충해주며, 납味는 心이 急혈 
때 기운을 늘어지게 하면서 동시에 안으로 虛
해진 陽氣를 보충해준다 또한, 辛'*는 表로 
氣를 發散시켜 소통시킴으로써 宣師시켜 氣블 
補하고, 때없味는 水氣를 가지고 있으므로 賢의 

뺨藏하는 기운을 돕는다. 이와 같이 $평法의 
味들은 자체로 五鷹의 氣를 안으로 보충해주 

는 연을 가지고 었다. 
42) 張介홈은 “木不宜數, 故欲以辛散之, 順其性者

f흘補, i웰其性者薦협, 뮤f훔散iπ많、收, 故辛寫補
혐찢寫협 ”라고 하였다. 

43) 吳뿔은 “心火흉횟而평續‘”이라 하여 몇과 繼을 
반대의 작용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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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續은 늘어 

진 것으로 기운이 처져있는 상태이다. 또한 늘 

어진 것이 심해지면 움직임이 둔해져서 오히 

려 굳어서 딱딱해질(堅) 수도 있다. 輔味가 부 

드럽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輔味는 원래 水

의 本味로서 氣를 갈무리하면서 내부에 陽氣

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心火의 陽氣가 지나치 

게 흩어지는 것을 막으면서도 동시에 내부의 

氣를 보충해주는 작용을 한다44). 단지 氣를 수 

렴시키거나 웅축시킨다면 醒味나 苦味를 쓸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수렴은 또한 心

의 精氣를 손상시키므로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45), #味는 기운을 늘어뜨려 心에 대하 

여 휩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陽氣를 

보충하여 心火를 돕는 역할도 겸한다. 

牌의 경우에는 補法으로 납味를 써서 繼和

시키고 협法으로 苦味를 쓰라고 하였다. #味

를 먹게 되면 기운이 안정된다. 마치 음식을 

배불리 먹었을 때의 포만감처럼 약간 늘어진 

듯한 편안함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편안하 

게 늘어진 상태가 되어야 외부의 기운을 안으 

로 포용하여 들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다양 

한 성질을 통합해 낼 수 있는 것이다뼈). 또한, 

#味는 陽氣를 일으켜 氣의 運行을 도우므로 

牌土의 통합작용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납 

44) 張介質은 “心火太過, 則寫짧越, 故急宜食職以

軟之, 蓋嚴從水化, 能相濟也.”라고 하였고, 吳
昆은“萬物之生心皆柔軟, 故心欲軟,心病則剛
操훗 宜食敵以軟之, 蓋輔從水化, 故能濟其剛
操使然也. 心火喜軟而惡總, 故輔寫補, tt寫협 
也.”라고 하여, 모두 觸味의 水氣로써 心火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45) 짧味는 단지 氣를 收왔시킴으로써 熱을 내리 
지만 苦!朱는 氣를 응축시켜 정체시키므로 心

氣의 II떠行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은 標治로서 임시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醒味와 f한味는 三陰三陽之政, 六찮, 
勝復 둥에서 주로 뾰藥으로 사용되고 었다. 

46) 이와 반대로 土氣와 相克 관계인 木氣가 강하 
여 氣의 운행이 急해진다면 牌土의 통합작용 
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정체될 것이다. 
즉, )ff牌不fD의 상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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味에 비하여 협法의 苦味는 氣를 용축시켜 사 

람을 각성시키고 긴장시키므로, 氣의 흐름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라고 할 수 있다47), 쓴맛 

은 또한 牌에 생기기 쉬운 源쩌를 제거하는 

작용도 겸하고 있다얘). 

뼈의 경우에 醒味를 써서 補하고 辛味를 써 

서 협한다고 하였다. 뼈는 따과 비교했을 때 

氣의 흐름이 반대이므로 醒味를 써서 氣를 수 

렴시키고 반대로 辛味를 써서 氣를 조금 發散

시켜 조절하게 된다49), 

賢의 경우에는 氣를 안으로 갈무리해야 하 

는데 苦味를 써서 견고하게 하며, 敵味는 딱딱 

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 폼味와는 반대의 작 

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輔味는 賢의 本

味로서 賢을 돕는 작용을 겸한다51), 「藏氣法

時論」 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五廳

이 괴로울 때와 五鷹이 병들었을 때에 五鐵의 

精氣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五味를 운용하고 있 

는데 원래 五魔의 本味를 사용하여 精氣를 직 

접적으로 기르기보다는 五味가 가지고 있는 氣

의 운동 방향을 이용하여 그 흐름을 조절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특히 五藏病의 경우에는 補

法과 簡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여기서의 

47) 張介質은 “牌貴充和溫原, 其性欲繹, 故宜食#
以續之. 牌喜납而惡、苦, 故苦뚫뼈, it뚫補ill.”라 
하여 牌는 원래 #味를 좋아하고 함味를 싫어 
한다고 하였다. 또한, 王째은 “苦협取其堅操, 
납補取其安鍵.”이라 하여 함味와 it味의 성질 
이 상반됨을 말하였다. 

48) 王泳은 “苦협取其堅操, tt補取其安編.”라고 하 
여 苦味의 작용이 操떻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49) 張介寶은 “뼈應秋, 氣主收했, 故宜食醒以收之.
8뻐氣宜聚不宜散, 故없收寫補, 辛흉k옳潤.”라고 
하였다. 

50) 張介寶은 “賢主閒藏, 氣貴周密, 故賢欲堅, 宜食
함以堅之也 苦能堅故鳥補, 敵能뼈;堅故앓鴻.” 
라고 하여 苦味와 輪味의 작용을 대비하여 설 

명하였다. 
51) 敵味는 陰陽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짜 

로서, 氣의 발산을 누그러뜨려 억제시키는 陰
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속으로는 陽氣를 함축하 

고 있어 기운을 발생시키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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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i첩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만 

서로 반대로 나타날 뿐 같이 함께 사용하여 五

廳의 精氣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52) ‘ 

또한! 여 기서는 五味로만 표현하여 간단혀 

그 효능을 설명하고는 았으나 구체적으로는 

같은 味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작용하는 購뼈 

經絡에 따라 약물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 

어 같은 감味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약물에 

따라서 ~m氣를 밖으로 몰아낼 수도 있고 氣를 

網降시킬 수도 있으며 浪을 말랄 수도 있는 

퉁 그 작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所꽁 

의 週m과 補휩法의 차이정도, 所苦는 일시적 

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급히 치료하는 것 

이라면 補않굉法은 補法과 @협法을 서로 겸용하 

여 五鷹의 氣의 운행을 순조롭게 조철해주는 

젓이라 할 수 았다. 

2. 『素問 • 運氣篇』 으! 氣味 運用

-llli氣篇」 에서 말한 五味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五味는 地氣에 의 

하여 萬物이 生할 때 갖게 되는 생질이므로 

그 해의 子支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데 萬物의 本뾰은 외부의 六氣 변화보다는 내 

부의 五運 원리를 쫓아가게 되어 였으므로 萬

物 변화의 *性을 Ji味로 표현할 때는 五行의 

本味를 따르게 된마-53), 반면에 六氣의 변화는 

52) 「至質찢大論」 에 나오는 主氣의 五味 運用을 
살펴보면 補法과 협찮을- 함께 사용하여 方齊l
를구성하고 었다 

53) 萬物。l 生化할 때 즉 形體가 만들어질 때는 
內部의 本性에 의해 특성이 정해지므로 주로 
죠行의 원리를 쫓아서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이미 形이 만들어진 후 生命을 영위하여 살아 
나가는 동안에는 싸部 六氣의 영향을 받게 되 
므로 三陰三陽의 원리를 쫓아서 생활하재 환 
다. 일년 동안의 짧物 변화를 보더라도 五짧, 
五옳, 五味 둥야 生할 때에는 五連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生長Jfli:藏을 거치는 동안에는 
主氣 또는 客氣,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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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復運動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과정에서 

%氣가 발생하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대 

응하여 氣의 흐름을 조절해나가야 환다. 그러 

므로, 이 경우에는 「藏氣法時論」 의 五味 運

얘 방법을 사용하거l 된다. 우선 五行악 원리를 

쫓으면서 變化의 양상이 적은 五運의 氣味 運

用에서부터 샤작하여 主氣, 客氣, 司天, 在없, 

六쌓, 勝復, 反觸 등 프陰三陽 六氣의 형식을 

가지면서 그 變化 양상아 심하게 나타나는 경 

우의 순서로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 

1) 五運에 따른 氣味의 變化

(1) 萬物化生의 五味 變化

五運의 변화에 의하여 萬物이 化生할 때에 

는 五味變化도 五行의 本味를 따르는 것아 원 

칙이다. 五運의 變化는 각각의 해마다 太過年,

不及年, 平氣年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太過

年, 不꿇年에는 五行약 相克 관겨|에 따라서 <#
러 味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平年의 경우에 

는 기운에 안정퇴어 었으므로 五運 자신의 거£ 

味만of 나타난다, 「五常政大論」 의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平氣之紀 不及之紀 太過之紀
數和之紀•• 委和之紀.• 發生之紀“‘--
其味嚴 其味醒辛 其'*~셨it프휴 

升明之紀,•• jfi:RJl 之紀---’‘ U!M흥;Z紀…---
其味苦 其味품敵 흉-味苦辛힘없 

備化之紀’”--- 용휠옮之紀----‘ 홍k멸之紀“---, 
其味it 其味嚴납 其味it때횟醒 

審平之紀‘----- 從옳之紀 •• 堅成之紀“’“
其味辛 其味苦辛 其味辛嚴苦

靜!順之紀.‘--‘ i댐流之紀‘ 流쩌之紀---

1F氣年의 경우에는 五行의 本味만 나타나고 

53) 예를 들어, 委和之紀의 경우에서 張介흉은 

“짧者養, 후者勝, 木暴金化也.”라 하여 五行相
克의 작용으로 두 가지 味가 발현된다고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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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經 運氣篇의 혔味 運m에 대한 맑究 

퍼天(上} 大運(中) 在옮(下) 天符 歲會 同天홈 폐歲會 平氣

머子 甲午 少陰火 명햇寒 太宮土運 苦熱 陽明金 g꼈熱 

ζ표 ζ未 太陰土 苦熱 少商金運 @찢和 太陽水 it熱

N寅 內리R 少陽j범火 혈.햇용 太껴水運 嚴溫 願陰木 辛溫

T째丁댐 陽aJJ金 苦小溫 少角木運 辛和 少陰火 뼈햇寒 木(丁째) 正商

[양辰 J:X;~ 太陽水 苦溫 太徵火運 it和 太陰土 납溫 £정& 
己B 己* 願陰木 辛V흉 少宮土運 i:t和 少陽相火 없寒 正角

康午짧子 깅}'~올火 협&낯용 太商金運 辛溫 陽明金 @였溫 金 폭題 
辛未辛표 太陰土 苦熱 少쩌#運 좁和 太陽7)( 苦熱 水 J.E~흠 

王E션 王寅 少陽相火 빼횟寒 太角木運 @%和 @%陰木 辛r평 木

쫓西 쫓9P 陽明金 품샤、i잃 少徵火運 tit溫 少陰火 鐵寒 *- 正商

甲 fl(; 甲辰 太陽水 춤熱 太宮土運 苦溫 太陰士 품溫 士 土

Zfi: ZE. ·%陰木 辛i횡 少簡金運 훌없::fll 少陽뼈火 @*寒 正角

쩍子 며午 少陰火 8횟寒 太쩌水運 훔몇뽕! 陽~~金 륨앓업흉 *〔며子) 

丁표 T未 太陰土 苦溫 少角木運 辛溫 太陽水 it熱 正宮

):!(;寅 ):!(;申 少陽相火 힘없寒 太徵火運 it:fll ~陰木 존휴째 火

己때 己西 陽明金 苦小溫 p宮土運 it和 少陰火 휩&寒 

E용辰 JJ!IX. 太陽水 '15'熱 太商金運 辛溫 太陰土 it熱

辛E 辛짖 願陰木 辛}행 少쩌水運 품和 少陽相火 삐*寒 

王午王子 少陰火 월i寒 太角木運 휩앓X흉 陽明金 §찢i없 

찢未쫓표 太陰土 뿜溫 少徵火運 @&溫 太陽水 it熱

甲申 甲寅 少陽相火 협*寒 太宮土運 엠없和 戰陰木 辛}명 

z,휩 ZS~ 陽明金 苦小溫 少商金運 좋和 少陰火 휩*응용 金 金(Z‘西) 正商

內EZ 內辰 太陽# 苦熱 太쩌水運 를i임& 太陰土 it熱 * 丁玄丁E 廠陰木 辛V였 少角木運 辛和 少陽相火 홉&寒 木 正角

IX子 ):!(;午 少陰:k 힘§몇용 太徵火運 it寒 陽明金 @었溫 火 火(않午) 

己표 己末 太陰土 좁확! ,y宮土運 itfO 太陽* it熱 土 土 正宮

E용寅 ,,_申 少陽뼈火 離寒 太商金運 辛溫 厭陰木 辛{행 Jli1휠 
辛!IP 辛西 陽明金 苦小溫 少쩌水運 苦和 少陰火 홉&몇용 

王辰 王~ 太陽水 좋i닮 太角木運 @찢和 太陰土 1n닮 

쫓B 쫓};, 廠陰木 辛Z힘 少徵火運 옵햇;flJ 少陽相火 없寒 火

혔 도표 중에서 中이란 며運 즉 大運을 말한다. 
혔 平氣 중에서 밑줄찬 것은 太過의 中運이 司天之氣의 相克을 받아 平氣로 바뀐 것이다. 

있으며, 不及年에는 자신을 克하는 氣가 들어 

와 원래의 本味에 같이 겸하여 나타나게 된다 (2) 五運 變化에 대처하기 위한 氣味 運

%). 그러나, 이때에 本味보다 克하는 味가 더 用
강하게 나타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不及年이라 하더라도 고유한 中運의 특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本味의 성질을 텀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太過年에는 자산이 克하는 

氣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지만 太過에 의한 勝

復 현상이 나타나서 자신을 克하는 氣까지 드 

러나게 된다. 

앞에서 五運의 변화는 五行 運行의 法則올 

따르면서 事物의 內的 변화를 주도하고 야러 

한 결과로 萬物 1t.生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五運의 변화가 外部 氣

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oJ것은 宇富 자 

체의 內部的 五行 運動。l 外部로 드랴나기 때 

운여다. 이러한 변화는 氣의 형태로 냐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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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太過, 不及에 따른 盛흉가 있게 마련 oJ 

고 여에 대처하거 워해서는 五行의 本味보다 

는 「藏氣法時論」 의 苦欲補휩法을 사용해야 

한다. 단 風寒暑않~~힐火 六氣의 변화보다는 세 

력이 미약하면서 변화가 적고 事物의 外部보 

다는 內部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차여점이 

있다. 

「六元正紀大論」 에 나오는 中運 변화에 따 

른 五味 운용은 바로 五運의 太過 不及에 대 

한 氣의 변화와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즉, 앞서의 「五常j많大論」 의 내용이 

萬物의 化生에 관련된 것이라면 「六元正紀大

論」 의 내용은 같은 五運이라 하더라도 盛흉 

를 거듭하는 氣의 변화에 관련된 젓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藏氣法時論」 의 五味 운용 

을 따르고 있으면서 「至훨要大論」 풍에 나 

오는 六氣에 대한 五味 운용보다는 일정한 규 

칙성을 가지고 있다Eδ). 

「六元正紀;k;論」 에서는 六十'fl子의 각각 

歲에 따라서 氣化 변화를 셜명하고 있는데 五

필i과 司天, 휴.없에 각각 五味를 배속하고 었 

다‘ 그 내용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특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運太過샤에는 

五嚴鴻法을 따르고 連不及시에는 五觸補法을 

따르고 있다%). 五運의 변화는 안으로 五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57) 만약 不及한 경 

우에는 五鐵의 氣가 제대로 순행하고 았지 못 

한 것이므로 氣의 흐름을 도와주는 五味補法

을 쓰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五運이 太過한 

경우에는 내부 五鐵의 氣가 강하게 나타날 수 

55) 氣의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氣味 運f검 it.; 

에 있어서도 일정한 규칙성을 갖게 된다. 
56) 「藏氣냥|힘융」 에서의 五職JifrW;에 나오는 鴻

&-과 fillf),;을 말한다 
57) 六氣의 變化가 外部로부터 經絡을 통하여 修

'fJ·JJIL肉을 지나 안으로 五廳까지 충차로 전달 
된다면, 'FL運의 변화는 내부 五廳에 비교적 
직접적으로 영향올 미치므로 六氣에 비하여 
變化를 감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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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단지 협法을 써서 五職 기운의 흐름 

을 조절해주게 된다. 또한 흉풍法의 味는 五廳의 

本味와 가까우므로 안으로 虛해질 수 있는 五

藏의 精氣를 북돋아주는 작용도 겸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E티申年, 며寅年에는 苦味 대신 

職味를 사용하고 있으며 6西年, z‘!ln年에는 

顆味 대신 苦味를 사용하고 있다. 

寒熱溫핸 四氣에 대하여 살펴보면, 不及年에 

는 기운oJ 강하지 않으므로 접1의 味를 쓰게 되 

며, 太過年에는 木火는 陽으로 보아 째이나 寒

이 오고 土金水는 陰으로 보야 溫oJ나 熱이 오 

는 것야 원칙이다-58J.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예 

외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j) 不及年에 和味를 쓰지 않는 경우 

運不及年에는 부족한 中運을 보충하는 방향 

으로 변화가 나타냐는데 특이한 점은 少角(木

不及)과 少徵(火不及)의 해에서만 四氣약 변화 

가 냐타만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개 中運에 있 

어서 陽氣의 化生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少角의 경우를 보면, 丁표年, 丁未年에 

는 和味 대신 溫味를 써서 陽氣를 보충하지만 

木天符年인 丁갖年, 丁B年과 木歲會年언 T!JP 
年, T西年에는 木i뿔이 다시 회복하게 되므로 

정상적으로 和味를 쓰고 있다 少徵의 경우에 

는 天符年이나 歲會年은 없고 同歲會年만 있 

어서 陽氣의 발현이 약하게 나타난다59). 이 때 

에는 오히려 司天之氣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 

게 되는데 願陰風木이 司天으로 들어오는 쫓 

58) 四氣는 四時의 기후 변화에 상응하는 것으로 
春夏秋송에 따라 萬物도 溫熱때寒으로 그 氣
가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五行 변화에 대 

웅하여 氣味를 쓸 때에도 木火金水에 대하여 
따寒溫熱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59) 쫓뿜年, 쫓!lP年, 햇티年, ~*年은 모두 火테 

歲會年이나 원해 同天符年, 同歲會年은 天符
年, 歲會年보다 그 세력이 미약하게 나타나므 
로 火運不及을 크게 보충해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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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年, 찢~年에는 陽氣가 회복되므로 정상적으 

로 和味를 사용하고, 陽明操金야 司天으로 들 

어오는 찢西年, 찢gp年 둥과 太陰演士가 司天

으로 들어오는 쫓未年, ~II:年 동에는 陽氣가 

핍박을 받게 되므로 溫味를 사용하게 된다. 

@ 太過年에서 四氣가 변화되는 경우 

太過年에는 원래 寒熱溫原의 四氣를 五行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司天

之氣와 在果之氣의 陰陽 屬性야 같아서 그에 

대한 四氣의 운용이 溫熱한 약 또는 寒꼈한 

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中運에 쓰이는 四氣

는 溫和한 氣로 대체된다. 司天, 在꼈의 陰陽

속성이 같은 경우를 보면, 少陽司天은 願陰在

꼈과 짝을 이루어 이러한 해에는 火氣가 성해 

자니 寒째한 약물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太陽司天일 경우에는 太陰在었과 짝을 이루어 

水氣가 성해지니 溫熱한 약물을 주로 사용하 

게 된다. 이렇개 약물의 四氣가 한쪽으로 치우 

칠 때에는 陰陽의 평형이 깨지게 되므로 中運

에서는 오히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溫和한 

味를 사용하게 된다. 太角年, 太徵年에서는 원 

래 각각 V흙味, 寒味를 써야 하나 모두 和味로 

바꾸었으며, 太겼年에는 원래 熱한 味를 써야 

하나 溫味로 바꾸었고60), 太商年에는 원래의 

溫味를 그대로 두었다. 단, 太宮年의 경우 太

陽듭]天에는 溫味를 사용하고 있으며 少陽司天

에는 和味를 쓰고 었다61). 

2) 司天, 在果에 따른 氣味 運用

(1) 客氣의 五味 運用

司天, 在없의 氣는 天氣와 地氣를 총괄하는 

60) 며寅年, V'jE섭年에는 在챙에 溫味를 쓰고 있으 
나 웬칙적으로 f京味를 써야 하는 것으로 보 
고 司天, 在꼈의 속성이 같은 것으로 간주한 
다. 

61) 太宮이연서 少陽司天之年연 甲申年, 甲寅年에 
는 원래 苦溫의 味를 써야할 것을 藏和의 味
로 바꾸었는데 火氣를 억채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內經 運氣篇의 짧味 運用에 대한 맑究 

기운으로서 t下에 위치하여 큰 영향력을 행 

샤하지만, 그에 앞서 客氣의 한 종류이기도 하 

다. 그랴므로 먼저 客氣의 五味 運用 原則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至員要太論」 에 나오 

는 三陰르陽 客氣얘 따른 五味 사용법 oJ 다. 

댔I양i;客, 以추補.Z, i-:Ui훗滾.z. 1';1.-\t 

*흉츠. 

少 l쌓i;客, ,.*&補츠, i-;J.-\ti,寫ξ, )';,( 

~62) ’&ξ. 

太!쌀£;客, ν:,i.-냥補.z. ιA쏠鴻ξ, ν:I.it 

*£ξ. 

:!t'陽ξ홍, i-;J.141,補걷;, ι4웹‘鴻£;- )';,(~ 

몇ξ. 

陽明츠客, 以짧補강;, νX추i혐ξ, l';i. ;풍 

빠츠. 

太陽ξ客, 以쏠補.:k_, ν:l.~i寫.z. ιA쏠 

堅걷;, 以후潤.:k_. 閒發勝理. 致좋滾i확꿇L 

샌 •.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의 客氣의 경우에 

「藏氣法時論」 의 補法, 휩法과 所苦의 用法 동 

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볼 때 

각 五願의 氣의 運行을 도와주는 補法과 그 반 

대 방향으로 억제 조절하는 ¢웰法, 그리고 所苦

의 用法 등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는 똑같이 五鷹의 精氣를 톱는 결과를 가져오 

는 것이다63). 여기서의 客氣는 初之氣부터 終之

氣까지 六步의 어느 곳에든 들어올 수 있으므 

로 四時의 主運, 主氣에 상관없이 그 五味 運用

62) 醒味의 誤字로 보아야 한다. 新校正에서 “按
藏氣法時論굽, 心苦觸, 急食없以收之, 心欲맺, 
急食職以몇之, l比굽以職收之者, 誤m.”라 하였 
고, 張介흉은 “以敵收之, 誤也, 짧作醒. 藏氣法

時論日, 心苦鍵, 急食짧以收之者, 是其意.”라고 
하였다. 

63) 여러한 다양한 五味 運用法돌은 「至圓흉大 
論」 의 六핑, 願復, 反勝의 方뻗j 구성에서 fli: 
藥이나 추가척인 五味 사용법에서 애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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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의 原則을 제시하고 있다. 단, 太陰之客에서 

는 所苦의 用法인 휩;以操之가 빠져있는데, 苦以

폈之는 원래 氣의 運行을 돕기보다는 급히 짧 

!fB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방법으로서 

여기서는 계절에 따라 混%가 반드시 생긴다고 

는 할 수 없으므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2) 主氣의 五!失 運用

客氣와 비교하여 主氣의 五l朱 連用에 대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至質펼大論」 에 

나오는 내용이다. 

木{!;.ξ초64). 共鴻J.';.I. 짧, 其츄협,;A辛6S). 

;);젠ξ초, .ft.i,혐 )';.I,-냥, 其*회,-;.l.~661, 

土{호i;초. 共鴻J.';.I.쏠, 其補y;.l.-tj-67).

64) 王泳은 “木位, 春分前六十一 B, 初之氣也”라 하 
여 木位가 六步의 主氣를 말한다고 보았다 
主氣가 비록 三陰三陽의 六氣로 표현되나 四
時의 五行 變化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木
火士金水 五行 迎’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五行은 치떠]빼1i의 원랴에 의하여 

땅위에서는 方位로서 특성이 드러난다. 그러므 
로 홈에 나타나는 顆陰風木의 기운은 木位 즉 
평方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65) 張介寶은 “木性升, 쨌則反其性而敏之, 故寫협. 
辛則, 없’其發生之氣, 故寫補.”라 하였고, 吳昆
도 “所以謂짧폈而辛補者, 木뻗升, 醒則反其性
ffij收之, 故寫밟. 辛則邊其性而發之, 故짧補.”라 
고 하여 補형法이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함을 

말하였다. 
66) 꽃뚫은 “所以謂R협때廳補者, 火性急, 감則反 

其性而鍵之, /&/.@,~설‘ 火썼;몇, 轉則逢其性而몇 
之, i 寫補”라고 하여 輸味의 찢堅 작용, tt 
味의 繼和 작용으로 fr흉협를 설명하였고, 張志
q뽕、은 “二之氣, 乃君火所主之位, 르之氣, 乃相火
所主之位,如未至三月,而直熱之氣先至,未至五

月, i며쨌暑之氣先至, 此來氣有餘也. 宜협之以 
l:t, 蓋從子而뺀其母氣也. 如至而不至f 此氣之不

及m‘ 宜빼之以嚴, 蓋以水濟火ill.”라고 하여 五
行의 相生, 相克 원라로 설명하였다. 

67) 吳밟은 “所以謂苦鴻ITTitt짧者, 土性隱, 함則反 

其性而爆之, 故f뽕웹, 土欲繼, 검 則順其性而鍵
之, 故烏補.”라고 하여 함!末와 tt味의 반대되 
는 작용으로 설명하였고, 張志願은 “土主於四
之氣, 如主氣之時, 뚫짧f:t雨, 氣之盛ill.TI:苦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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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f호;ζ초, 其鴻ιA추, 其꺼혈,.짧68l, 

치〈{호ξ초, Jl:.i.행ι~iWI.. 共補,-;.I. 쏠69’­

少陽츠초, ~-tJ-後~7이‘ 

陽明i;초, 先추後짧, 

太陽i;초, ~~後쏠. 

댔짧츠초, 先훌흉後추. 

:}'I쌀갖;초, ~납後$&. 

太I쌓ξ초, 71:.풍後-tJ-. 

主氣의 경우에는 客氣와 달리 補法, 밟法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所苦의 用法이 나 

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所苦의 用法은 補웹 

法과는 달리 각각의 五觸야 고통을 받는 일시 

적인 상횡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客

氣에 비하여 안정적인 상황인 主氣에서는 쓰 

이지 않는 것이다, 단, 主氣에 있어서는 먼저 

휩法을 쓰고 뒤에 補法을 쓰도록 되어 있다7D. 

빠之, 鴻其홍k훌之氣, 如化氣不令, 風寒關典, 主

氣之不足也‘ 宜補之以합 蓋氣不足者, 補之以味
也‘”라고 설명하었다. 

68) 吳昆은 “所以謂辛뼈f따짧fill者, 金ti數, ￥則反

其性而發之, 故罵爾. @찢則邊其性而收之, 故寫
補.”라고 하여 辛味와 짧味의 서로 반대되는 
작용으로 補鴻를 설명하였고, 張介홈은 “金之
主氣, 죠之氣也, 在秋分後六十日有奇, 乃陽明
操金所主之時, 金性@@, 辛l{lj反其性而散之, 故

f풍협. 金欲收, 願則順其氣而l&之, 故f똥#벼‘. 
하여 역시 같은 원리로 설명하였다. 

69) 吳昆은 “所以謂觸鴻而줍補者, 水性堅, 觸則反

其性而軟之, 故짧寫. 苦則餐其性而堅之, 故f똥 
補.”라고 하여 敵味의 몇堅 작용과 苦味의 堅

之 작용이 서로 반대임을 들어 補鴻를 설명하 
였다. 

70) 이 부분은 r大要」 에서 재인용된 것압 r大
要j 는 아직까지 어떠한 책인지 밝혀지저는 
않고 있으나 「運氣篇」 이전에 내려오던 運
氣學과 관련된 서적으로 보인다. 王째도 
r大要」 에 대해서 단지 “大要, 上古經法也.”

라고만하였다. 
71) 五行 方位의 王氣에서는 補협의 先後를 말하 

지는 않았으나 평法여 먼저 체시된 것으로 보 
아 협法을 중심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었다. 
三陰三陽之主의 경우에도 王m은 “先後之味,
皆謂有病先렴之메後補之也.”라 하여 협法을 
면저 써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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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氣는 氣의 특성상 時問의 變化에 따라 기운 

의 盛養가 나타내게 되므로 대체적으로 )步

의 前半期에는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고 後半

期에는 기운이 약해지면세 사라지게 된다72J. 

그러므로 먼저 휩法을 쓰고 뒤에 補뚫을 쓰라 

고 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시간적인 先後를 

말하는 동시에 氣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협法 

을 중시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73), 

(3) 「六元正紀大論」 의 三陰르陽之政에 

대한 五味 運用

「六元正紀大論」 을 살펴보면 三陰三陽의 

政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政이란 司

天之氣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아마, 일반적으로 

司天之氣는 天氣를 대표하여 일년 중 전반기 

를 총괄하고 在꼈之氣는 地氣를 대표하여 일 

년 중 후반기를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일년 

을 통틀어 보았을 때는 司天之氣가 그 세력이 

강하면서 중심(三步)에 위치하여 전채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며74), 반면얘 在果之氣는 六

步의 마지막에 위치한 終之氣로서 그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司天之氣에 반대되는 陰陽

의 성질을 가지고서 司天之氣를 견제 조절하 

는 보조적 인 역할을 하게 된다75), 

72) -步는 六十度而有奇로셔 60 日 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전반기에는 해당 主氣가 강하게 나 

타나나 후반기에는 그 세력이 약해지면서 復
氣둥이 나타날수있다. 

73) 六氣의 盛흉에서 기운이 不及한 경우보다는 
太過한 경우가 더 큰 재앙을 불러오므로 氣
味 運用에 있어서도 항상 廳法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六氣의 勝復과 反勝 풍에서도 
협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74) 司天之氣의 用事를 政治에 비유하여 I것이라 
표현한 것은 바로 司天之氣의 서l력이 앨년을 
주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비하여 在果之氣

의 경우에는 政이라 하지 않았다. 

75) 司天之氣가 表에서 강하게 작용한다면 在果;Z
氣는 훌에서 그보다 약하게 작용하며, 서로의 

陰陽 속성이 반대가 되어 {E꼈之氣는 司天之
氣의 훌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騎
復의 관계처럼 司天之氣의 彈弱에 따라 在果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昭究

司天之氣, 在꼈之氣에 따른 五味 運用法의 

특정은 앞서 主氣, 客氣의 五味 運用에서 나타 

난 비교적 일률적인 적용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補法,

廳法, 所苦의 용법틀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궁 

극적으로 %氣를 몰아내고 精氣를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나 

타나게 되는 이유는 五運여나 主氣와는 달리 

客氣는 五行의 항상적인 運行에서 벗어나 六

氣의 형태를 가지고 그 盛養 變化가 크게 나 

타나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 

책서는 五味 운용에 있어서도 분명한 방향성 

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이다. 또한, 司天, 在;없의 氣는 다른 間

氣에 비하여 上位와 下位에 위치하여 그 기운 

아 강하게 나타나므로 품%로 전환되기 쉬우 

며 또한, 여미 時間, 空間 상으로 고정된 위치 

를 점하고 있어서 기운의 성질이 어느 한편으 

로 치우쳐서 나타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76), 

그러므로, 일률적인 법칙에서 조금 벗어나 현 

실에 적절히 대웅하여 어느 한쪽의 味를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補法, 협法, 所苦의 用法을 동 

시에 사용혈 수 있다는 원칙은 계속 유효하다 

고 할 것이마. 「六元正紀大論」 에 나타난 三

陰三陽의 政에 따라서 五味를 운용하는 방법 

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陽ξ政 ; 歲효쏠,..;.r.像ξ溫ξ. 

陽BJlξJt: 歲효l'AI뼈, "Jo쏠, )!;(. 후. if 

~. i흉z. 웠t.z. 

之氣의 랩弱도 쫓아 나타난다‘ 
76) 位置上의 上下左右나 시간적인 先後 관계가 

미리 정해지거 때문에 六氣 變化의 양상이 
특수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연 太
陰灌土7t 司天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계절의 
특성상 짧%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 
며, 太陽寒水가 司天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추 
위보다는 약간 서늘한 여릉을 느끼게 될 것 
이다. 또한 在꼈之氣와의 관계도 고려하여 약 
을 조합해야할 필요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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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ξ政 ; 歲효~효후효훨흉. i쫓ξ. 

빠츠, i융-t. 發츠. 

太I쌀소.ill : ~i歲'.ft:f),쏠짧츠溫£;. 흉 

흉짧츠빠-t. 

少!쌓ξ攻 ; 歲효행)';./.몇ξ, r7fi調共上.

흉쩌싸품짧츠. )';./.짧Jjiξ, 쩌핫共下, 甚

Jl1)1씨쏠서왈격;. 

威l쫓ξJi: 歲효J.';./.뿜짧上, J.';.!.ii\(,調下.

우선, 太陽寒水의 경우를 살펴보면 苦味를 

써서 말리거나 따뭇하게 하라고 하였다. 苦味

는 원래 堅之하는 작용이 있어서 뽑이 병들었 

을 때 웅축시키는 힘을 이용하여 補法으로 사 

용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操浪 작용을 이용 

하여 앓%의 발생을 막기 맑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司天의 자리는 三之氣의 자리로 

서η} 계철상 원래 演이 많다 그러므로, 太陽

이나 太陰 둥 陰氣가 강한 기운이 틀어올 때 

에는 짧품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78). 만약에 

太陽寒水가 在챙약 자라로 들어왔다변 않홍~으 

로 轉化되기 보다는 寒흉의 형태로서 나타나 

게 될 것이다. 

太陰之政의 경우도 太陽之政과 마찬가지로 

짧이 발생하므로 똑같어 휩味를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없土의 기운이 직접 

들어오므로 隱핍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 

다. 그러므로, 뒤이어 생한 경우에는 發之, 뺀 

之하라고 하였는데 야것은 같은 'i5味를 사용 

하더라도 단순히 熾浪시키는 약물보다도 더 

강력하게 till:下시키는 약물을 사용하라는 의미 

이다79). 

77) 츠步는 小滿에서 大暑까지로 양력 5월말부터 
7월말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78) 帳忘뺑도 “줍乃火味, 火能溫寒, 故能媒隱. 凡此

太陽司天之歲, 乃寒짧主氣, 故宜操之以路隱,
溫之以縣寒”라 하여 太i場司天의 해에 않~JfB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79) 폈介쩔은 “以苦操之溫之, 함從火化, 操以治떻, 
i짧以治寒tι. 發之뺨之, 發散可以쩔寒, 慘11!1:可
以去앓tι‘”라 하여 發之를 發ff로, 뺀之를 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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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陽明之政의 경우를 살펴보면 嚴,

苦, 辛의 味를 써서 퓨之, 淸之, 散之하라고 하 

였다. 陽明은 원래 룹았味로 수렴시키는 것이 補

法의 원칙야다. 그러므로, 少陰之政에서도 분 

명히 醒味로 收之하여 그 아래 陽明在었을 편 

안케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陽明之政에서 醒

味가 購味로 바뀐 것은 三之氣 主氣인 少陽相

火와 在챙Z氣인 少陰君火의 영향으로 火氣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여다. 이렇게 

火氣가 강하게 나타날 때에는 驗味보다는 홈없 

味를 써서 몇堅시키는 것아 더 효과가 크다-80). 

이밖에 苦味는 氣의 上遊을 막으면서 潤氣를 

tlfl:하며, 辛味는 협法으로 샤용되어 氣의 發散

을 도우며 潤之하는 작용도 겸하고 있다81). 氣

를 끌어내 리는 데 있어서는 빼없苦辛味 중에서 

苦味를 대표적인 味라 할 수 있다82). 

少陰之政의 경우를 보면 五味補法에 의하여 

敵味로서 轉之하여 火氣를 억제하며(調上)없) 

뻗로보았다. 
80) 熱이 성해지변 오히려 氣行。l 저채되어 경칙 

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훌훌味를 사용하여 발산 
된 氣를 누그러뜨리변 氣行이 부드러워지면서 
경직이 풀리게 된다, 이것은 또한 輔味에 웅 
축된 陽氣가 퍼지연서 氣行이 안정되기 때문 
이기도 하다. 이러한 觸味의 작용에 의하여 
퍼天, 在果 또는 客氣로 少陰君火나 少陽相火
가 들어올 때에는 주로 械味로써 熱을 내라고 
있다. 

81) 張介홈은 “鐵從水化, 治tE졌之君火也. 苦從火
化, 治司天之爆金ill. 以후者, 辛從金化, 本年火

盛金養, 同司天之氣以求其平ill‘ 然操金司天,
則歲半之前, 氣過於敬, 故宜f千之散之. 君火在
졌, 則歲半之後, 氣過於熱, 故宜淸之也.”라고 

하여 陽明之政의 해를 君火, 相火의 영향으로 
金氣가 養해진 것으로 보아 辛味를 사용한다 
고하였다 

82) 「六元正紀大論」 의 六十甲子에 따른 氣味 運
用에서 司天의 경우 苦味를 대표적으로 사용 

하고있다, 

83) 張介휩은 “觸從水化, 故能調在上之君火, 苦發

之可以散火, 짧收之, 可以補金, 平其上之君火,
則下之操金得安훗. 媒熱甚者, 非苦寒뺀之不 
可.”라 하여 水克火의 관계에 의하여 휩빚味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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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할 때에는 苦味를 써서 강력하게 웅축시쳐 

熱%를 몰아대라고 하였tj-84). 또한 tE;옆의 경 

우에 醒味로 수렴시켜 편안케 하는데(安下) 降

氣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역사 苦味를 

써서 $氣를 아래로 빠하라고 하였마. 

少陽之政의 경우에는 鐵, 辛, 醒의 味를 써 

서 慘之, 뺀之, 慣之, 發之하라고 하였는데, 相

火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少陰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역시 嚴味를 사용하였으며 在꼈의 

風木을 다스리기 위하여 補法과 潤많으로서 

辛味와 홈찢味를 사용하였다.95)_ 。l와 반대로 戰

陰之政의 경우는 辛味를 써서 戰陰司天을 다 

스라고 敵味를 써서 少陽在옳을 다스려라고 

하였다S5)‘ 廠陰」헬木에서 辛味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補法으로서 發散1J을 도우려는 목적과 

함께, 陽氣를 發揚시켜 表의 風%를 밖으로 몰 

아내기 위한 작용도 겸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藏

氣法時論」 의 補法, 협法, 所좁의 用法을 병용 

하고 있으면서도 司天, 在果의 관계에 따라 조 

금씩 변형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핵 

당 상황에 따라서 五購의 괴로운 상태를 해소 

84) 이 때의 發之는 풍味로써 淸熱시카는 것을 말 

하며 다읍에 나오는 뺀之는 좋味를 써서 뺀 
下시켜 熱을 내리는 작용을 말한다. 

85) 張介홈은 “以上十年, 相火司天r 風木在꼈, 홉없從 

J)(fl'.., 能勝火tl!.. 辛從金11'.., 能勝木려. 醒從木
化, JI벼木火之性也. 覆之V世之, 所以去二便之實,
價之發之, 所以去購理之%也.”라 하여 辛味와 
협찢味각 각각 木氣를 억제 또는 톱는 것으로 
보았다. 辛味와 짧味를 모두 金氣와 木氣의 
本味로 본 것이다‘ 그러나, 戰陰之政의 경우를 
보면 辛味로 戰陰퍼天을 조절하고 鐵味로 少
陽在果을 조절하라고 하였다. 辛味와 轉味는 

모두 .llf와 心의 챔法으로 사용되는 味들야다­
따라서 .、陰之政의 흔깊味는 Jlf의 發散을 돕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륨찢味도 P흡 
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6) 高世植은 “木氣在上, 宜以金味之辛調其上. 火
氣在下, 宜以水味之嚴調其下, 其少陽相火之氣,
無흉犯之, 不可犯以火味i:JL.”라 하여 역시 五行

,\:13克익 원리로써 설명하였다,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쩌究 

샤키거나 품%의 발생을 방지하는 쪽으로 五

味를 운용하고 있어서 本治라기 보다는 標治

에 가짤다고 할 것이다. 

(4) 六十甲子 각각의 司天, 在果에 대한 

氣味運用

프陰三陽之政이 일년을 통틀어 주관하는 것 

을 설명하는데 비하여 여기서는 司天과 在었 

이 中運과의 관계 속엑서 五味를 어떻게 운용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六元正紀大

論」 에서 각각의 歲에 나타냐는 五味 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구체척인 운용방법은 

앞에서 기재한 도표 참조) 

@司天

앞에서 설명한 三陰三陽之政의 五味 運用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단, 각각의 政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味를 선택하여 기채하고 

있다, 太陽, 太陰이 司天얼 경우에는 苦決를, 

少陰, 少陽oJ 司天일 경우에는 $행味를87), 陽明

이 司天일 경우에는 苦味를, 願陰이 司天일 경 

우에는 辛味를 쓰도록 되어 있다. 

四氣를 살펴보연, 太陽司天의 해 중얘서 IX 
辰, l:X;!X, 王辰, 王成은 中運이 太徵, 太角으로 

서 陽氣가 盛하묘로 熱한 약물을 피하여 溫味

를 쓰고 있으며 나머지 太宮, 太商, 太찌의 해 

에는 陰氣가 盛하므로 熱한 味를 쓰고 있다. 

太陰司天의 경우에도 少角, 少徵인 해에는 溫

味를, 少商, 少%, 少宮의 해어l는 熱한 味를 쓰 

고 있다‘ 陽明이 司天인 경우에는 小溫을 쓰고 

있는데 사기가 三之氣아므로 溫熱한 味를 펴 

한 것야다. 少陰, 少陽 司天인 경우에는 동일 

하게 寒快를 써서 猜熱AJ키고 었으며, 陽‘陰oJ

司天인 경우에도 源味를 써서 熱을 내리게 하 

87) 火熱의 氣가 司天으로 올 때에 廳味를 쓰는 
이유는 購味의 몇堅 작용 때문이다 少陰之政
에서 “輔以맺之而調其上”이라 한 것야 바로 
敵味의 작용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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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 :ff;없 

在;없之氣의 경우에는 司天之氣에 비하여 그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휩法을 쓰 

지 않고 補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氣로 

전환될 가능성이 적가 때문에 司天의 경우와 

같이 복잡한 五洙 運m法을 쓰지는 않는다 단, 

少陽, 少陰이 在꼈인 경우에는 火氣가 품%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역시 輔寒한 l朱

로써 l'f!J熱시키고, 太陽이 在꼈인 경우에는 終

之氣에 위치하여 陽氣의 부족을 초래하므로 氣

를 견고히 하는 꼽味보다는 오히려 陽氣를 보 

충해주는 합味를 사용하고 있다S8). 단, 예외적 

으로 太陽在폈으로서 水週之年인 辛未年, 辛표 

年89)과 太陰在폈으로서 土運之年인 甲成年, ff' 
辰年90)에는 후반기에 陰앓한 !f~氣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모두 苦味를 써서 操之하고 었다. 四

氣를 살펴보면 대체적인 원칙을 지키고는 있으 

나 일부 예외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 太

陰표쇄의 경우에 太爾, 太쩌에는 熱!*를, 太宮,

太徵, 太角에는 溫味를 쓰고 있다91)_ 그 밖에 

願陰tE폈에서 太쩌에 j싫味를92), 陽明在꼈에서 

太宮에 熱味를 쓰는 것이 예외적이다. 

(5) 「至힘쫓大論」 의 六품, 反勝, 勝復에 

서의 氣味 運用

「至합要大論」 에 나오는 司天, 在폈의 六

품, 勝復, 反敵의 경우는 모두 六氣의 盛흉 변 

화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약물 운용에 있어서 

도 그 구성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補法, 협法, 所폼의 用法 둥을 적절히 섞어 사 

88) 「至휩많大論」 의 寒~-=r內의 경우에도 캄決 

를 君藥으로 사용하고 있다. 
89) 水同歲會年임. 
90) 土同天符年임. 
91) 太宮에 溫味를 쓴 이유는 司天과 며運에 모두 

溫熱한 味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92) 원래는 r京味를 써야 원칙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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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住藥f 또는 便藥의 역할로서 사용하고 

있다93)‘ 六품, 勝復, 反勝은 모두 客氣의 세 력 

이 강화여 나타냐는 경우인데 六품은 司天, tE 
없의 氣가 盛하여 邱氣로 변한 것이나 그 변화 

가 급격하지 않고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94). 반 

면에 勝復의 경우 勝氣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그 세력도 강하다. 復氣도 騎氣의 출현 양상에 

병행하여 나타난다95). 반면에 反勝은 三陰三陽

의 六氣가 司天, 在꼈의 자리에서 변화를 주도 

하지만 그 세력이 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寒

熱이 반대되는 기운이 출헐한 것이다. 

君藥과 住藥, 추가적 五味 運用法들의 관계 

에 있어서 대부분의 住家들은 五行의 相生, 相

克 원려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뒷 부분에 부 

가된 五味 用法들은 「藏氣法時論」 의 내용과 

문장이 동일하므로 「藏氣法時論」 의 五鐵苦

欲補휩法으로 注釋을 하고 있으나, 君藥여 철 

정되는 이유와 君藥과 住藥 동의 관계를 설명 

할 때에는 대부분 五行의 本味로 보고 相生,

相克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藏氣法時論」

93) 「至휩要大論」 에서는 “主病之謂君, 住君之謂
뭄, 應톰之謂使.”라 하여 君gi: l!i:使 관계를 규 
정하였는데 君藥은 方옆에 중에서 대표적인 작 
용을 나타내는 약이며, 톰藥은 君藥을 도와 
효과를 높이는 작용을 하고, 뾰使藥은 겸증 
을 치료하거나 君藥, 많藥의 작용을 억제, 조 
절하면서 각 약물들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 「至質要大論」 의 六품, 勝復, 反勝에 대 
한 氣味 運用에서 ~藥이 포함되어 았지 않 

으므로 佑藥이 !:::[藥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뒷 부분에 추가된 用法들도 상황에 따라 임 
의대로운용할수 있다. 

94) ‘품’의 의미는 서서히 침식해 들어오는 것을 
뜻하니 %氣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들어오}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司天, 在;황의 
氣는 일정한 시간 상에 위치하고 있으변서 
그 영향력의 범위가 크므로 六품으로 L-j-타나 

는 것이다‘ 在꼈之氣의 경우에는 覆얘서부터 
변화가 시작하므로 ‘품子內’라 하였고 司天之
氣의 경우에는 밖에서부터 영향이 미치므로 
‘품所勝’이라 하였다. 

95) 勝氣가 강하면 復氣도 강하고, 勝氣가 약하면 
復氣도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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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五味 運用法야 五行의 原理에서 벗어나 있 

다고는 할 수 없으나 「藏氣法時論」 에서 중 

점을 두고 있는 것은 氣의 運行을 어떻게 조 

절하는가 하는 문제아다96). 따라서 『內經 • 運

氣篇」 의 氣味 運用 方法이 「藏氣法時論」 의 

五購휠欲補휩法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는 이 

상 「藏氣法짧論」 의 五味 運用 정신에 입각 

하여 「運氣篇」 의 氣味 運用法에 대한 일관 

된 재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다음에서 六않, 勝復, 反勝에 대한 구체적인 

氣味 運用方法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CD 六꼴에 대한 氣味 運用

六품은 司天之氣, 在꼈之氣의 영향으로 나 

타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은 

「六元正紀大論」 의 三陰三陽之政에서 쓰인 

氣味 運用法과 원칙적으로 같다. 그러나, 六품 

은 三陰三陽의 政에 닝l하여 %氣로서의 성질 

oJ 강하므로 그 변화도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 
므로, 「藏氣法時論」 의 五魔補명法, 五藏所苦

에 대한 連用法 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된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헤£〉 

鳳쏠所勝, .if i-:A辛;후. 4호νX쏠납, l'J.납 

錢ξ, I';/. 용횟i寫ξ. 

熱*쏠flt勝, 平i-:J.iWi,寒, 4호 l':J.쏠*· f..(,짧 

4文.:t..

f흉‘)£꺼lfA융, Jff),쏠熱, 4호i-:J.i5흉흙, }씨품 

*홍ξ. 씨淡*안;ζ. 鴻上훌쩌熱, j응;-;.(쏠週, 

.효1-:J.·납후, 1-:J.it.i훌*&쩌止. 

;)ι쏠짜勝. .ifνX짧;합971. 4호 i-J.쏠납. ,. 

96) 本味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경우는 五行 相克
으로 病야 전해져서 챔克 관계의 五嚴이 직접 

적으로 피해를 받을 때 그 해당 죠.옳의 精氣
를 돕기 위하여 사용된다 「至쉴要大論」 의 
三陰三陽之願에서 君藥으로 本味가 사용된 것 
이 그 예이다. 

97) ‘冷’의 의미는 ‘寒’에 가까우나 그보다는 찬 정 
도가 약한 것으로 熱邱가 약하거나 寒味를 

內經 運혔篇의 흉한味 運用에 대한 昭究

a흉Jjt;ζ, )';/.쏠짧츠. )';.(l)j찢復.t. 熱*£同.

*홍잖所勝, .ifνX쏠源98). 1£.i-:J.짧뿜, i-:.i. 

쏠下츠-

--쏠所勝, .ifνX뿜熱, 4호,;Ht쏠, fl.~ 

).협£;. 

〈효承〉 

Ji\잖-TR . • 음以후;*, i호 l'J.풍99). κ~-바 

뚫.:t.. i-:.i. 추홉~.:t.. 

熱쩔手찌, }음ι~~寒, &호i-:.i. it쏠, 씨짧 

iJt;ζ, l'J.쏠發.:t.. 

i흉~手찌, 治νX풍熱, 1£.i-:J.i짧j홍, i-:.i.쏠 

*홍ξ, i-J.)~}I알츠. 

j;짧予찌, i슴χ"~冷, 4호νX쏠뿜. I';/.!\훌 

iJtξ, l':J.쏠發ξ. 

*홍i용手 찌 , f슴 I';.!.쏠i옮, 4호l':J.it辛, ,.쏠 

下ξ.

寒잖-TP'i. 깜 l';.ttf熱, 4호 i-:.i.쏠추, i-:.i..wt. 

鴻츠, ,.추‘淵.t. 씨품뽕ξ. 

각각의 三陰三陽 중에서 가장 앞에 君藥으 

로서의 味가 나오며 바로 뒤에 住藥이 나오고 

끝 부분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 

이 제시되어 있다, 뒷 부분에 추가된 약물들은 

대부분 君藥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補法, 협 

法, 所苦의 用法 동 「藏氣法時論」 에서 제시 

된 약물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약물들 

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五廳의 氣

運行을 돕는다는 점에서 君藥의 작용과 궁극 

척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iii:藥과 

비슷하며 또한 여러 방향으로 치료 목표를 두 

쓰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한다, 또한, 明代의 
吳本, 明힘;本 풍에는 모두 ‘짧冷’이 ‘敵冷’으로 
되어 었으며 張介寶, 吳뿔, 빼止魔 동도 모두 
‘顧冷’으로 보고 注를 달았다. 

98) ‘앓’은 ‘溫’의 誤字이다‘ 新校正에서 “按上文操
홉子內 治以苦溫 此ii:苦浪者 생홉當f똥溫,”이라 

하였다. 
99) 明妙本에는 ‘홈’ 다음에 ‘#’字가 더 있어서 張

介賣, 吳뿔의 경우 ‘苦#’으로 보고 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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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에서는 住藥과 비슷하다‘ 君藥에 

따라 나오는 住藥도 또한 君藥을 보좌하는 역 

할을 하고 있으나 한편 견제하여 조절하는 작 

용도 겸하고 있다. 

우선 君藥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三陰三

陽之政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味들과 일치한다. 

단, 똥浮이 盛할 때에는 단순히 苦味로써 堅之

하여 補하는 방뱀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 

가 필요하므로, 司天의 寒품이 盛할 경우에는 

웠%가 表로 들어오므로 苦味보다는 辛味를 

써서 제8氣를 밖으로 몰아내게 되며, 在폈의 寒

품이 盛할 때에는 %氣가 안에서부터 생겨나 

므로 오히려 납味를 써서 내부의 陽氣를 보충 

하면서 寒%를 물리치게 된다l(XJ), 또한 四氣의 

週m에 있어서 火품所勝의 경우 醒冷의 味를 

사용하고 있는데 熱품의 경우보다는 熱氣가 

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러 注家들은 ‘醒’자를 

‘敵’자의 誤字로 보았으나 火품어} 대한 처치가 

熱햄보다 완만하다는 연에서는 醒味도 의미가 

통한다고 본다‘ 
f!i樂 jlliJH 에 대한 설명은 뒤에 따로 종합하 

여 설명하가로 하고 우선, 각 六떻에 대하여 

君藥으로 제시된 氣味와 뒷부분에 추가됨 五

味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風품의 경우101) 辛源한 味를 君藥으로 하고 

있는데 辛味는 陽氣의 發散力을 도와 風邱를 

100) 在폈之氣는 地氣로서 가운이 안으로부터 시작 
되니 lffi!f~가 발생할 때도 內部의 虛함을 틈 
타서 얼어나며 반대로 司天之氣는 天氣로서 
기운이 밖으로부터 서작되니 lffi!l'B가 발생할 
때에도 表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본다. 

101) r東醫學의 方法論쩌究」 {尹吉榮, 서올, 성보 
사, 198.3)에서는 파天風lffi所勝에 쓰는 구체적 
인 약물로 辛때윤 輝i젠, 'i'fit은 白기t, 人흉, 
α;휴, tl"IJ;l<는 l1' 草, 없味는 白정藥으로 얘를 
들었고, 方剛로는 r陽寒論」 의 黃츄J.m半夏生 
황없을 들었다. 또한, 在셨風iffi슨F內에서는 구 
체적인 약물로 辛째은 1W때, 줍it은 경흩龍廳과 

A흉, ftir,f.;는 납팬와 太짧, 辛味는 체유와 生
훨으로 셜명하였다. 또한 方볕에로는 r傷寒

論」 의 半夏휩心淑類를 예로 들었다 

2여 

몰아내며102) 源味는 陽%인 風으로 인한 熱을 

내려는 작용을 한다1떠). 추가된 味들을 살펴보 

면, 司天風품所勝에서는 it味로 繼之하고 嚴味

로 휩之하라고 하였으나 在없風품手內의 경우 

에는 醒味가 빠지고 辛짜로 다시 散之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司天之氣가 

들어오는 三之氣에는 기후가 溫熱하므로 爾味

를 써서 기운을 수렴시켜야 하고 在良之氣가 

들어오는 終之氣에서는 辛味를 써샤 陽氣를 

북돋고 發散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熱품의 경우를 살펴보면l여), 앞서의 少陰之

政에서 嚴味로 몇堅하여 司天之氣를 조절하고 

醒味로 收敬하여 在果之氣를 안정시키라고 하 

였는데 싹기에서도 敵味1()5)와 醒味를 주로 사 

용하고 있다. 또한, 少陰之政에서 섬할 경우에 

는 苦味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熱않在없의 경 

우에도 以훌發之가 포함되어 었다100), 

102) 張介쩔은 “風寫木氣, 金能勝之, 故治以辛2京” 
이라 하여 辛째한 味를 쓰는 이유를 金氣가 
風木의 !l'B氣를 克하여 없애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F.fi\!fB를 몰아내기 위하여 辛洙를 쓸 

때에는 陽氣의 發散을 도와 發1千法동으로 散
之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辛味의 金盛보다 
는 發散시키는 작용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王泳은 “木苦急, 則以it鍵之, 苦柳, 則
以辛散之. 藏氣찮時論8, )ff함急, 急食납以繼 

之, it欲散, 急食辛以散之, 此之謂也.”라고 하 
여 辛味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ff이 柳壓을 

싫어하므로 기운을 발산시켜야 환다고 보았 

다 
103) 王째은 “風性흡溫而惡‘淸, 故治之Y京, 是以勝氣

治之也.”라 하였다 

104) r東醫學의 方法論뻐究」 에서는 司天熱핑所勝 
의 경우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약물로 藏寒은 
庫角, 줍‘감은 i펀행, 生地黃, R였味는 地輸를, 
方鄭j로는 r外훌·秘、要』 의 升碼揚을 예로 들 
었으며 在렸熱iffi늑F內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약물로 $벚寒은 玄흉, it쏟는 it草, 運觀, 옳 
連, 륨였味는 첸藥, 苦味는 架胡를 들었으며, 方
뼈로는 淸營揚(뚫角 生地黃 玄藝 ↑'r:f.ll!心 金
銀花 連청캠 黃i훨 fj흉 쫓門양)을 예로 들었다. 

105) 張介쩔과 吳昆은 모두 “熱鳥火氣, 水能觸之,
故宜治以觸寒.”이라 하여 水克火의 원리로 觸
味를 쓴다고 설명하였다. 

106) 司天熱품所勝의 경우에 以합發之가 빠져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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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뚫평의 경우를 보면1이), 太陰之政에서는 苦

味로 操之, 溫之하고 심하면 發之, 뺀之하라고 

하였는데, 編￥£의 경우 함天, tE果 모두 苦熱

한 약을 君藥으로 하며 뒤에 苦味로 操之하고 

淡味로 뺀之하라고 하였다108J. 淡味가 추가된 

것이 특정인데 慘源 작용을 통하여 浪%를 제 

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109), 또한, ~B氣가 獨熱

로 바뀌었을 때에는 熱味를 溫味로 바꾸며 땅 

을 조금만 내서 빠하도록 하였다. 

火품의 경우는110) 在果은 熱품익 용법과 통 

일하며, 司天의 경우에는 觸味 대신 醒味를 君

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다. 또한 司

天에서 冷한 기운의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것은 火뺑에 대한 치료를 熱품보다는 완만하 

게 하려는 것이다. 즉, 熱품보다는 火품이 熱

氣가 약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슷 

나 在챙熱품子內와 少陰, 少陽의 復氣에서 모 
두 苦味로 發之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여기 
서는 단순히 생략된 것으로 생각되며 苦味의 
有無는 실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7) r東醫學의 方法論Jiff究」 에서는 司天짧짧所勝 
에서 구체적연 약물로 苦熱은 蒼끼t, 짧辛은 
헝藥, 훈活, 苦味는 木遍, 淡味는 深뺨을 들었 
고, 方햄j로는 r外臺秘、要」 의 木防E揚을 들 
었다. 在황에서는 구처l적인 약물로 苦熱은 白
게t, a였味는 형藥, 淡味는 意ITT仁, 苦味는 防
己, 淡味는 흙휴을 들었으여, 方빼로는 「外
臺秘要」 와 千金據빼通方을 들었다. 

108) 王때은 “源與操反, 故治以苦熱, 佑以願淡ti!..
操除滾, 故以좁操其앓ill. 淡利觀, 故}껴淡樓뺀 
也‘ 藏氣法R흉論日, 牌苦演, 急食苦以操之. 靈
樞經日, ~f!J魔-m‘”라고 하였다. 

109) 「至휩要大論」 에샤 “辛it發散옳陽, 없苦i벼i뻗 
寫陰, 鐵味浦뺨寫陰, 淡味慘f世鳥陽.”이라 하였 
다. 

110) r東醫學의 方法짧Jiff究」 에서는 司天火품所勝 
에서 구체적인 약물로 輔冷(君藥을 빼~ft으로 
보았음)은 玄흉, 뾰藥의 苦味는 黃휴f it味는 
it草 업찢!朱는 정藥, 좁味는 몇胡, 업찢味는 五味
子로 보았으며 方뼈로는 r外臺秘要」 의 地
黃揚을 들었다. 在꼈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敵冷은 庫角, t슨藥의 苦味는 黃連, 辛味는 乾
훌, 夏結草 @였味는 石總皮, 좁味는 白頭줬으 

로 보았으며 方쩍로는 r外臺秘要」 의 文件
庫角散을들었다. 

內經 運氣篇의 혔味 運用에 대한 쩌究 

한 氣味 운용을 나타내고 있는 司天火핑所觸, 

在꼈火품子內r 少陽之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고있다. 

操~의 경우에는IW, 苦味로써 下之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112), 

寒평의 경우를 살펴보면113), 太陽之政에서는 

陰演한 %氣를 몰아내겨 위하여 苦味를 주로 
사용하였으나114) 여기에서는 司天에는 表의 

寒%를 몰아내며 tE꼈에는 훌훌의 陽氣를 회복 

시키기 위하여 각각 辛味11딩와 #味116)를 사용 

하고 았다117), 또한 苦味, 鐵味, 辛味 퉁올 추 

111) r東醫學의 方法論짧究」 에서는 司天操끊所懶 
에 tjj해서 약물로 苦溫은 榮胡, 半夏, 짧辛은 
청藥, 半夏, 生聲, 좁味는 大黃 풍을 들었으 
며, 方햄j로는 「外臺秘要j 의 水解散을 들었 
다. 또한, 在꼈操헬子內에 대해서는 약물로 
苦i짧은 半夏, #辛은 남草, 半夏, 苦味는 大黃
둥을 들었다. 方團j로는 r傷寒論」 의 小뽕胡 
陽을 들었는데 成無己는 r注解陽寒論」 에서 
熱~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112) 張介흉은 “操옳金氣, 火能勝之, 治以苦溫, 苦
從火化&.”라고 하여 火克金의 원리로 설명하 
였다. 그러나, 新校IE에서는 “按藏氣法時論日,
師苦氣上뺑, 急食뿜以뺀之, 用辛鴻之, 醒補之.”
라고 하여 師氣의 上팽을 내리기 위하얘 苦
味를 썼다고 보았다. 苦味는 「六元正紀大
論」 의 陽明之政에서 쓰01고 있으며 六十甲
子 각 해의 陽明퍼天에서도 대표적인 味로 

사용되고 있다 

113) r東醫學의 方法論Jiff究」 에서는 司天寒짧所機 
에서 구체적인 약물로 辛熱윤 桂技, 1t苦는 
납草, 白끼It, 鷹味는 힘;觸 둥을 들었으며, 方齊j
로는 r金置要略」 의 桂技;!Ju龍骨!I±觸樓을 예 
로 들었다. 在챙寒품子內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 약물로 it熱은 A婆, 1t草, 夫子, 苦辛은 
白끼t, 桂技, 附子, 嚴味는 澤짧, 辛味는 麻黃,
生養, 苦뽕는 知母 풍을 들었고, 方햄로는 
r金置要略」 의 佳技캉藥~t웰樓을 예로 들었 
다. 

114) 太陽之政의 경우에는 三之氣에 위치하므로 안 
으로 찮%가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115) 죠廳所欲에서 補法과 같은 의며이다. 

116) #味는 「六元正紀大論」 에서 六十甲子 각 해 
의 太陽在果의 경우얘도 마찬가자로 사용되 
고있다. 

117) 張介흉은 tt'*야l 대해서 “寒寫水氣, 熱能關寒,
故治以납熱, it從土化, 熱從火化也”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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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사용하여 補웹와 所苦에 대한 用法을 모 

두 댄用하고 있다118)_ 

@ 三陰프陽 勝復에 대한 氣!朱 違用

:=:陰三|陽의 關復은 司天, 在없의 氣 또는 

間氣의 客氣가 지나치게 盛하였을 때 그것에 

대항하여 克하는 氣가 나타나는 과정을 말한 

다. 여기서 六氣의 勝氣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서 그 세력이 강하므로 司天의 경우에는 우선 

五行 相克 관계에 있는 轉의 本味를 君藥으로 

사용하여 精氣를 회복시키며, 復氣의 경우에는 

그 세력이 勝氣보다 강하지 않으므로 六앓의 氣

味 運用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至합要大論」 에 나오는 六氣 勝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같다‘ 

댔陰i;勝, i승以납淸119). 4호以쏠후, 

l':A醒i협~12이 • 

》、짧ξ勝, 治 f'::I.추寒, 4호νX쏠뼈, y::J.1t 

j빼~121). 

土克水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또한, 辛味에 
대해서는 “辛熱足以散寒.”라고 하얘 쭈-熱한 
%를 써서 寒%를 몰아낸다고 하였다 

118) 張介쩔은 司天寒~Ji)i「勝에 대하얘 “苦하可以勝 
水, 以職혐之, 水之正味, 其챔以觸也‘”라 하예 
i논樂과 敵味를 모두 五行의 相克으로 설명하 
였다. 

119) 째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120) 폈介월은 “木戰則土I&, 治之以i:t 淸, i:t益土,

M원平木ti!.. 住以苦辛, 散風‘熱也. 以醒휩之, 木
之1£洙, 其힘以짧也 ”라고 하였다 r東醫學의 
方法論fiFf究j 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납淸은 
ti草, 뚫根, 苦辛味는 黃連, 乾醫, 없味는 9 
藥을 들었으며 方짧로는 「陽寒論」 의 흉根 
없, 짧根JJn半夏陽, 흉根黃꽉‘黃連揚 둥을 들었 
다. 

121) 張介쩔은 “熱勝則乘金, 治以辛寒, 散火也. 뾰 
以함鷹, lfl!:熱也. 以납밟之, 火之正味, 其평以 
tttl!.‘”라고 하였다. r東醫學의 方法論l1f究」
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辛寒은 石賢, 함味는 
꽃胡, 械!*는 澤협, 다 味는 竹葉으로 보았으 
며 方햄j로는 「千金方」 의 陰毒tr草揚과 
r金圖떻略j 의 升府L鷹甲Y易 풍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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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짧ξ勝, 治l':A~熱, C호 l'J.묶11-. rJ.쏠 

i寫z122i.

?‘陽ξ勝, 治ιl辛寒, 4호l'J.1tiiili,, r::l.11" 

평zl23l. 

陽llJli;勝, 治 l'::I. 짧溫, 4호↓;;.t. 후남, ’싸움송 

빡z124J. 

太l었ξ勝, 治 J-J.1t熱. 4호rJ.辛짧, l'J.~ 

i합ξ125). 

般!용ξ復, 治rJ.짧寒, 4호rJ.11"뿜, )';I.짧 

j寫츠, f),납錢츠126). 

122) 張介쩔은 “土勝則混품, 治以$$熱, 嚴能潤下,
熱能操짧ti!.. 浪勝則土寒, 뾰以辛tr, 辛能溫土,
납能補士ti!.. 以줍짧之, 土之正味, 其鴻以苦

也‘”라고 하여 敵味의 뼈下 작용으로 폈。i n양 
져냐간다고 보았다 r東醫學의 方法論돼究j 
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觸熱은 澤협와 桂技

의 合用으로, 辛味는 桂技와 生賣, tr味는 찮 
환, tr草, 뿜味는 白끼t로 보았으며 方햄l로는 
r金置要略」 의 tlf.쭈澤첩i易을 들었다. 

123) 吳昆은 “火觸乘金, 治以辛寒者, 후能散火, 寒

能째火也. ft:以it敵者, tr繼火氣之急速, 영$몇 
火氣之操寶也. 復言以tr협之, 重tr협也 ”라고 
하였다. r東醫學의 方法論뻐究」 어}서는 구체 
적인 약물로 쭈寒은 石骨, H·鷹은 tt草와 擇

협, tr味는 生地黃으로 보았으며 方햄j로는 

「千金方」 의 六物解Jll1錫을 들었다. 
124) 張介質은 “操金之勝, 病在Hrlilff, 治以짧溫, i웹 

操援뼈也. 뾰以辛tr, 짧師補l!f也‘ 以혐뺀之, 
품從火化, 能뺀操'IB之實ill.”라고 하여 醒味가 
따의 本味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潤뼈하는 
것으로 보았다. r東醫學의 方法論맑究」 에서 

는 구체적인 약물로 醒溫은 五味子와 乾遭의 
合用으로, 辛味는 乾聲, 桂心으로 #味는 감 

草, 좀仁, 苦味는 麻黃r g합행 둥으로 보았으며 
方빼로는 r外臺짧要」 의 짧짧七味漫을 들었 
다 

125) 吳昆은 “太陽寒水也. 治之以랍, 益士以防水也.
治之以熱, 技陽而散寒也. t토之以辛則tr不뿜, 
姓之以짧則熱不操, 寒氣入훌훌變熱而作操寶則用 
觸以짧之.”라고 土克水의 원리에 의하여 납味 
를 君藥으로 썼다고 설명하였다. r東醫學의 
方法論돼究」 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it熱은 
tr草와 桂技의 융用으로, 辛味는 細辛, 桂技,
爾味는 정藥, 敵味는 澤짧로 보았으며 처방으 
로는 r陽寒論」 의 當歸四평양흉을 예로 들었 
다. 

126) 張介質은 ‘·廠陰風木之復f 治以醒寒, 木之正味,

其짧以짧, 木火相生r 宜淸以寒ti!.. 住以tr'F.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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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i;復, 治 J.-fi.1城寒, 4호YA쏠추, J.-fi,납 

;寫-Z_, 以짧iJtξ, 후쏠發-Z_l27’, J.-fi.뼈몇 

ξ128). 

太!쌓ξ復, f슴 J.-fi.쏠熱, 4호ιX짧은r=-. J.-fi,쏠 

;형ξ, 像z. 빡ξ129). 

1↓r陽ξ復, f슴 l'fi.1뼈써, 4호νX쏠훔, J.-fi.ji\\ 

몇ξ, i씨짧iJt츠, 후쏠짧ξ13이, 發不遠

熱, 왜쪽犯溫2힌, 少l훌同法131). 

盛土養, 以it補土, 辛從金化, 以辛制木也‘ 짧 
者, 협府之實, 魔者, *월!If之急也.”라고 하여 주 
로 五行 相生相克 원리로 설명하였으며, 吳뿔 
은 “風木以升發馬性, 治之以爾r 收之也. 治之

以寒, 淸之也. t£以it辛, 順其升達之體也. 以醒
源之, 짧其有餘也 以it鍵之, 鍵其太急t!L.”라고 
하여 爾味가 風木의 升發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r東醫學의 方法論맑究」 에서는 구처l 
적인 약물로 짧寒은 참藥, it辛은 人흉, 生養,
陳皮, 醒味는 木따, it味는 it草로 보았으며 
方웹j로는 r陽寒論」 의 小좁龍揚, 1J、좁龍去麻 
黃Jin~뺨揚 동을 돌었다. 

127) 辛味도 苦味와 마찬가지로 發之하여 $氣를 
몰아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吳
本, 明힘;本 둥에서는 모두 ‘辛’이 ‘以’로 되어 
있다. 

128) 張介홈은 “少陰君火之復, 治以購寒, 制以所不
勝也. 住以뿜辛, 發散其熱也 以it협之, it협 
火也. 以짧l얹之, 數浮熱*· 以苦發之, 散火之
變t!L. 以轉몇之, 解熱之結也.”라 하였다. r東
醫學의 方法論없究」 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觸寒은 障角, 苦辛은 黃혹과 石骨, it味는 납 
草, @였味는 청藥, 품味는 榮胡, 嚴味는 tt廳로 
보았으며 方햄j로는 r外臺秘‘要」 의 業胡通塞
陽을들었다. 

129) 張介寶은 “太陰짧土之復, 治以苦熱, 苦能聽土,
熱能媒없也. t호以醒辛, 업였能制土, 辛能溫寒也.
以苦廳之, 操之뻗之, 협以審其慶, k행!;(勝其없, 

뺀以利其水t!L. ”라 하였고, 吳昆은 “太陰以浪寫
政,治之以苦,操짧也.治之以熱,操演也.뾰以 
짧辛者, 짧從木化, 能平짧土之it, 辛從金化, 能
散浪土之뺑, 以줌i형之, 養之也. 않킹勝不宜潤, 是
故操之, 浪勝不宜塞, 是故뺨之.”라 하였다. 張
介홈은 苦味가 土氣를 廳한다고 보았고 吳昆
은 苦味로써 操젊시킨다고 보았다. r東醫學
의 方法論짧究」 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좁熱 
은 蒼가t, 醒味는 정藥, 辛味는 乾훌훌, 層朴, 苦
味는 黃連, 防E를 들었으며 方햄j로는 「千金
方」 의 黃連願을 들었다. 

130) 少陰之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131) 吳昆은 “少陽相火也. 治以輔冷, 用其所不勝也.

內經 運짧篇의 혔味 運用에 대한 뻐究 

陽明츠復, 治’섯은F週, 4호YA쏠-w-. 싸쏠 

빠ξ, YA쏠下ξ, J.-fi.짧補ξ132). 

太陽i;復, 治 J.-fi.~熱, 4호J.-fi.it추, l'fi.쏠 

堅.t_l33l.

三陰三陽의 勝에서는 그 세력이 매우 강하 

여 相克 관계에 있는 廳이 많은 손상을 받게 

된다. 자신이 克하는 魔이 병들게 되므로 우선 

척으로 병을 받는 魔의 本味를 君藥으로 사용 

하면서 추가로 勝氣를 억제하는 五味짧法을 

사용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太陽之騎에서 

는 苦味 대신 #味를 쓰고 있는데 苦味를 많 

이 샤용할 경우 오히려 心氣를 위축시켜 경직 

t£以苦辛, 苦能降火, 辛能散火t!L. 因火而f’F堅
寶者, 以$$몇之‘ 因火而陽陰氣者, 以醒l&之.
因火而佛驚者, 辛苦發之.”라고 하였다. r東醫
學의 方法論隔究」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購冷은 庫角, 苦후은 黃혹과 石흡, 없味는 tt 
觸, 醒味는 정藥으로 보았으며 方빼로는 「千
金方」 의 溫病戰掉不安驚動方을 들었다. 

132) 張介寶은 “陽明操金之復, 治以辛溫, 金之正味,
협之以辛, 金之淸媒, 觸之以溫也 t순以苦it, 
苦從火化, 以苦制金, 木被金陽, 以it繹急也,
以苦뺀之下之, 開操結以通實!fff, 以嚴補之, 용t 
f용波以滋乾i固也.”라 하여 金의 本味로서 辛味
를 君藥으로 쓴다고 하였다. r東醫學의 方法
論짧究」 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辛溫은 半
夏, 뾰以苦#의 苦味는 뽕胡, 黃쪽, it味는 大
짧, 以苦뻐之는 *只寶, 以苦下之는 大黃, 醒味
는 헝藥으로 보았고 方뺑j로는 r陽寒論」 의 
大業胡漫을들었다. 

133) 張介寶은 “太陽寒水之復, 治以鷹熱r 水之표味, 
其歸以敵, 而治寒以熱也. 住以it辛, it從土化,
用以制水, 而辛能散寒也. 寒*通於뽑, 賢不堅
則寒易起, 故藏氣法時論日, 賢欲堅, 急食苦以
堅之也,”라고 하였고, 吳昆은 “太陽, 寒水也.
治之以敵, 從治也. 펌之以熱, 正治也. 住以#
辛, 用其散t!L. 以苦堅之, 用其守也.”라 하얘 
모두 君藥의 轉味를 寒水의 本味로서 보았다. 
r東醫學의 方法論맑究」 에서는 구채적인 약 
물로 嚴熱은 tt觸와 附子의 合用으로, tt味는 
白끼t, ~혐, 辛味는 桂技, 附子, 苦味는 정藥 
으로 보았으며 方햄j로는 r陽寒論」 의 협武 
陽을 예로 들었다. 합武漫은 成無己가 r注解
陽寒꿇」 에서 생옳품과 寒품이 盛할 때 쓰는 
것으로 설명한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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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陽明

之勝의 추가적인 用法에서 辛味로 협하는 대 

신에 폼味로 빠하라고 하였는데 住藥에서 이 

미 휩法으로 辛味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뺀之 

하는 'IS味로 대체한 것이다‘ 

르陰三陽의 復에서는 君藥에서 少陰, 少陽

을 제외하고는 모두 五味鴻法을 사용하고 있 

는데 세력이 勝氣에 비하여 강하지 않아서 克

을 받는 표緣의 本味를 君藥으로 쓰지 않는 

것이다. 少陰, 少陽에서는 火熱이 ~~氣로 轉化

되기 쉬우므로 it味 대신 기운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敵味를 쓰고 있다. 또한, 뒷부분에서 

는 짧法에 대한 설명과 함께 五鷹所옮에 쓰는 

운용법과 일부의 補法 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復氣는 關에 병행하여 나타나는 것 

으로 그 세력이 크지 않으며 그 양상도 복잡 

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에 맞추 

어 여러 가지 치료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뒷부분의 치료법에서는 少陰, 少陽의 復에 辛

味를 추가하여 發之하여 ~B氣를 몰아내는 것 

이 특야한데 ￥!朱로 發ff시켜 갖熱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四氣 중에서 少陽之復에서 冷

l朱를 쓰고 있는데 火浮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少陰之復에 비하여 완만히 치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六氣의 1호勝에 대한 氣味 運用

여기서 反路이라 하는 것은 司天이나 在폈 

의 氣가 다스릴 때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의 

하여 司天, 在꼈의 氣에 대항하여 寒熱이 반대 

인 기운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에는 처음에 司天, 在없의 氣가 變化를 주도하 

고 있는 상황에 원인이 있으므로 치료도 원래 

의 司天, tE꼈의 氣를 다스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134), 단, 四氣 連}fl에 있어서는 反

134) 대부분의 i'1家들은 反勝한 氣를 다스리는 것 

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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勝한 氣에 반대인 氣를 사용하여 치료한다135), 

反勝은 勝復 관계에 비하여 세력이 강하지 않 

으므로 큰 변화 없이 五廳補鴻法만을 사용하 

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反勝〉 

風.化차£, i춤反勝.:.t. ?슴 i씨짧週, 4左 )';.I.

-ft쏠136). 

熱1t.#~. 寒反勝츠, i슴 i-::i.·납溫, 4호 i-::i. 

쏠짧은휴137). 

漫、4ι차£, 熱反勝.:.t. i슴 i-::i.쏠寒, 4호 )';.I. 

쏠짧138). 

;)ι{ι차£, 홍及勝ξ, f슴 i-::i.·냥熱, 4호,. 

쏠후139). 

*홍1t.차£, 熱反勝.:.t. ?슴 i-::i. 후寒, 4호 i-::i. 

쏠-ftl4이. 

135) 五味 運用法과 四氣 運用法이 치료 대상에 있 

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136) 吳昆은 “醒能짧風化之響導, 溫能平淸氣之反勝,

it以和之, 苦以下之.”라고 하여 짧味가 風化
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 r東醫
쩔의 方法論!jFf究」 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醒溫은 션藥과 ~it草를 合用하였고, 납味는 
白%휴, 苦味는 白끼t을 들었으며 方햄l로는 
r陽寒論」 의 附子揚을 들었다 

137) 吳昆은 “#溫能勝寒, 苦寫反住, 爾以養陰, 辛
以散寒.”이라 하여 it溫한 味로 寒氣의 反勝
을 물리치는 것으로 보았다. r東醫學의 方法

論!VF究」 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캅溫은 人
흉, it草, 苦味는 白끼t, 辛셋는 乾寶을 들었으 
며 方剛로는 r陽寒論」 의 理中)L을 들었다. 

138) 張介賢은 “苦寒所以社熱, 苦없所以敬熱 ”이라 

하였고, 吳昆은 “苦寒能祐熱, 熱激則亡陰被,
故住以苦醒.”이라 하여 모두 苦寒한 味로 熱
氣의 反勝을 물리친다고 보았다. r東醫學의 

方法論%究」 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苦寒은 
園陳, 住藥의 苦味는 大黃, 樞子, 寒味는 참藥 
을 들었으며 方뼈j로는 r傷寒論」 의 園陳홉 

1易을 들었다. 
139) 각 注家들은 火化於天과 火司子地를 각각 熱

化於天, 熱司子地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 
았다. 

14이 張介좁은 “辛寒所以散熱, 苦납所以협火.”라 하 
였고, 吳昆은 “辛能散熱, 寒能勝熱, 좁能下熱, 
it能繹熱.”이라 하여 君藥에서 辛寒의 !%로써 
熱氣의 反勝을 물리치는 것으로 보았다. r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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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휴lUl, 

<-i호承反隊〉 

風‘司 -fJ!., ;춤&勝z. i슴 ~J. 홉훗週, 4호yJ. 

쏠1t. yJ.쭈4'-;ζ142)143). 

熟허 -fJ!., 寒&勝흐, f슴 yJ.-ft熟, 4호 yJ. 

쏠후, i깅~ii41.+;ζ144). 

훌훌學의 方法論liff究」 에서는 구채적얀 약물로 
辛寒은 石흡, 품똥는 솟O母, it味는 it草, 현米 
를 들었으며 方웹로는 r傷寒論」 의 白虎樓

을 들었다. 成無己의 r注解陽寒論」에서는 

白虎陽을 熱홉의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141) 吳뚫은 “1담以麻冷, 所以假其ft熱, 좁以下熱, 

辛u散췄!.”이라 하여 빼얹冷의 해로 熱氣의 反
勝을 풀려치는 것으로 보았다. r東醫學의 方

$論liff究」 에서는 구채적인 약물로 職冷은 
c뼈‘, 춤味는 大黃, .fR實, 후味는 原朴을 틀었 
다. Jj例로는 r1흉寒論」 의 大承氣場을 들었는 
데 成無己는 r1t解處寒論』 에서 大便않結을 
치료하는 .쫓꿇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142) 張介좁은 “當治以짧溫, 짧求木之i司氣, 溫以젊IJ 

淸也- li:U苦 tt. 폼以짧金, 납以鍵llf之急也 
以辛平之 木之正味, 其補以辛, 金之正味, 其형 
μ죄즈也- ’ 21- 하였고, 윌昆은 ·‘염j;.J~횟김옮者. 펠양~ 
風꺼ζ之響導, i많뼈i庸氣之J갖勝ii!. 좁騎*좋而it용용 
之1 故~I:-)좁 it, 辛웅~t옮淸1 又씀E補木, "lb.以辛
주之’‘라 하여 랐化於·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爾味를 木氣의 本味로 보고 있다 r東뿔學의 

方法論liff究」 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없溫은 
정藥과 乾훌을 合用하고, 苦味는 白끼t, it味
는 it草, 후味는 乾옳을 들었으며 方빼로는 

「優寒論」 의 창藥tr草附子場을 들었다 
143) 王泳은 “此六氣}j治↑ 與뿌I품勝$珠賣. ~治者,

평客!J'.5之勝氣ti:!,. ~t운者, 皆所利所宜也 필平 
者, 補다弱之IE氣也 ’‘라고 하여 治, 住, 平 각 
각의 의미를 설명하고 었다. 

144) 張介용은 “영治以남熱, f「能勝水, 熱能힘j寒ill. 

佑以춤¥, 寒i냥한t며짧, 得辛-而i散ii!.‘ 以敏平之,
火之正味‘ 其補);.).鷹, 水之正味, 其鴻以職tJ:l.. ” 
라 하여 f克水익 원리에 의하여 tr味를 君
藥으로 쓴다고 하였고1 吳훨은 냐 ltf;li!熱皆陽
也 ∼治以합熱者, :If:熱ffij째寒ii!. 住以용辛챔, 

寒得좁f매投, i옳辛mi散fil. 寒ff外, 熱.(JJ쳐, 佛

熱作實, 故μ#횟즈F之 ”라 하여 it味를 陽양로 

보아 熱氣를 북돋.31. 寒氣를 억누른다고 보았 
다. 「東醫學의 方&→論짧究」 에서는 구체적인 
약율로 tt熱은 if.휴4 桂校를 M섭하고, To味

는 f그끼i:., 후味는 tr技1 홈*똥는 F훨휩를 들었으 

內經 運氣룰의 氣味 運用에 대 한 隔究

쌓、혀 -J-J!., 然反勝ξ. i읍 yJ.쏠*. 4호ιx 

ii41.냥, YA쏠커F흐1431. 

j; 허 f빼. 홍&..,勝흐, .. 슴 o.tt웰. £호以 

풍휴. yJ.iWI쑤츠145:. 

*홍허 -fJt, 熱及꺼흉츠, f슴 y;!,·팎寒, 4호‘x 

쏠tr. 1-'J.짧平.:.t_, YA~.흉利147). 

쩡R혀 -fJt, **反勝z. f슴ι:.t!Wl;t, 4호 yJ. 

1t후, ιA쏠平.:.t_l481. 

며 方챔로는 r處寒꿇」 의 五휴散을 예로 들 

었다. 
145) 張介쩔은 “當治以좁冷, 때火%也 t도以여rn, 

없훌寒힘j熱, it없補土IQ. 以줌平之, 많苦冷之 
義‘”라 하였고, 吳良은 “苦冷r 陰也, 治以苦冷
者, tt;짧而柳熱也. 住以삐횟it者, 熱fl}it而繼,
遇鷹而몇ill. 擾有未解者, 則J;(줌平之.”라 하여 
모두 苦빠의 陰味를 사용하여 했!氣의 反勝을 
억누른다고 보았다 「東醫學의 方法論뻐究」 
에서는 구채적인 약물로 줍冷온 E흡歲, 예훌味는 
澤휩, tt味는 짧후, 1용후, 以줌平之의 품味는 
白Jft을 들었으며 方웹로는 r傷寒論」 의 협 
陳五환散을 들었다. 

146) r東醫學의 方法論昭究」 에서는 구채적인 약 
물로 납熱은 tr 草, 乾훌을 合用하고, 좁味는 
白기It, 辛味는 桂校, 乾훌훌1 .味는 tt續를 들었 
으며 方웹로는 「傷寒꿇」 의 쌓胡탤옮乾훌훌場 
을 예로 들었각 成無己는 r柱解屬寒論」 에 
서 꽃ltltHz乾흉훌i흉을 熱품 처방으로 분류하 
였다 

147) 張介홈은 “治以平寒, 以金可於地, 氣本庸殺,

若f해大寒1 必助其慘, 故但宜平寒, 柳其熱耳
따j;.J향it, 所以형火也. μ§양平之, 金之正味,

.補以짧IE. 以;fll1풍:flJ, 11X:;圓用 fil. 영n平寒之 

J意.”라 하였고, 吳날은 “治以平寒者, t흥f옹lfG殺 
之氣, 不欲技之, 但以平寒때熱耳. 住以쏟it者, 
품能휩實熱, 감能~~풀熱也 熱f;li!!";쫓能消人五被, 
故以辛平之, 以和f흥주IJ者, 成過甚也”라고 하였 

다- 「東뽑學의 方法論짧究」 에서는 구채적인 
약물에서 君藥의 平寒을 辛째으로 보아 홉何 

와 金銀花를 合f샘하고, 좋味는 連觀, it똥는 
tt草, 竹葉, 以¥21'之의 후味는 때휴를 들었 
으며, 方웹로는 過病 처방인 連행散과 r傷寒
論」 악 닮黃첨仁 tt草石홉1易을 예로 들었다 

148) 張介홈은 ‘治以뼈염, 折l火~Gm. 뾰Utt辛r tt 
행火而후-能散也. 以웅平之, 水之正味, 其補j;.J
좁 tl!..”라고 하여 짧味가 바로 火쨌를 역누른 
마고 하였고, 吳昆은 “治以없冷者, tJ;寒氣之
不足, 柳熱氣之 ff餘t!L. li:IJ tt'f.~률, 납以調寒 
쩔!, 辛以行없冷也. 以함즈f之, 調其*盡之!f{i

ti!. ”라 하여 없味가 寒氣의 不足을 보충한다 

20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따學會誌 V이, 16-1 

司天의 경우에는 在었보다는 기세가 강하다 

고 보아 휩찮반을 사용하며 在꼈의 경우에는 

웹法과 함께 補法음 같이 사용하고 었다149). 

廳法에서는 예외적으로 在꼈의 操氣에 대하여 

￥· 대신 후味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oJ유를 

살펴보면, 司天之位에 淸氣가 오면 재앙이므로 

辛味를 써서 發散시켜야 하는데 在良之位에 

오는 淸氣는 비교적 정상적이므로 發散法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補法에서는 예외적으로 

在썼의 짧氣에 대하여 #味 대신에 苦味를 사 

용하고 있는데 在:lR之位에 隱別가 성할 때 操

떻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四氣를 살펴보면 反勝의 氣가 寒熱의 성질 

을 띠고 나타나므로150) 그에 반하는 氣를 사 

용한다. 단, 熱化於天에서는 溫味를 쓰고 熱혀 

rtt!l에서는 熱味를 쓰는 이유는 司天, 在없의 

시기에 따라 르之氣에는 陽氣가 성하므로 熱

!朱를 펴한 것이고 終之氣에는 陰氣가 성하므 

로 熱味를 사용한 것이다. 寒氣, 않홍氣가 在꼈 

으로 올 때는 寒味를 피하여 샘味를 쓰며, 司

天에 熱氣가 反勝했을 때는 계절상 寒味를 쓰 

는데 寒氣가 司天之氣로 있을 때는 그 도움을 

받으므로 그냥 冷味를 사용한다. 

(6) 기타 五味 運用

司天, 在꼈에 따라서 五味를 운용하는 방법 

은 주로 「六元正紀大論」 과 「至質짧大論」 

고 보았다. r짧짧學의 方法論맑究」 에서는 

구체적인 약물로 賴冷은 庫角, it味는 生地

짧, 辛快는 救;만皮, 암味는 --얻을 들었으며 
方뺀j로는 r千金方」 의 뚫角地黃樓과 r陽寒
論」 의 榮胡:JJucR셈滾을 예로 들었다. 

149) 補휩法을 함께 사용할 경우 다양한 상황에 대 
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치료 방향이 분 
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세력이 강한 기운을 
다스랴기가 어려워진다. 

150) 風氣에 대하여 淸氣가 反勝하는데 비해 뽑氣 
와 操氣에서 溫氣보다 熱氣가 反勝하는 잣은 

앓氣와 操氣 모두 熱邱로 轉化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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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술되어 있으나, 「五常政大論」 에서 일부 

在없의 경우를 언급한 내용이 었어 장서 살펴 

보고자 한다. 

'.}'陽4호 ,R. 寒흉不生, 共味추, 其i슴쏠 

짧, 共題갯ff}-. 

陽 B}j..j호흙, ;§흉不生, 其Q-*-짧, 共氣源.

其治辛쏠-j;J-151). 共觀ft素,

太陽4호뿔. 熱옳不生, 共Q-*-품, 其i승 

;것152) 짧, 共쫓양움융~f틴. 

껴£陰1호承, i춤흉不生, 其P-*--j;J-' 其治짧 

품, 其쫓g갱용j늙, 共홍L」흉, 其P"*-.if...

'.Y'f.홍4호뽕, 寒훌不호. 共얘쭈, 其治辛

쏠it. 共좋잊白ft. 

太I쏠효행. *흉흉不生, 共P-*-lili., 其쫓L熱. 

其治-W-lill.. 其뤘옳今fE. 1t.).훔체&&守. 흉 

흉체辛4ι1뀐供i슴‘ 

여기서 在良만을 말한 이유는 五味는 주로 

地氣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司天아 天氣를 주관하고 在폈은 地氣를 주관 

하는데 地氣에 의하여 萬物이 化生하고 萬物

이 化生할 때 五味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에는 탕연히 本味를 따르게 된다. 우선 

毒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在꼈之氣의 제한을 

받기 때문oJ고 其味의 경우에는 자신이 克하 

는 味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억제를 받는 氣가 

오히려 상충하여 五味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인다. 其治에 있어서는 司天在없의 味를 고르 

게 사용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으며 少陰,

陽明의 경우에 납味가 들어간 것은 서로 相克

이며 陰陽야 다르기 때문에 완화시키려는 목 

151) 高世밟은 “辛, 金味也. 좋, 火味也 it, 土味也.
陽明在果, 秉金土之氣, 而上承少陰之火熱, 故
其治辛苦it.”이라 하였다. 

152) 淡味와 it味는 같은 성질의 味로서 뚜렷야 분 
리되지 않는다. 太陽在쳤일 때는 太陰짧土가 
司天아므로 짧%가 일어나기 쉬워서 淡味를 
써서 慘짧시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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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인다, 

(7) 君藥과 住藥의 組合

t!i:藥은 君藥의 작용을 도우면서 부족한 연 

을 보충하고 한편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용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러한 조합은 반드시 지확야 하는 것은 아니며 

五魔補隱法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다. 「至質

要大論」 에 나오는 君藥과 住藥의 조합을 六

氣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風木

風품을 다스렬 때에 君藥으로 辛땐한 약을 

쓰며 뾰藥으로는 苦味와 it味를 쓴다. 辛味는 

기운을 발산시켜 表에 있는 風%를 밖으로 날 

리는 작용을 하는데 風은 陽%이므로 이미 내 

부의 기운을 動하게 만든 상태아다. 이때에 辛

味만을 쓰면 氣가 흩어져서 속이 허해지므로 

오히려 안으로는 氣를 수렴시켜야 한다. 그러 

므로 苦味를 써서 氣를 용축시키는 것이며 氣

를 수렴한다는 의미에서는 醒味를 쓸 수도 였 

다1않). 君藥의 氣가 째한 것도 내부의 氣를 추 

스라고 혹 발생하는 熱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味는 風%를 받아서 맙이 급해 

지는 것을 繼和시키기도 하지만 내부에 허해 

진 陽氣를 보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願陰之勝의 경우 土의 本味인 1초味를 君藥

으로 하면서 뒤에는 醒味로 휩法을 쓰고 있는 

데 佑藥으로는 苦辛한 味를 쓰고 있다I잉), 앞 

서 風‘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氣를 

웅축시키는 역할을 하며 辛味는 府氣를 발산 

153) 司天 風끊所勝의 경우에 以짧협之하라의 의미 
도 &藥의 苦味와 같이 氣를 收敏하는데 았 
다. 

154) 張介홈은 “뾰以苦辛, 散風熱ill.”라 하여 辛味
는 園%를 散之하고 苦味는 熱을 내리는 것 
으로보았다. 

內經 運혔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昭究

시키는 補法으로 사용된 것이다. 廠陰之復의 

경우는 君藥에서 휩法인 醒味를 쓰고 있는 

데많) 효藥으로는 i:t辛한 味를 쓰라고 하였다. 

역시 납味의 鍵化 작용과 辛味의 發散 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五味협法은 反觸의 경우에도 

君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때에 역시 뾰藥 

으로 it味와 辛味를 사용하고 있다. 

@ 君火, 相火

熱품, 火품의 %氣를 다스렬 때에 購味를 

君藥으로 쓰는데, 佑藥으로는 'IS'it의 味를 주 

로 쓰며156) 苦辛의 味를 쓰는 경우도 일부 있 

다l전), 원래 熱, 火가 盛활 때에 쏠 수 있는 약 

으로는 「藏氣法時論」 에 근거하여 볼 때 醒

味, 購味, i:t味를 들 수 있는데 氣를 강하게 

웅축시켜 열을 내라는 목적으로 苦味가 醒味

대신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였 火품 

子內에서 辛味가 住藥으로 쓰인 것은 辛味로 

發散샤켜 熱을 내리는 방법이니, 少陰之復과 

少陽之復의 경우에도 佑藥으로 辛苦發之한다 

고 하여 辛味를 사용하고 있다158). 佑藥으로 

쓰인 1t味도 협法으로서 火氣를 누그러뜨리는 

155) 眼介흉은 “佑以if辛, 木盛土훌, 以i:t補土, 辛

從金化, u辛制木也.”라 하여 五行 相克으로 
설명하였고, 吳昆은 “뾰l;벼-辛, Jlill其升達之體
也.”라 하여 tt辛이 陽味로서 氣를 발산시쳐 
)ff氣를 돕는 것으로 보았다. 

156) 在果 熱품予內에서 張介흉은 “住以it풍, it勝

輔, 所J:-J防觸之過也. 苦能빠, 所以去熱之實
也.”라 하였고, 吳昆은 “必람而苦者, 防輪之過,
而X以짧熱氣ff陽也.”라고 하여 납味가 土克
水의 원리로서 샤용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 
나, 張介寶은 司天 火품所勝에서는 “苦能!평火 
之實, tt能鍵火之急, 故住以품it.”이라 하여 
火氣를 鍵化시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157) 在폈 火품子內의 경우에는 住l꺼苦辛이라 하였 
다. 예기에 대하여 張介寶은 “苦能뻗火, 辛能
散火, 故用以罵뾰.”라 하여 苦味, 辛味가 모두 
火氣를 몰아내는 것으로 보았다. 

158) 張介흉은 少陰之復에서 “住以품辛, 發散其熱
也,”라 하였고, 吳昆은 少陽之復에서 “佑以苦
辛, 苦能降火, 辛能散火ili.”라 하여 모두 熱을 
發散서키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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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하나 苦味, 辛味보다는 社%의 의미가 

약하며 오히려 내부에서 虛해진 陽氣를 보충 

하는 작용도 겸하고 있다. 

勝復의 경우를 살펴보면, 少陰之勝과 少陽

之勝에서 뾰藥으로 각각 苦輔, i:t嚴을 사용하 

고 있다159)_ 힘벚味를 住藥으로 쓴 것은 君藥에 

서 뼈의 本댔인 辛味를 君藥으로 이마 쓰고 

있으므로 熱을 내리기 위한 敵味를 다샤 뾰藥 

으로 사용한 것이다. #味와 苦味는 각각 氣를 

누그러뜨리며 웅축시켜 火氣의 熾盛을 억제하 

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復氣의 경우는 熱품, 

火품에서 설명한데로 역시 苦味와 辛味를 써 

서 때氣를 發之하고 있다. 

反勝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여 熱化於天, 火

化於天의 경우 각각 홈爾辛, 苦辛의 味를 사용 

하고 있는데 160) 햄찢味는 늘어진 心氣를 收數하 

기 위하여 샤용된 것이다161). 熱司子地와 火司

子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苦味와 辛味를 

住藥으로 쓰고 있다. 

® 꿇土 
太陰떻土의 경우에는 五廳補法을 쓴다하더 

라도 tt味를 君藥으로 쓰는 경우가 없으며 補

밟法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苦味를 

159) 眼介협은 少陰之勝에셔 “住以좁敵, f世熱也.”라 
하였고, 吳昆은 少陽之騎에서 “佑以tt敵者,
tt鍵火혔之急速, $없몇火氣之操實也,”라 하였 
다. 

160) 服介좁은 “줌以합후, 寒得苦而溫, 得프F而散 

也.. 
으로 보았다. 또한, 吳뿔은 “좋앓反住, 辛能散
寒,”라 하여 辛!’k는 寒氣의 反勝을 억제하나, 
휩味는 君藥에 대한 反住法으로 보았다. 모두 
反勝의 寒氣를 없얘기 위하여 氣味를 運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61) 짧味에 대하여 張介휩도 “蓋火寫水勝則心좁 

繼, 故표食醒以收之‘”라 하여 「藏氣法時論」
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또한, 熱1~於天에서만 
做味를 추가한 것은 熱氣가 火氣보다 조금 

강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君藥에서도 熱
化於天에셔 熱藥을- 피하고 溫藥을 사용한 것 
으로보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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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藥으로 쓰고 있다. 앓%의 發揚을 경계하고 

있는 것아다162l. 휩앓의 경우 住藥으로는 司天

에는 嚴辛1없), 在良에는 醒淡l없}을 샤용하고 

있다, 醒味를 쓰는 이유는 君藥으로 溫熱한 약 

으로 사용할 때 부작용으로 熱이 발생하면 꿇홍 

lfB가 源熱의 lfB氣로 轉化될 수 있으므로 짧熱 

。I 벌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같은 이유로 熱을 내리는 購味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司天의 경우에는 없%가 表에 었 

으므로 辛味로 散之하고 在꼈의 경우에는 떻 

%가 훌에 았으므로 淡味를 써서 야래로 慘빠 

시키는 것이다. 짧熱의 정우에는 君藥에서 熱

藥을 피하며 &藥에서 #味를 써서 牌를 補하 

고 있다. 

太陰之勝의 경우 佑藥으로 辛tt의 味를 쓰 

고 있는데 君藥에서 이미 購味를 쓰고 었으므 

로 住藥에서는 힘찢味를 쓰지 않고 오히려 陽氣

를 發散시켜 操짧을 돕는 味를 사용하고 있 

다16.5). 또한 뒷부분에서 苦味를 써서 짧하라 

하여 操짧익 작용을 더하였다. 太陰之復의 경 

우에는 君藥으로 苦熱한 味를 쓰고 있으므로 

編露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住藥으로 醒辛의 

味를 쓰고 있다166). 

162) 六氣가 四氣로 발현될 때 熱%, 火'fB의 경우 

에는 대부분 輪味 또는 苦味를 써셔 강력혀 
熱을 내리며, 않킹%의 경우에는 대부분 좁味를 
써서 操폈서키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六氣가 
病因으로 작용할 때 陽%는 火熱로, 陰%는 
없으로 대표됨을 나타내고 있다. 

163) 吳昆은 “木能制士, 故住以爾, 짧而辛則, 非혔t 

聚之醒롯, 故宜在之.”라 하였고, 張介쩔은 “蓋
辛勝嚴, 所以防爾之過也.”라 하여 짧味와 辛
味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164) 吳뿔은 “醒從木化, 制土者也‘ 故住以짧淡, 然
必醒淡者, 淡能利짧故也‘ 使醒而非淡, 則味原
滋떻, 非所宜훗.”라 하여 q였味의 지나친 l없했 

작용아 오히려 앓을 정체시킬 수 있으므로 

淡味를 함께 써야 한다고 하였다. 
165) 張介홈은 “황勝則士寒, 住以辛tt, 辛能溫土,

tt能補土ill.”라고 설명하였다. 
166) 張介월은 “住以願辛1 햄찢能制土, 辛能溫寒也‘”

라 하여 폈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五行 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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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勝의 경우 司天과 在果에서 각각 苦짧167〕, 

합敵168)의 味를 사용하고 있다. 모두 熱氣가 

反勝한 것이므로 앓熱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醒味와 敵味를 쓰고 있다. 단, 司天에 

서는 表熱을 내리기 위하여 顆味를 쓰고 在꼈 

에서는 흉흉熱을 내리기 위하여 購味를 쓰며, 司

天에서는 않킹~c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므로 

苦味로써 操浪하고, 在良에서는 陽氣가 虛해지 

기 쉬운 계절이므로 납味를 써서 牌를 補하면 

서 陽氣를 보충하려는 것이다. 

@操金

操찮의 경우 君藥으로 苦味를 써서 下之하 

는 것이 급한데, 佑藥으로는 司天에서 짧辛169) 

을, 在챙에서 #辛170)을 쓰고 었다. 辛味는 苦

味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氣가 웅축되는 것올 

막는 협法으로 쓰이고 있으며, 醒味는 補法으 

로서 司天의 계절얘서 表氣를 收數하며 #味

는 在果의 계절에서 陽氣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았다. 또한, it味는 지나치게 氣가 急해 

저는 것올 막고 각 약물을 調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171). 

克으로 설명하였다. 
167) 張介좁은 “苦醒所以數熱.”이라 하였고, 吳昆온 

“熱觸則亡陰被, 故佑以苦짧.”이라 하여 짧味로 
써 熱을 내리고 律被을 보충하는 것으로 설 
명하였다. 

168) 張介홈은 “佑以離it, $없寒옮lj熱, 1t없補土也‘” 
라 하였고, 吳昆은 “뾰以觸it者, 熱、得#而繼,
遇購而몇也.”라 하였다. 

169) 張介寶은 “考之藏氣法時論日, !l$苦氣上뺑, 急
食苦!;.(j世之, 用醒補之, 辛鴻之, 正此之$$.”이 
라 하여 「藏氣法時論」 의 補簡법으로 없味 
와 辛味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張介寶이 다른 
부분에서 t는藥을 설명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170) 張介寶은 “佑以#辛, 木受金傷, 以it續之, 金

之正味, 以辛협之也.”라 하였다. 

171) 操끊이나 陽明의 嚴復, 反勝 둥에서 모두 佑
藥으로 랍味를 사용하고 있는대 이는 氣를 
下之시키려 할 때 지나치게 急해지는 것을 
완화시키거나 또한, lff氣가 急해지는 것을 막 
는 데에 그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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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復의 경우 모두 君藥으로 辛味를 쓰고 있 

는데, 陽明之勝에서는 金克木에 의하여 木氣가 
傷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木의 本味인 辛味를 

쓴 것이며 陽明之復에서는 五購 廳法으로서 

辛味를 쓴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t보藥으로는 

각각 辛용172)과 苦ifl73)을 쓰고 있는데, 陽明

之勝에서는 君藥에서 氣를 收敬시키는 顧味를 

쓰고 있어서 五鷹補法에 가까우므로 이에 대 

하여 辛味를 다시 1ti:藥으로 써서 협하고 있으 

며174), 陽明之復에서는 君藥에서 五鐵 廳法으 

로 이마 辛味를 쓰고 있으므로 1ti:藥얘서는 辛

味보다는 苦味를 써서 降氣시키고 있다, 합味 

는 공통적으로 기운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 

고 있다. 反勝에서는 住藥으로 司天, 在;없 모 

두 苦1t올 쓰고 있는데175) 陽明之復에서 옮味, 

1t味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이다, 

@寒水
寒펼의 갱우 우선 君藥을 살펴보면 司天 寒

짧所勝에서는 辛味를 쓰며 在良 寒품子內에서 

는 it味를 쓰고 있다. 辛味는 潤之하여 表部의 

氣를 소통시킴으로써 律被을 생성시커고 寒%

를 몰아내는 작용을 하는데 司天외 계절애는 

%氣가 表에 았으므로 辛味를 쓰는 것이다. # 
味는 在果의 계절에 寒%가 들어올 때 홍에서 

부터 陽氣가 감소되므로 그것을 보충하기 위 

하여 쓰는 것이다i때), 뾰藥올 보연 司天, 在없 

172) 張介賣은 “住以辛tt, 협llili補/ff也.”라 하여 辛
味로 師를 협하고 tt味로 觀急하여 Jlf을 補
한다고 설명하였다. 

173) 張介寶은 “佑以苦it, 苦從火化, 以좋힘j金, 木
被金陽, 以it鍵急也.”라 하여 죠行 相克 원리 
로 苦味를 써서 金氣를 억채하고 it味로 嚴
急하여 木氣를 補한다고 하였다. 

174) 辛味의 鴻法올 효藥에서 이미 쓰고 있으므로 
뒷 부분에 따라요는 五鷹휩法에서는 辛味가 

빠지고 함味를 써서 뺀하고 있는 것이다‘ 
175) 張介훨은 “佑以苦#, 所以簡火也‘”라 하였고, 

吳昆은 “苦能下熱, it能觀熱/’, “住以苦it者,
苦能평實熱, it能짧虛熱也.”라 하여 모두 熱
을 내리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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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각 i:t좁177)와 i5辛178)을 쓰고 있는데 君

藥의 辛味‘ 다味와 서로 보충해주는데 목적어 

있으며 i!fi朱는 操之하여 발생 가능한 없%를 

없애는 작용179〕과 겸하여 堅之하는 補法으로 

서 사용되고 있다‘ 

職復의 경우를 보면 太陽之勝에서는 辛

敵180)을, 太陽之復에서는 it辛181)을 각각 性藥

으로 사용하고 있다. 太陽之聯에서 水克火에 

의하여 火氣7} 억제될 때 원래는 本味언 3味

를 君藥으로 씌야 한다. 그랴냐, 火氣가 그 서1 

력이 약화된다기보다는 氣가 急해지면서 굳어 

져므로 君藥으로 좁味보다는 i:t快를 써서 鍾

flJ시키면서 陽氣를 보충한다. 太陽之復에서 t순 

藥으로 하l朱를 쓴 것도 같은 의며이다. 그라 

고, 住藥으로 爾味를 써서 心氣의 보충을 돕게 

된다. 또한 職復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辛味는 

寒氣를 억제시키기 위한 것이다. 

反勝의 경우에 司天, 在없에서 {le藥으로 각 

각 苦辛182l, 반辛1잃’을 쓰고 있는데, 苦味는 堅

之하는 補法으로, 辛味는 君藥의 械冷한 味를 

견제하는 &{£$;으로, i:t味는 在폈의 계절에 

陽氣를 보충하는 의미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 

인마. 

176) 「六元正紀大論」 의 六 「甲子 각 해의 氣味
팽f점에서 太l場司天에는 苦味를 써서 操之시 
키냐 太陽ff없에서는 it味를 써서 안으로 陽
氣를 보충하여 寒%를 몰아내게 하였다. 

177) 吳昆은 “뾰以좋 감者, 품以濟辛熱, it以和辛熱
也.”라 하였다. 

178) 吳昆은 “좀而辛, 亦熱品也, 故뾰以苦辛‘”이라 
苦辛의 味가 寒%를 몰아내는 것으로 보았다 

179) 太陽之政에서 苦味로 操之한 것과 같다. 
180) 吳昆은 “뾰之以辛, 則1t不짧, 뾰之以爾, 則熱
H꽃‘”라고 하였다. 

181) 張介좁은 “佑以남辛, 1t從土化, 用以制水, 而
￥能散寒也."라고 하였고, 吳昆은 ’‘住以납辛, 
用其散也.”라 하였다. 

182) 吳昆은 “苦以下熱, 辛以散熱.”이라 하였다 

183) 張介홈은 “住以납辛, tt鴻火而辛能散11!..”라고 
하였고, 吳昆은 “住以#辛者, tt以調寒熱! 辛
!;~ff轉冷tll..’‘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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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傷寒論에서의 氣味 運用

1) 六품 處方에 대한 考察

『注解優寒論」 을 쓴 成無己는 주석에서 六

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처방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션 成無티가 분류한 처방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風품 

r內經 · 運氣篇」 에서 風흉의 경우에는 일 

반적인 五味補法으로는 辛폈한 味를 君藥으로 

사용하며 住藥으로는 苦味, it味 둥을 사용하 

였고 추가적으로 以#繼之, 以嚴@흥之, 以辛散之

풍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成無己는 r傷寒論j

중에서 桂樣場을 대표적인 風품의 藥으로 해석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HU흉184’ 

桂技(뿜熱)185’· 1-J 集{앤홍짧寒}, 합후 
(캄.if>)' 生흥(후짧). 大홍(합溫). 

여經티, 추it發散~~흉, *£*£場, 걷Ht 

츠했j딴., M~싸짧옳UI.Jfi'. P<l 經티 , 風‘쏠M 

勝, 4'->-:.\辛4호νX쏠it. ι{if"樣.:it,, YA짧lJt 

츠, 윷싸桂技흉초, 1-J業it후X훨4호서~. P<l 

經티, Ji\5훌짜여, y}.납錢-t. νX후용i-t. 

윷1-J,.1:,훌大흉i훨f총샌--

成無티의 설명을 살펴보면, 우선 桂技陽을 

發散의 작용을 하는 辛납의 方齊!로 규정하고 

184) 成無C:., 「注解陽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잊힘, p.122 

1&5) 팔호 안의 氣味는 成無己의 r注解陽寒論」 에 

기재된 것을 적은 것으로 현대 本草學에서 
규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음 본 논문에서는 
현대 本草學에서 정한 각 약물에 대한 氣味
를 r本草學」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敎授
共編著, 서울, 永林社, 1991)에 기재된 것을 
근거로 71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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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서 發散이란 表部로 들어온 風邱를 

ff法을 사용하여 밖으로 흩어버련다는 의미라 

고 하였다, 또한 『內經j 의 司天 風품所勝의 

條文을 인용하여 辛味인 桂技가 君藥에 해당 

하고, 납味로서 완화사키는 남草와 힘쨌味로서 

수렴시커는 청藥이 佑藥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在폈 風품於內의 條文을 들어 #味와 辛

味인 大짧와 生훌을 使藥으로 설명하고 있다. 

g內經」 의 五댔 운용과 차이점은 君藥으로 

辛째한 약을 쓰는데 여기서는 辛熱186)한 桂技

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桂**가 辛

熱하기는 하나 佑藥으로 쓰이고 있는 청藥의 

氣味가 醒微寒하므로 君藥의 역할을 일부 대 

신하여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87), 住藥

을 살펴보면 『內經」 에서 苦味와 납味를 쓰 

라고 하였는데 苦味는 氣를 웅축하는 생질이 

있으므로 醒味로써 수렴시키는 것과 같은 의 

미를 가지고 있다. 즉, 風품所勝 條文의 뒷부 

분에 醒味로써 수렴샤킨다고 설명하였는데 桂

技場에서는 청藥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傷寒論에서는 참藥의 氣味를 嚴微

寒이라고 하였으나 현재의 本草學에서는 苦味

도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藥 

이 顧苦한 약으로서 住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r內經」 에서는 뾰藥으로 #味

를 쓰라고 하였는데 #草가 얘기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it味는 !ff氣가 급해지는 것을 풀어 

186) 현대의 本草學에서는 桂技의 氣味는 辛납溫으 
로정하고 있다. 

187) 「至휩要大論」 에셔 君藥으로 사용되는 약물 
은 四氣와 五味가 갈이 표현되어 있는데 해 
당되는 약물을 정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예 
를 틀어 風홉에 辛째한 약을 君藥으로 사용 
하는데 發散力이 강한 辛味의 약물과 熱을 
내리는 寒째한 성질의 약물을 合用할 수 있 
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四氣와 五味의 치료방 
향이 다르기 때문연데, 예흘 틀어 六氣 反勝
에 대한 氣味 運用어l서 五味는 六氣를 협하 
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四氣는 反勝의 氣률 
다스리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昭究

주는 작용을 주로 하는데 1t草는 氣味가 납平 

하여 완화 작용을 하게 된다. 使藥으로 쓰이는 

大짧도 남味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草의 

완화 작용보다는 溫氣를 가지면서 내부의 陽

氣를 보충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生養은 桂技와 마찬가지로 熱性으로 ~B氣를 

散之시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大짧와 함 

께 내부획 陽氣를 보충하는 작용을 겸하고 있 

다. 

桂技陽證의 기전을 살펴보면, 陽%인 風%

의 침입을 받아서 陽氣가 動한 상태에서 氣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表部는 허해져 출입 

의 조절이 제대로 안되고, 안으로는 氣가 급해 

짐으로 인하여 소통야 잘 되지 못하고 蠻짧가 

되어 熱도 발생하고 律被도 생성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 五味 補훌홉法에 

의하여 辛味, @았味, it味 둥을 쓰게 되는데 辛

味는 氣의 발산올 도와 表를 치료하고 @꼈味는 

안으로 氣를 수협시켜 陰氣틀 회복하며 it味

는 내부의 氣훨뽕을 완화시키면서 陽혔의 회복 

을 돕게 되는 것이다, 氣의 발산과 수렴 중에 

서 어느 것에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辛味를 

君藥으로 쓰기도 하고 嚴味를 君藥으로 쓰기 

도 하는 것여다. 만약 醒味를 주로 쓰는 처방 

이라면 그것은 表證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병 

이 안으로 轉變되어 들어온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成無B는 주석에서 辛味를 

君藥으로 쓰는 약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지는 

않으냐 헝藥#草樓188) 둥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청藥납草揚은 桂技樓證이 지속되 

다가 陽氣가 지나치게 발산되어 안으로는 陽氣

가 허해지고 또한 熱、로 인하여 律%찾아 부족해 

져 四股가 뒤틀리게 되는 증상에 쓰는때, 이때 

에 辛味를 君藥으로 하는 桂技漫을 쓰게 되면 

爾證으로 빠지게 된다. 이때에 우선 @헛證이 급 

188) 成無己, r住解陽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33 ; 白헝藥(짧微寒), tt草(i:t平)로 
구성되에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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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寒앓을 치료하는 it草乾훌陽189)을 써서 

廠證을 없애고, 이어서 청藥it草揚을 써서 밖 

으로 돼진 氣를 수렴시키는 치료를 하게 된다. 

桂技揚。l 辛Y京한 약 대신 辛熱한 桂校를 君

藥으로 쓰고 있으므로 桂技編을 寒품을 치료 

하는 처방으로 매속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 

다. 그러나, r內經」 의 寒품 條文을 보면 佑

藥으로 陽味인 it味, 苦味, 辛味를 쓰고 있으 

나 醒짜를 쓰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住藥과의 

배합으로 볼 때는 風품의 처방으로 보아야 한 

다. 단, 헝藥이 현대 本草學의 氣味論을 기준 

으로 약간의 苦味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190) 

寒품 치료의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있다. 

(2) 寒필 

寒품의 경우 r內經」 에서는 辛熱, 납熱한 

味를 君藥으로 샤용하고 뾰藥으로는 it味, 苦

味, 辛味를 쓰며 추가적으로 以敵휩之, 以辛潤

之, 以苦堅之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成無B는 

r陽寒論」 주석에서 備L黃場, 四뺑揚, 乾훌附 

子揚, 吳某횟陽, 麻黃附子細辛漫 동의 여러 처 

방을 寒품을 다스리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j.흉場191) 

빠옳 (tl"i.효), *출技(후熱), tr후 (tr~). 

용4二(추溫)‘ 

쩌經티, 寒i훌차Ps. i읍 ι~-ft熱, 4초1-:A쏠후, 

짧옳tr후뼈llJL發;'-f, *호*£총f二散홍下흥L. 

189) 成無己, ri'±解陽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맛영, p.133 ; 1t草(1t平), 乾賣(辛熱)으로 구 
성되어 았으며, 成無己는 辛납의 味를 써서 
寒%를 몰아내고 陽氣를 회복서키는 처방이 
라설명하였다. 

190) 현대 本草學에서는 참樂은 苦@찢微寒하다고 하 
였다. 

191) 成無己, r注解傷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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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無己는 주석에서 在없 寒끊子內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납味를 가지고 있는 麻

黃192)과 it草름 合用하여 君藥으로 보고 苦辛

한 否仁193)과 桂校를 뾰藥으로 본 것이다. 司

天 寒품所勝의 경우에는 辛熱한 味로 君藥을 

깝고 ttr.藥으로 #味, 苦味를 쓰도록 되어 였 

다‘ 廳黃의 味를 #味가 아니라 辛味로 본다연 

君많住使 순서 상으로는 司天 寒품所觸의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司天은 寒품이 

쉽게 성하는 때라고 할 수 없으므로 在꼈의 

경우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願黃揚證은 寒邱가 침입하여 表部가 얼어붙 

는 상황인데 아직 %氣가 안으로 깊게 들어오 

지 않고 획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五魔

중에서는 가장 表에 위치한 뼈가 $氣와 싸우 

고 있는 양상이므로 氣가 表로 몰림으로 인하 

여 긴장되어 기칩을 하고 上氣하게 된다. 이러 

한 때에 麻黃, it草를 사용하여 表를 열고 桂

技를 사용하여 虛해전 陽氣를 회복시켜며 否

t을 써서 氣가 팽上한 것을 下之시키게 한 
다1없). 

寒품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苦味, 영없味195) 풍 

의 陰味를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寒~m만 

을 몰아내기 위한 처방으로는 四평揚, 乾賣附

子揚 둥을 들 수 있다. 成無己의 주석은 다음 

과같다. 

맥i확場196) 

tJ":l휴 (tr~). 乾훌(쭈熱), 府子(쭈大熱). 

192) 현대 本草學에서는 麻黃의 氣味를 辛微苦溫으 
로 정하고 있다. 

193) 현대 本草學에서는 츄仁의 氣味를 苦微辛微溫
으로정하고 있다. 

194) 「至價要大論」 의 寒품에서는 苦味를 補法의 
堅之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쁨仁의 품­
味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195) 司天, 在꼈의 寒찮의 경우에 觸味를 써서 悔
할수 있다고 하였다. 

196) 成無己, 「注解處寒論j • 서울, 대성문화사, 
19.1혔,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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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經티, 寒찮차얘, i슴 )'~tj-熱, X티, 

홍찮所勝, -f-!'A추熱, tj-:l휴乾빠, 相융옳 

tr~옮大熱킹;齊1. JJ 융r發散l쌓魔칙;흉. 

乾훌1'#子옳197) 

-*t훌 {추熱) , 冊子{추熱) . 

P-1經타, 寒찮所勝, -f-l'X뿜熱. 虛寒太

甚, 윷l'A휴熱빼8흉j;샌 •• 

두 처방 모두 附子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 

정인데 附子는 辛#하면서198) 少陰인 心賢으 

로 들어가 陽氣를 회복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陽氣가 지나치게 발산되어 안 

으로 願證이 나타났을 때 附子를 사용하제 되 

는 젓이다. 일반적으로 寒품은 외부에서 寒%

가 침입한 것이고, 廠證은 다른 여러 가지 원 

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속의 陽氣가 고갈되 

는 것으로 차이가 있으나 鷹證을 寒氣가 i뽀上 

하는 것으로 보아 내부의 寒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여다. 여기서 it草의 작용은 乾賣, 附

子와 합해져서 陽氣를 補하면서도 내부를 완 

화시켜 和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에 

서 설명한 麻黃, 桂技과 다불어 附子, 乾훌, # 
草 동을 조합환 麻黃附子합草楊, #草乾훌揚, 

tt草附子場, 빼子揚199), #草楊, 桂技附子揚 동 

을 상황에 따라 웅용할 수 있다. 麻黃附子細辛

陽도 成無己의 주석에 의하면 寒팽 처방으로 

분류되어 있다. 

쩨&융흉F샤子細뿜‘훌200) 

職융융 (tr熱), 용g辛(후熱), 쩌子(-!암熱)‘ 

197) 成無己, 「注解傷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49 

198) 현대 本草學에서 附子의 氣味를 辛람溫有毒으 
로 정하고 있다. 

199) 尹吉榮은 “風化於天, 淸反勝之”에 사용하는 
처방의 예로 附子漫을 들었다. 

200) 成無B, r注解傷寒論」 , 서울, 대성문화·.A~, 

1989, p.263 

j영經 運짧篇의 했味 運用에 대 한 쩌究 

찌經티, 寒쏠하찌, 治l'Atf~. 4호以쏠 

辛, tA·후鴻ξ, ·&융훌ξ납’깅A解싸、l쫓ξ흥, 

*찍쭈빠子i;추싸않$少l쌓ξ經’ 

또한, 械黃, 附子와는 달리 안으로 牌뿔의 

陽氣를 회복시키는 吳茶莫를 君藥으로 한 吳

菜奭錫이 寒품에 배속되어 있다. 

용켜£英場201) 

훌갱£횟(추熱}, λ홍(tr溫). 호훌{뿜 

i흉), 大흉 (it週). 

pq經티, 寒쏠랐어, 治l'Ait熱, ~tJ.;쏠 

추, 홍경응훗호훌i;추--週뿜, 」‘홍大훌ξ 

it’꺼援牌. 

(3) 熱품, 火잖 

r內經」 에서 熱품을 다스리는 경우에 君藥

으로는 대부분 $$味 또는 顧味를 쓰며2띠) & 
藥으로는 폼味, it辛, 辛味 둥을 쓰고 추가착 

으로 以嚴收之, 以苦發之203) 둥의 방법을 쓰고 

있다. 成無己가 r傷寒論」 중에서 熱품 처방 

을 분류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짧 홈承흉u易204) 

大옳(쏠홍) . tr후(it-f-). 흔빼 (ill쏠大홍) . 

內經타, 熱찮차內, f습 l'X'1\i홍, 4호νX쏠 

tr. 송슨a생~홍tJ.1쌓熱, 大윷홍쏠tJ. 양**. 

tr후it-4'-l!b二-4쩨推陳i1ii*흥中. 

201) 成無c, r注解陽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42 

202) 廳味뿐만 아니라 爾味률 써서 흩어진 혔를 수 
렴시카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司
天 火품所勝의 경우에도 君藥으로 醒味를 쓰 
게 되어 있다. 

203)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以苦發之가 실제 方
빽 구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4) 成無c, r注解陽寒論」 . 서울, 대생문화사, 
1989,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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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E는 敵!댔인 c뼈‘를 君藥으로 보고 꼽 

까인 大黃은 {ti:藥으로 보아 해띔承氣揚을 熱품 

을 다스리는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같 

은 承氣揚類인 大뺑氣揚의 경우에는 이후에 나 

오는 械품을 다스리는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해띔承氣揚의 경우에는 熱%로 인하여 웹氣가 

不和하고 調語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므로 中上

옆의 熱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 물론 이 때의 

上않로 올라간 熱氣도 中;뿔에서 시작된 것이 

다 大承氣傷의 경우에는 }享朴, 뺑實이 들어가 

고 나서 비로소 下옆의 媒結을 휩下시킬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熱을 치는 목적에 

있어서는 해맑承氣1易이 더욱 가깝다고 본 것이 

다. 

해밀承氣陽에서 大黃의 꼼味는 熱%를 웅축 

시켜 밖으로 빼내는 작용(發之)을 하며, #草

의 티味는 熱氣를 직접적으로 완화시켜 누그 

러뜨리는 동시에 苦輔한 味를 쓰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精氣의 손상에 대하여 陽氣를 

끌어올려 陰火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다, 外

感 熱%에 의한 질환이 비록 承氣1~證만 나타 

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調띔承氣楊이 熱품을 

다스리는데 가장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이다. 熱품으로 인한 表病을 치료하는 처방들 

은 陽寒論보다는 淸代 이후 溫病學 처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傷댔論에서 表證의 熱품을 치료하는 처방이 

많지 않은 반면에 風寒의 %가 안으로 轉變되 

어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熱이 발생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처방들을 아래에 

서 살펴보자, 

台J}t場20S)

~짱(쏠寒)206)' ;; 춤(it~)207l, 남후 

205) 成無c,, r注解陽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16 

206) 현대 本草學에서는 知母의 氣味를 苦1t寒으로 

218 

(납平) , 像米(란平) . 

pq 經티, 熱쏠i'lT勝, 4호 r::J.쏠it. :§;11융;; 

휴츠쏠ihJ.散熱, 熱Mi흉장, itιA錢ξ,

납후*훗米ξit》-;.!.益쫓L. 

白虎l易의 경우에 輔味의 君藥은 없으며 

『內經」 에서 &藥으로 쓰인 苦味, it味를 주 

로 사용하고 있다. 단, 知母의 경우에는 淸熱

작용이 있으면서도 아래로 내려가 뽑氣를 톱 

고 f용波을 生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嚴味

의 작용과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다. 石홉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 뼈, 몹의 열 

을 내리면서 止喝시킨다. 납味는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熱、%에 의해 소모된 氣를 보충 

하고 陽氣를 끌어올림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즉, it味로써 火를 완화시켜 휩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뼈의 律浪을 보충하 

기 위해서 白虎加A흉揚208)을 쓰기도 한다, 

4、경ξ胡場209) 

3솥胡 (풍微寒), 옳후(쏠寒) , λ홍(남 

週), it후 (it.if'-). 半홍(辛溫), 生훌(쭈 

溫), 大흉(납平). 

Pi經티, 熱£용차찌, r::J.쏠發.t, 業胡옳 

j유ξ쏠r::J.發1Ufl~;熱, 흉不jξ황J.';I.납錢 

ξ, λ홍it후.t iti-J.援대7,;fu츠화, ·!‘半λ

흉체흉흉i휠, 辛ι‘홈t.t. 半흉r::J.Fi암煩P흩, 

~‘半4호총체흉衛爭.t. 추it解.t, 훌 짧y;J. 

;fu흉衛. 

정하고 있다. 
207) 현대 本草學에서는 石홉의 氣味를 辛#大寒으 

로정하고 있다. 
208) 成無己, r注解陽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30 ; 白虎1易에 A婆(it溫)을 더한 것 
이다. 

209) 成無c,, r注解傷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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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뽕胡場은 %氣가 半表半훌에 들어와서 氣

의 운행을 저체시켜 나타나는 병증을 치료하 

는데 榮胡, 黃후은 淸熱하고 人흥, 1t草는 益

氣升陽하고 't'夏는 氣行이 저체되는 과정에셔 

생긴 짧을 쳐며 生훌, 太짧는 中氣를 補한다. 

成無己의 주석을 살펴보면 r內經」 의 熱품f 

內 f잖文을 인용하였는데 실제 條文에는 以판 

發之는 있으나 以납鍾之 辛以散之는 들어있지 

않다. 이것은 少陰之復 條文에서 “以람휩之, 

以醒收之1 辛 폼發之, 以離願之.”라고 한 부분 

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辛苦

發之라 하여 좀味뿐만 아니라 ￥味로도 %氣

를 發한다고 하였는데 주석에서의 't'夏를 설 

명한 辛以散之가 바로 이것이다. 半夏가 」듀味 

를 가지고 강력하게 淡을 제거하는 것이다 

뽕胡揚에 風않을 다스리는 桂技陽의 桂技,

청藥을 더한 것이 榮胡桂技陽이다. 야것은 表

의 風%가 아직 남아 었는 경우에 쓰는데 이것 

의 變方이 아래에 나오는 쌓胡桂技乾훌陽이다. 

業tJH:HUt훌.용210) 

g용해 (쏠파) , 桂技(추熟) ' 乾흥{후熟) , 

옳윷根{풍홍), 쏠창(쏠홍), 합*률(*&흉), 

납후(it후). 

內앞티, 횟쏠차pq. ~;I.쏠發z. 業*께홉 

후ξ쏠~;(혐1-t-훌;ζg’‘, 흙it發흉u훌R용, 桂

*호it후ξ辛it~;I.散효홍.:.t_!j',“ ill.νX찢ξ. 

it-꿇.ti획1-;1.;혀 뼈,m.:.t_;;훨, 뿜 ~;(ir,'l.:.t_, -*t:t 
i;쭈ι4 困陽虛격;it. if:찮게;Jl쩌흉흉, 쏠 

~;I.뿔ξ. *£윷i;쏠YA生i흥짜. 

이 처방은 少陽證이 나타나면서 表證이 남 

아있고 뼈中에 흉熱이 있어 心煩하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꽃胡桂技揚에 人흉, 半夏, 전藥, 

210) 成無己, r注解優寒論」 ‘ 서올, 대성문화사, 
1989, p.199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伊究

生훌ol 빠지고 乾賣, 括좋仁, 삼續 등이 더해 

진 것이다. 人옳, 半夏 등의 辛tt한 味를 했으 

며, 원藥 대선 律被을 生하는 括좋仁과 8꾸賢의 

뽕熱을 내리는 !ft樓를 사용하였다. 廠味는 몇 

堅 작용을 통하여 熱로 인해 경직된 氣行을 

완화시킴으로서 뼈中의 熱을 휩하게 된다. 樂

胡J.m龍骨함續傷·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욱 정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龍骨을 더하여 쓰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t廳가 비록 君藥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으냐 調뿜承氣場의 영빚味인 

cH며‘와 마찬가지로 맺堅시키는 작용올 통하여 

熱쌓을 다스리는 중요한 약임을 알 수 있다. 

뿔/ill傷에 c뼈를 더한 榮胡JJoc뼈、揚도 이 처 

방과 비슷한 의마라고 할 수 있다. 

r內經」 의 熱않 條文을 살펴보면, 醒味를 

써서 수렴셔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쳐방으로 少陰病에 쓰는 四進散을 들 수 있다 

다음은 四평散에 대한 成無己의 주석이다. 

띤i확률t<lll 

#후(it.if-). 걷*(쏠홍)212). 業해(쏠 

홍), 깐쫓(짧없홍)‘ 

pq經티, 윷**£차쩌, 4호 I';/.납품. ιX옳‘& 

승:.. r;I.쏠흉z. ~•-tt후ξ납풍I';/.싹흉웠. 

'.!j" 훨ξ융흉rXiJtf;옳흉, 영양해ξ쏠i-;I.發흉熱. 

이 처방은 少陰病에서 .윗證이 생기는 경우 

熱戰의 증상이 약간 나타날 때 사용하는 것으 

로 小뽕胡場과 비슷하게 業胡로는 熱을 내라 

며 it草로 氣를 補하고 얻實의 경조味로는 !fl)氣

를 내리며(發之 뼈之 下之) 정藥의 醒味로는 

기운을 수렵시켜 모으는 것이다. 또한, 熱품을 

다스리는 처방은 아니나 小좁龍場213)에서는 

211) 成無己, r注解陽寒꿇」 서울, 대성문화사, 
1앉웠, p.274 

212) 현대 *草學에서는 뺑實의 氣味를 苦辛醒微寒
이라 정하고 있다 

213) 成無己, r注解陽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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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部에 있는 寒%를 몰아내는 동시에 내부에 

발생한 熱을 내리기 위하여 참藥, 五味子 둥의 

醒味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내부의 熱邱로 인 

하여 뿔被이 부족해졌을 때 嚴味로써 氣를 수 

렴시켜 律被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상에 熱품을 다스리는 처방들을 보면, 敵

味를 사용하는 처방 중에는 한뼈의 敵味를 써 

서 내부의 操結을 내려보내는 承氣陽類와 If± 
廳의 敵味를 써서 따賢의 驚熱을 쳐서 煩操를 

없애는 榮胡JJn龍骨밤懶揚 종류가 있다, 또한, 

榮胡의 苦味를 중심으로 補휩法을 겸하고 있 

는 小榮胡揚 종류가 있었다. 

(4) 操‘품 

檢품의 경우 r內經」 에서는 君藥으로 苦溫

한 味를 쓰며 뾰藥으로는 용았味, 辛味, 1t味를 

쓰고 추가적으로 以苦下之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成無己는 操품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大

便操結을 통하게 하는 大承氣揚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調몹承氣陽에 몇堅 

하면서 %氣를 發하는 1똥朴, 맹實의 폼味를 더 

하여 下傳의 熱結을 풀어버리고 있다. 小承氣

傷214)의 경우에는 輔味인 f슨뼈가 빠져서 P평熱 

보다는 積을 가볍게 아래로 내리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大黃, 한뼈가 操g을 몰아내 

므로 비록 직접적으로 律波을 生하는 작용은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潤之하는 작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大承氣揚에 대한 成無己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大承홍L場215) 

1~갱, p.142 ; llili.黃<1t溫) 전藥(짧微寒) 五味子

(없溫) 乾훨(辛熱) it草(납平) 半夏(辛微溫)

桂校(辛熱) Mil辛(辛溫)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尹吉榮은 願陰之復의 처방으로 보았다 

214) 成無己, rtt解傷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껑8 ; 大承氣陽에서 한뼈(嚴寒)가 빠 
진 것이다. 

215) 成無티, rtt解陽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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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옳(쏠寒) , l훔朴(쏠溫) .~賽(풍寒) , 

손稍 (iUi寒), 

Y<J 經티, 像않所勝, 1-;‘쏠下츠, 大옳~ 

윗r.:1;쏠以潤像Jrt,熱, X티뚫쓸짜Y<J. 治νX

쏠週, l훔朴츠쏠下‘햄像, X티熱*£所勝, 

治ν~iUi寒, 은빼ziUi싸1文짧熱. 

操浮으로 인한 병증이 반드시 大便操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뼈가 熱%를 받아 操熱해졌 

을 때에는 醒味를 써서 氣를 거두어들이면서 

律波을 生해야 하는데 이러한 처방은 四뺑散 

이나 앞에서 설명한 熱품 처방 중에서 榮胡桂

技乾賣揚 퉁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5) 浪품 

r內經」 에서 浪품을 다스리는 처방은 대 

부분 君藥을 苦味로 하여 操之시키며 住藥으 

로는 醒味, 辛味, 淡味를 쓰고 추가적으로 以

苦操之 以淡뺀之의 방법을 쓰고 있다. 짧을 

치는 f슴味로는 白가t, 半夏 동을 들 수 있으며 

淡味로는 "ff. 햄, 짧휴 동을 여기에 해당하고 

醒味로는 澤협216), 청藥 둥이 辛味로는 桂技,

生훌, 附子 둥이 여기에 해당한다. 成無己는 

없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處方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위의 구성에 가까운 處方들을 살 

펴보기로 한다. 우선 죠휴散217)의 구생을 살펴 

보자. 

죠격￥散218) 

.홉휴 (-j;J--if). 澤鴻(짧뼈) , 淡쯤 (-j;J-.if'-). 

1앉영, p.228 
216) 현대 本草學에서는 澤협의 氣味를 tt寒으로 

정하고 있으나 r陽寒論」에서는 짧嚴으로 
보고었다. 

217) 尹吉榮은 五茶散을 “熱司子地, 寒反勝之.”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보았다. 

218) 成無c,, r注解陽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91쟁,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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桂(辛熱}, 白 Jf'u(it후)219). 

~~春, -11!... Dλ-mi흉it, it흉mi&.. 

j차, it錢m'ii~i흉, .홉격￥白 Jf'u.folt격흥三~.:.t.it. 

潤虛像I쩌利i후꺼찾, ~혜下빡행l쫓, ‘후鴻ξ 

~1-'Ait암~7~. 추it發흉tJ훨蘭, *£*£辛itl-'A

~J!Jt.홍. 

표참散은 苦味의 白끼t이 들어있으나 陳햄, 

籍혐 퉁의 않味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澤휩는 

嚴$$의 味로서 氣를 아래로 수렴시켜 水氣를 

내려보내는 작용올 하고 桂技는 “氣化則能出

훗”220)의 원리에 의하여 陽氣를 발산시키는 작 

용을 한다. 五휴散證은 表에서 發ff이 심하여 

澤練이 마르고 뽑中이 건조해지므로 인하여 

아래로 浪이 발생한 것으로 淡平한 味를 써서 

中氣를 완화시키면서 隱을 내려보내고 행꼈敵의 

澤협로써 氣를 수렴샤키면서 下之하고 桂技를 

약하게 사용하여 發散시켜 氣化를 품는다. 이 

때의 浪은 내부 흉었熱이 심하여 나타나는 隱앉 

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白Jft, 半夏 풍의 약은 

강하게 쓰지 않은 것아다. 

五쯤散證에세 안으로 煩操가 심하지 않고 

없%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 

히 俠참桂技납草大짧揚221), 흙휴桂技白지tit草 

揚222), ~쯤it草揚223) 둥을 쓸 수도 있다. 또 

한, 桂技揚類에서 桂技를 빼고 白끼t을 넣은 처 

219) 현대 본초학에서는 白가t와 氣味를 苦1t溫으로 
정하고있다 

22이 素멈 靈蘭秘典論에서 “勝ID\;者, 싸|都之官, 律滅
藏휠, 氣化則能出훗.”이라 하여 精혔가 氣化
되어 밖으로 發錫될 때 그 힘에 의하여 內外
의 氣의 순환이 원활히 야루어져서 눔용%&。1 
선포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221) 成無己, r注解傷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9i앵, p.152 ; "fJf.향(1t平), 1t草(it平), 大짧(납 

平), 桂技 풍으로 구성되어 있다. 

222) 成無己, r注解陽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53 

223) 成無己, 「注解傷寒論」 서울, 대성문화사, 198연, 
p.157 ; 횟햄(합平}, 桂技(辛熱), 生寶(辛溫),

#草(납平) 동의 약물로 구성되어 었다. 

여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짜究 

방으로는 기t附樓224), 桂技去桂加횟茶白가t揚,225), 

桂技1.m 白기t場226) 퉁이 었다. 그리고 表證이 많 

지 않고 없熱의 중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짧 

쯤揚2낌)을 쓸 수도 있다. 다음은 質武揚의 정 

우를 살펴보자. 

훌 j(,場228) 

淡휴 (itif). ~集(짧Jf'-)' 호훌(휴週), 

띄 ;l'u(남週) , 빠子(후熱) , 

a후惡鴻, tt先λ牌, 淡겸후白 ill.:.t. it~씨益 

Jlfl.i;쪽¥. 寒‘훌所8흥, if"J.-;I,후熱, i옳짧깨r11흉, 

4호以짧if-229). 빠子창짧生훌칙;&&뿜"::.u짧 

經散f흉. 

@흥武陽에서는 -rJ.휴, 生賣, 白Jft이 골고루 들 

어가 각각 작용을 하고 있으며 少陰으로 들어 

가 陽氣를 발산시키는 附子를 써서 寒%를 제 

거하고 있다. 또한 佑藥으로는 嚴味의 15藥을 

사용하고 았다. 成無己도 注에서 없품 조문에 

서 醒味를 佑藥으로 쓰는 예를 들어 청藥을 

설명하고 있다. 죠쯤散이 桂技7~ 들어가 發散

觸어! 가깝다면 賣武場은 少陰經의 寒쨌를 몰 

아내면서 협、을 제거하는 처방。l라 할 수 있다, 

224) 成無己, r注解揚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27 ; 桂校!JO附子楊에서 桂技률 빼고 

白기t을 넣은 것이다. 
225) 成無己! r注解陽寒論」 . 서올, 대성문화사, 

1얹혔, p.132 
226) 成無己, r注解傷寒論」 • 세울, 대성문화사, 

1앉혔, p.215 ; 桂技淑에서 桂技를 빼고 白J1t을 
넣은 것이다. 

227) 成無已, r注解陽寒論」 . 서올, 대생문화사, 
1989, p.236 ; 짧햄(i운平), g휴(tt平), 阿觀(it

平}, 뽑石(#寒), 澤휩(#敵寒) 둥와 약물로 
구성되어 있다. 

228) 成無己, r注解陽寒論J •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72 

앓9) r휠흉要大論」 에서는 짧않所勝에는 짧辛味를 
&藥으로 쓰고 짧품於內에서는 n찢淡1*를 住
藥으로 쓰고 있어 成無己의 注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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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처방으로는 附子樓230)이 있다. 

앉컸품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짧햄, &茶 동의 

淡!朱를 써서 利水慘짧시키는 방법과 白까t 동 

의 깜!朱를 써서 牌氣를 補하면서 操떻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단 

순히 水欲이 정체되어 있다기보다는 더욱 단 

단하게 짧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淡이 심할 경우에는 김f溫有毒한 半夏

를 사용하게 되는데 야 때 半夏가 가지고 있 

는 파을 꼼!休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핀‘!뚱를 써서 폈浪하는 동시에 뭉쳐있는 쨌을 

강하게 發센f시키는 것이다. 쭈夏웹心楊231)과 

같은 처방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폼¢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였을 때 

에는 오히려 媒%를 성하거l 하여 癡을 生할 

수 있으므로 다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三因方』 에서의 氣味 運用

1) 五運 處方

r內經」 의 五遠에 따른 五味 운용을 살펴 

보면, 대체적으로 運太過사에는 五魔휩法을 따 

르고 運不及時에는 五味補法을 따르는 것oj 

원칙이다. 『프因方」 에서 五週 太過 不及에 

따른 구체적인 처방을 기술한 것은 『內經」

의 이론을 더욱 개발한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는데232J, 『프因 方」 의 五週 處方은 五運太

230) 成無i:..'., r注解傷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265 ; 附子(辛熱), 俠양( 남平), 人흉(합 

溫), 白Jlt<tt溫), 참藥(없平) 둥으로 구성되어 
았다. 

231) 成無己, r注解傷寒論」 . 서울, 대성운화사, 
1989, p.201 ; 半夏(辛平), 黃휴(좁寒}, 乾醫(辛
熱), A훌( 납溫), 黃連(뺨寒), 大짧(납溫), #草

(1:1'平)으로 구성되어 있다. 尹吉榮은 在果風
웬子內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보았다. 

232) r三因方」 의 處方 구성에 대하여 연구한 성 

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r五週六氣詳解與運用」 (權依經, 납關省, it輔
科學技術出版社r 1987}을 들 수 있다 

222 

過에 의해 五行 相克으로 병을 받은 織에 대 

한 치료에 중정을 두고 있으므로 오히려 五週

不及의 方빽 구성을 살펴보면 五魔歸法을 쓰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五運太過에서 

사용되는 處方은 해당 五職을 억제하는 處方

이 아니라 相克에 의하여 病을 받게되는 五魔

의 處方과 통일해지므로 五藏협法을 病을 받 

는 不及의 處方에서 확인해 볼 수 있마. 

(1) 木運太過 - 土運不及

흉£場(木運太遇)233) 

하茶 (it淡平)2341, 1풍차{쏠辛溫), 白

£(쏠합週)23S). 춤皮(쏠후짧溫), 乾훌 

(辛熱). 半홍(辛週), 후果(후週}‘ 남후 

(it"t). 
白 ;J'i..)풍朴뚫{土逢不及) 236) 

白펴{풍남溫}, 1합}(쏠辛溫), i유홍(후 

溫), 桂,~(후*週), 흉흉(후짧週), 춤皮 

(쏠辛짧週). 乾훌(辛熱). *후 (it'f). 

木평이 太過할 경우에는 원래 짧'lt를 써서 

수렴샤켜 가운의 지나친 發散을 억제해야 하 

나 여기서는 府의 病보다는 牌의 病에 중심을 

두고 치료하고 었다‘ 단, 홈味를 가지고 願땀 

233) r三因方」 에서는 “治牌뿜感風, 짧뺀, 注下, 陽
嗚, 題滿, gg破重짧, 忽‘忽‘善愁, R효冒f 願壘, 或
左關偏흉”라 하였다. 

정4) 현대 本草學에서 규정하고 있는 氣味를 기술 

하였다. 즉, r本草學」 (全國韓醫科大學 本草
學敎授 共編著, 서울, 永林社, lWl)에 기재되 
어 았는 氣味를 기준으로 하였다. 

235) 處方名은 蒼끼tj,易으로 되어 였으나 본문에는 
白파로 되어 있다. 원래 蒼기C과 白Jft은 구별 
이 없이 출로 통일되어 있었다. 蒼九은 氣味
가 辛苦溫하여 白끼t의 牌몹를 補하는 작용보 
다 行氣샤켜서 源%를 鴻하는 작용이 강하다 
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 작용으로 볼 때 
蒼따을 써야 한다고 생각된다. 

236) r三因方」 에서는 “治牌虛風冷所傷, 心題眼滿,
*홍痛, 四뾰範骨重弱f JlJL肉聞動!醒사, 善縣, 雷
옮Lll::f:鴻, 或觸路暴痛, 下引小願, 善太息, 食少,
失味.”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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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氣하는 효능을 가진 좁皮가 醒味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띄지t은 牌엽를 

補하연서도 源을 채거하고 半夏는 짧을 쳐서 

흩어 버린다. 륨朴은 行氣시키고 앉휴은 利水

慘浪의 작용을 한다‘ 乾童은 陽氣를 발산시쩍 

風邱를 몰아내고 氣化 작용을 통하여 水源을 

아래로 빼내는데 도움을 준다. 草果와 it草는 

溫中하고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土運不及에는 원래 it味를 써서 土를 補하도 

록 되어 있는데 白끼ti훌朴陽을 보면 乾賣을 桂技

로 대체하여 발산력을 높이고 있으며 題香을 사 

용한 것도 操源‘의 작용 외에 表%를 몰아내기 

위한 목적을 겸하고 있다. 白J!t)흥朴揚과 蒼끼t揚 

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蒼끼t獨은 행%를 제거하 

는 것이 급하므로 標治를 우선하고 있으며 白기t 

淳朴揚은 牌 자제의 精氣를 도와 氣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다양한 치료방법을 사용하고 있 

는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牌의 짧病을 치료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어서 蒼껴t編, 白끼t淳朴揚 모두 

白끼t(苦-납溫), 1享朴(苦辛溫), 좁皮(苦辛微溫)의 

苦味를 주축으로 하여 牌의 휩法을 사용하고 

있다. 

(2) 火運太過 - 金運不及

찢門;~);줬 (-*.i훌太過)237) 

짧門.(#짧쏠없寒}, 白 :tl (후週), 추 

홍(추溫), ↑f葉(~휴쏠寒), 1t후 (it.if). 鐘

$!.給 {it溫), 象台皮 {it흉), 폈第{용it 

溫), λ홍(담짧쏠짧溫), 

씌앙짖월f왔 {짚t1훌不.&.) 2381 

떻짧{쏠남週), 白호(추溫}, λ흉{#짧 

'237) r三因方」 에서는 “治師經受熱, 上氣, P젖댐, 略
血r 橫靈, 앓乾, 耳聲, 뺀평, 뼈路滿, 痛連됩背, 
兩賢簡쩔, 息高‘”라 하였다. 

껑8) F三因方」 에서는 “治師虛感熱, 核願, 빼滿, 自
if, Jl!Jfo., 됩背督重, 血便注下, 或腦戶連願頂
痛, 發熱, 口擔, 心痛.”이라 하였다. 

內經 運氣篇의 옳味 運用에 대한 뻐究 

풍徵溫), *후(1f平), 흉뽑 (1t溫), 빼骨皮 

(남寒) , 향4二(쏠微辛微週) , 청&白;t(남홍) • 

『內經」 에서는 火運이 太過할 때는 #味를 

써서 기운을 완화시키고 金運이 不及할 경우 

에는 觸味로 수렴시켜 輔降 작용을 돕도록 되 
어 있다. 奏門.揚의 경우에는 火運아 太過하 

여 뼈의 律滅이 부족해진 것을 우선적으로 보 

충혜야하므로 淸熱하면서 生律하는 奏門깐~. 

竹葉 동을 쓰고 있으며 人흉, it草 동은 it味

로 氣를 補하여 뼈氣를 돕고 있다. 純의 通調

水道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水짧아 정 

체되어 빼뾰이 나타날 때 苦寒한 훗白皮로 師

氣가 醫한 것을 협하면서 아래로 降氣시켜 않 

을 제거한다. 白표는 辛溫한 味로 발산시켜 

뼈氣를 선포하고 반대로 半夏의 苦味는 氣를 

아래로 내려 %훌i행 풍을 치료한다. *@짧은 苦

it의 味로서 潤뼈下氣 化짧止맺의 작용을 고 

루 갖추고 있다‘ 

金運不及의 경우에는 뼈氣가 부족하기는 하 

나 火%가 火運太過의 경우처럽 심하지 않으 

므로 F흉~올 보충하는 짧門쪽, 竹葉 둥을 쨌 

마. 대신에 q벼氣를 補하는 黃훈, 淸師降火하는 

地骨皮, 半夏를 대체하여 下氣 작용이 강한 否

仁 둥을 추가하였다. 모두가 뼈 자체의 부족을 

보강하기 위한 약들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두 處方 모두 師률 치료 

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어서 뼈氣를 효發하기 

위한 白뾰(辛溫)와 그에 따른 住藥틀로 구성되 

주로 師의 웹法을 사용하고 있다. 

(3) 士運太過 - 水運不及

附子ill某횟꽃(土i훌太過)2391 

附子{후납熱), 피총헛(짧滋짧溫), 木

)!...(짧溫) , ,鳥樣(@횟浪溫) , 半홍(후週) . Ji] 

효율홍(후i훌), 丁흉(후i짧), ~흉(후激f흉). 

'239) r三因方』 에서는 “治뽑經受짧, 題痛, 寒廠, 足
癡不收, 顆雅痛, 行步觀難, 甚則中滿, 食不下,
或陽嗚 양훨빠.”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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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행子옳(서<.i훌不.&.)240) 

죠·*子(짧-tt溫) , 빠子(辛납熱) , e혈 

({f-辛緣표) , 짧폴 (it~週) , ‘li 풍핫 (홉흉상& 
微溫), 했빼윷(합짧溫), *£째 (it微후 

溫).

r內經」 에서 土運太過에는 苦味를 주로 써 

서 操浪시키며 7.)(運不及에도 苦댔를 써서 堅

之하여 賢氣를 보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土

週太過로 인하여 뽑이 精氣를 갈무리하지 못 

하여 병든 것을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 

끊茶, 짧양 둥의 利水慘않藥。l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水浪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 상 

황으로 보인다. 附子山菜奭揚의 경우를 살펴보 

면, 醒味로 氣를 수렴시커는 山菜횟, 木m. 烏

梅 둥과 止협의 작용이 있는 肉효盧는 t中下

흙의 氣를 수렴시켜 精氣가 밖으로 새어나가 

는 것을 막고 半夏도 역시 氣를 내려는 작용 

을 한다. 丁香, 靈香, 附子는 모두 陽氣를 생하 

고 氣를 발산시키는데, 丁香은 溫ψ시키고 題

香은 上薦에까지 氣를 발산하며 附子는 少陰

의 元陽을 發揚한다. 

五味子揚을 살펴보면, 賢으로 들어가 陽氣

를 發揚하는 附子와 밟精시키는 山菜횟는 그 

대로 쓰이고 었다. 그밖에 醒味의 五味子가 J:: 

뽕의 氣를 수렴하여 山菜횟를 돕고 있고 it溫

또는 輔溫의 味를 가진 巴했, 麗흉, 熟地, :f±l며 

동의 약oJ 더해져서 뽑의 精氣를 補하고 있다. 

附子山菜햇楊보다는 근본적으로 精氣를 보강 

하는 쪽으로 약이 구성되야 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賢을 치료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는데, 賢의 지나친 閒藏올 막고 陽氣를 

發揚하기 위하여 웹法으로서 tt味의 麗줍(tt敵 

240) r三因方」 에서는 “治쩔虛坐GR짧地, 願像重흉 
흉痛, llM服浦, i需ill!:無앓, 行步觀難, 足樓, 淸
廠, 흉띠浮땐, 面~不常r 或H1Jfi·따mi:. 目視I빠 
服, 뼈rMIH,펴 ”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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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을 사용하고 있으며 협法에 따른 住藥들도 

같이 구성되어 있다. 

(4) 金運太過 - 木運不及

牛職木짜場(金i훌太i웰)241) 

4-JI흉(쏠짧+J. 木ffi,.(짧溫), !J業(품짧 

澈寒) , #째 (it짧후週) • *쉰le子(it寒) , 

옳松節(쏠짧}, 免**子(뿜it;짧). £빠(it 

.if-).*후 (캅+J. 

짧짤牛8흉i!(木품不及)242) 

內짧짤({f-짧~溫}, 牛戰(쏠嚴+J. 木

ffi,.(짧溫}, !J業(쏠짧錄寒), 熱ll/!.옳 (it짧 

週), 영쓸짧(it辛週), it후(납+J. 

『內經」 에서는 金運太過에 辛味로 師의 精

氣를 돕고 木運不及에서도 辛味를 써서 散之

하여 府氣의 발산을 돕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는 辛味보다는 氣를 안으로 수렴하여 補陰함 

으로써 B주氣를 강하게 해주는 약들과 납溫한 

性味를 가지고 補氣1fil하는 약들을 주로 사용 

하고있다. 

牛據木m揚에서는 牛據, 木따, Ej藥의 醒味

로 氣를 수렴하여 맘陰을 보하고 있다. 狗힘 

子, 행絲子 풍도 #味로 !lf氣를 補하는 작용을 

하고 었으며, ti땐도 역시 府氣를 도와 근골을 

강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草, 天麻 둥은 !lf 

氣가 급해지는 것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 

다. 짧총牛職場에서는 힘:뽑을 모두 補하기 위 

하여 肉짧흉이 추가되어 있으며‘ 또한 熟地黃,

當歸 동은 補陰, 寶血 작용을 하여 !lf賢의 精

氣를 근본적으로 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lff을 치료하는데 중심을 

두고 았는데, 牛隊木m楊과 짧쩔牛隊揚에서 모두 

241) 「三因方」 에서는 “治府虛遇歲氣, 媒%꿇更勝, 
關連小題抱急, *홍痛, 耳醒, 目 iffi, ~;힌, 됩背i필 
ff!.陰股隊關制!Jfj皆痛, 意主之.”라 하였다. 

242) 「르因方」 에서는 ‘’땀IJt虛烏操熱所陽, m젊Vii. 
小陽痛, 陽嗚, i짧뺀, 或發熱、, 遍體擔陽, V${懶,
g호滿, 옳做‘”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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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隊(苦醒平), 木띠(醒溫), 청藥(苦짧微寒) 동의 

짧味가 주축이 되어 府의 협法이 사용되고 있다. 

(5) 水運太過 - 火運不及

씨速짜휴場 (7j(i훌太過)243’ 

융흉連(쏠寒), 淡茶 (iti~-'f). 짧門~(it 

徵품微寒}, 후폐子(-ij-寒), 週후 (-ij-淡짧 

寒) • i흥志(쏠추짧i짧) , 半홍(후溫) , 옳후 

(쏠寒) ·*후〔-ij-.<f). 

옳1£i짜챔場(;);逢不及)244) 

윷E효 (1fi옮), 淡神(납淡平), 遠;흩{쏠후 

짧溫), 풍i받후 (-Et~溫), 짧흉{二(납짧-'f). 

r內經」 에서는 水運太過에는 輔味블 써서 

뽑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려고 火運不及에 

는 오히려 心의 陽氣가 산란되는 것을 敵味를 

써서 부드럽게 하여 치료하고 있다. 川連味휴 

陽에샤는 購味 대선에 苦寒한 黃連, 黃휴 둥을 

써서 心火의 熾盛을 억누르고, ~휴, 車前子,

通草둥으로 많홍%용을 빼내연서 除熱하고, 奏門

쪽, it草 퉁으로는 뼈와 律滅을 보충하며 半夏

는 降氣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遠志는 心

으로 들어가 寧心安神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 

고 있다. 黃~~神揚의 내용을 살펴보면 黃폼, 

黃連 동의 淸熱藥은 오히려 心火를 휩하는 우 

려가 있으므로 제하였고, 源짧을 제거하면서도 

決茶 대신 앉神을 사용하여 安神시키는 작용 

을 강화하였으며, 遠志뿐만 아니라 it醒한 味

의 嚴짧仁을 터하여 安神하고 補陰하는 효능 

을 높였다‘ 짧河車는 않血하여 血分을 안정시 

키는 작용을 하고 黃찮는 上魚의 氣를 補하여 

역셔 안정시키는 작용올 하고 있마. 黃옳앉神 

243) r三因方」 에서는 “治心虛많寒}업所中, 身熱,

心操, 手足反寒, 心觸睡病, 탬P~, 自 ff, 甚則大
陽便血.”이라 하였다. 

낌이 r三因方」 에서는 “治心虛俠寒, 뼈心中痛, 兩
~連扁背支滿, 禮塞, 醫冒f 購II*. 觸解蠻痛, 不
能屆빼, 或下利演뺨, 敢食不進, 願痛, 手足癡
陣, 不能任身.”야라 하였다. 

內經 運혔篇의 짧味 運用어| 대한 댐주究 

揚이 川連얹휴樓에 비하여 心의 陽氣를 안정 

적으로 선포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 

음을 알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心을 치료하는더l 중심을 

두고 있는데, 위의 두 처방에서 深휴(tt淡平), 

짧門쪽(it微苦微寒), 車前子(it寒), 通草(감淡微 

寒), it草{럽 lf-), 黃뽑(#溫), g神(it짧平), 緊河

車(#觸溫), 醒짧仁(#醒lf-) 둥 합味를 多用하 

여 心에 대한 짧法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司天, 在果 處方

r內經」 에 나오는 司天, 在꼈에 대한 五味

의 運用法은 「六元正紀大짧」의 三陰三陽의 

政에 대한 내용과 각각의 歲에 대한 것이 있 

으며, 「至률要大짧」 에서 司天, 在흉의 六품 

에 대한 運用法 퉁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처 
방들의 명 칭은 「표常政大論」 의 2P-氣之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2쟁). 太過냐 不及에 치우치 

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 

인다. 처방들을 벼교해보면 司天-在꼈 관계에 

있는 처방들이 서로 비슷하며 어느 것이 司天

으로 오는가의 先後 관계에 따라서 약간씩 구 

성을 달리하고 있다. 

(1) 太陽司天 - 太陰在횡 
餘뼈場(7}(-'f}246) 

孩茶(납決-'f}. 木찌(짧週), ff.)'子{후* 

熱), ιf-11흉(쏠짧+l. 防風‘(후납週), 협子 

{쏠짧滾週) • #후 (it-'f). -*t.f (추熱) . 

「六元正紀大論」 에셔는 太陽之政에 “歲宜

폼以操之溫之”라 하여 寒隱의 %;氣를 없애는 

갱5) “平氣, 木日數和, 火B升明, 士日備化, 金日審
平, 水日靜順.”라고 하였다. 

상6) r三因方」 에서는 “治辰않歲太陽司天, 太陰在

행, 病身熱, 頭痛, q흉l!:l:, 氣魔, 中滿, 督問, 少

氣, 足癡, 注下iJi. 白, llllS쫓覆陽, 發옳魔f쿄.”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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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이 처방도 역시 寒邱로 

인하여 水없이 정체된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 

다. 앉향과 木m잉7)는 源을 아래로 내보내며, 

牛戰, ~-1子 둥의 醒味는 氣를 수렴하여 따賢의 

精氣를 롭고, 乾훌, 짜t子, 防風 동은 氣를 발산 

시켜 氣化를 통하여 水떻을 내려보내는 동시 

에 少陰’뽑의 元陽을 發揚시켜 寒%를 몰아낸 

다. tt!J!는 허해진 'l"氣를 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약불 구성은 圓l!oti易의 경우와 째우 홉 

사하다. 즉, 少陰病에 寒%로 인하여 陽氣가 發

揚되지 못하여 水짧이 정체된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六步2얘)에 따른 }ill減은 아래와 같다. 

相;}(: 용 flt子(후tt熱) , 껴 #힘ic.子 

(tr寒)

金; .iE.方249)

1)<.: 용 쩌子(뿜납熱) 木)f.,.. 〔짧溫) 후E 

훌(흙熱}, .hu λ홍(tr徵쏠짧溫) *쉰~子 

(tr寒) 빼倫 (쏠짧삶효짧寒) 용엄~:li:. (흙溫} 

生흩(辛週} 

木; Im 좌뼈f용(§용성&溫) 

君k: iε"Ji 

土: 송 4-Jl흉(쏠짧-f-) • .hu 청양짧 (11"쭈 

溫) 창짧(쏠짧微寒) f"TJI용 (11"-f-) 

初之氣에는 相火가 뽑의 元陽을 動할 수 았 

으므로 附子를 빼고 반대로 람寒한 성질로 滋

짧하는 햄1tc子를 더하였으며, 二之氣에는 陽明

이 들어오므로 正方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太

陽司天이 들어오는 프之氣에는 본래 陽氣가 

247) r內經」 에서 앓품을 다스리는데 醒味를 뾰藥 
으로 사용하였는데 木m.가 여기에 책당환다. 

경8) 일년 증 六步의 기간을 24절기에 따라 나누어 
보면 初步는 大寒에서 春分까지, 二步는 春分
에서 小滿까지, 三步는 小滿에서 大暑까지, E'9 
步는 大홉에서 秋分까지, 五步는 秋分에서 小
雪까지, 終步는 小핑에서 大寒까지이다. 

249) 원문에는 依前入附子해紀라고 되어 있으나 狗
紀 앞에 去字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正方이 
란 )짜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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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때이므로 辛熱한 附子를 除하고 다시 抱

샘子를 加하였으며, 뼈로 들어가 辛溫의 성질 

로 芳香化源、의 효능이 있는 白표와 生律止앓하 

는 人暴을 더하였고, 乾훌을 生훌으로 대체하 

였으며, 地輸를 넣어 補陰源血하도록 하였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四之氣에는 石播皮

를 加하여 鐘陽止휩하도록 하였고, 五之氣에는 

君火가 客氣로 들어오지만 청량한 계절이므로 

正方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終之氣에서는 었하Jfn. 

을 치는 牛峰 대신에 補陰補血補律波하는 常

歸, 컴藥, 阿陽 동을 加하여 寒짧으로 인하여 

節骨’에 이상이 온 경우를 치료하도록 하였다. 

(2) 陽明司天 - 少陰在폈 

平옳(金.if )250) 

遠志(쏠묶微溫) , 뺑樓흉(추週), £門

~(11"풍寒), ‘li 某횟{醒짧짧溫), 白 ;ft.(쏠 

11"週), 창業(쏠짧微寒), 납후(11"-f-). 호 

훌(辛週). 

「六元正紀太論」 에서는 陽明之政에 “歲宜以

敵, 以苦, 以辛, ff之, 淸之, 散之.”라고 하였다 

이 처방은 少陰心으로 들어가는 遠志와 짧簡香, 

師!Ff뽑으로 들어가는 天門쫓, 山菜횟, 헝藥, 牌로 

들어가는 白끼t, 生홈, tt草 동으로 구성되어 었 

다. 전반적으로 볼 때 陽明의 淸氣와 少陰의 

火가 서로 상충하여 서로 氣를 제대로 운행하 

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心火가 억 

제되어 제대로 펴지지 못하여 醫離되므로 安神

理氣하는 遠志와 짧樓香을 쓰며, 少陰이 在챙 

에 위치하여 賢氣가 藏하기 힘옳으로 氣를 수 

렴하기 위하여 天門·, 山茶奭. 원藥 풍을 쓰 

고, 補氣溫中하기 위하여 白끼t, 生훌, tt草 동 

을사용한다. 

잃0) r三因方」 에서는 “펌gp西之歲, 陽明司天, 少
陰在챙, 病者中熱, 面浮흉Wt., 小便w.黃, 甚則
에*, 或觸氣行, 善暴fr, 振標, 응웰홍, 寒鎭, 癡種,
便血.”이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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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mi 하휴 (iti~平) 半홍(추溫] ~ 

蘇{깅h옮)251) 生훌{추짧} 

相;icn-a ·송홍 (-ti"쏠越寒} 白짧{쏠iii\寒) 

金: 갱i i홍志(쏠辛微溫) ili茶혔 (짧짧 

微溫) 쉰 ffr..(쏠-tt~훌) • !;11 升홍(풍쨌寒) 

;좋鴻 (-ti"~) 

*; 용 遠志(쏠후微j흉) 획 ift (쏠-tti짧) , 

fJJJ 짧짧4二 (-ti"짧if-) i함폐子 {-ti"寒} 

本: iE..;하 

흥y(: iε;* 

初之氣에는 太陰客氣에 의하여 水없이 성할 

수 았으므로 얹茶, 半夏, 짧蘇子를 더하고 生

훌으로는 陽氣를 보충하여 寒氣를 몰아낸다. 

=之氣에는 玄夢과 白蘇를 더하여 1lf聲의 相

火가 흉動하는 것을 억제하며, 三之氣어l는 溫

한 遠志, LIJ~奭, 白가t을 쓰는 대신 寒性을 가 

지고 있는 R藝을 더하여 安神시키고 澤협를 

더하여 않경%를 내보낸다. 四之氣어!도 마찬가지 

로 遠志, 白끼t을 빼고 醒짧仁, 車前子를 더하 

여 같은 작용을 하도록 한다. 三之氣에서 四之

氣로 넘어가는 시기어l 隱%가 발현하기 쉽기 

때문이다. 五之氣와 終之氣에는 비록 風熱이 

客氣로 들어오나 원래 陰氣가 성한 때이므로 

正方을 그대로 샤용한다. 

(3) 少陽司天 - 懶陰在jR

1f-Bfl港(火平)252)

쌓植흉(辛溫), 후폐子(-ti"寒}, 춤皮(쏠 

추微溫), 半홍{후溫), 짧짧4二{**짧if-). 

홉짧(쏠浪;*), 호훌(辛週), 합후(-ti"Lf-). 

251) 降氣消燦 平댐의 작용이 있는 ')(<蘇子로 보아 
야 한다. 少陰司天의 正陽揚에서 終之氣에 緊
蘇子를 더하라고 되어 었다. 

252) r三因方』 에서는 “治寅申之歲, 少陽相火司天,
願陰風木在꼈, 病者氣醫熱, 血찮, §$'<, 9잊遊, 
頭痛, !JD,滿, 예훌I!±, 觸廳不利, 聲, 願, 젊, 身重,
心痛, 陽氣不藏, 覆樓, t흉操‘”라 하였다. 

內經 運氣篇의 혔味 運用에 대 한 鼎究

「六元正紀大論」 에서는 少陽之政에 “歲宜

觸宜辛宜嚴, 樓之, ffil: 之, 慣之, 發之.”라고 하 

였다 여기서는 少陽이 司天하므로 火품oJ 성 

하여 心火가 熾盛해지게 되는데, 짧짧仁을 써 

서 心氣를 수렴시키고 양합禮香을 써서 理氣하 

여 안정시칸마. 짧樓香은 비록 성질이 辛溫하 

나 辛味가 行氣사켜 醫火를 흩어버리는 작용 

을 하게 된다. 車前子는 역사 #寒한 성마로 

서 利水慘짧하여 水없을 내려보내는 작용을 
통하여 火氣를 휩한다. 半夏도 降氣하면서 俠

을 흩어버리고, 흉통魔는 風熱을 없애며, 生훌, 

합草는 i:t溫한 성미로서 中氣를 補하면서 완화 

시켜 陰火를 끄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數火

를 흉흉하는 방제로 볼 수 있다. 

君;k..:hu 획짧{쏠i월寒) j;홍(-ti"쏠iii\홍) 

소; mi T흉(추짧) 
*t:k.: Im 遍盧{쏠寒) 升鳳(추짧**微 

寒) liF"!J' 榮(쏠微흉) 

金: hu 俠훤 (-ti"淡-'fl

7)<.: iE..方

木: Im 죠혜子{짧남溫) 

初之氣에는 君火7~ 와서 1lf賢의 相火를 훌 

動시키게 되므로 白癡와 玄흉을 쓰고, 二之氣

에는 丁香으로 溫中하여 뺑협 동을 막고, 三

之氣에는 牌휩에 隱熱이 정체되기 쉬우므로 

遍護와 升麻를 써서 淸熱解毒하는 통시에 升

陽益氣하여 數火를 흩어바련마. *청藥은 )ff 

으로 들어가서 淸熱폈血하여 血分의 熱올 치 

는 작용을 한다. 四之氣로 넘어가서는 "ffe. 경후올 

1m하여 隱을 제거하고 五之氣에는 水氣가 들 

어오나 少陽, 戰陰의 힘에 밀려 크게 작용하지 

못하므로 正方을 사용하고 終之氣에는 股陰在

폈에 의하C예 風%가 發하기 쉬우므로 五味子의 

嚴味로 수렴시킨다. 

(4) 太陰司天 - 太陽在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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倚{ι*용(土.if )253) 

木~(A흉溫). ?£神 (th장-'f'-). 추짧(쏠짧 

.if). 빠子{辛it熱}, 熱빼옳(it .fa溫), 樓

효子(it짧週), it후( it-'f'-). 호훌(후週), 

「六元正紀大論」 에서는 太陰之政에 “歲宜

以苦操之溫之, 甚者發之뺀之.”라고 하였다 太

陰司天의 경우에는 휩%가 성하며 火가 動하 

기 쉬워서 牌뽑가 약해지고 賢氣가 허해지기 

쉽다. 않칭!JB로 얀하여 節骨JllL肉이 제대로 돌아 

가지 않을 때에 木따를 써서 隱올 제거하고 

牛願을 써서 縣血을 친다, 또한 利*慘源하는 

얹神올 써서 火가 위로 뜨는 것을 막고, 附子

는 辛味로 껍、을 말려는 동시어l 賢陽을 補하여 

熟地黃와 같이 뽑의 精氣를 회복시키고 覆찮 

子는 固精縮밟하여 賢氣가 脫하는 것을 막는 

다. tt 草, 生養은 약해진 牌뽑를 補한다. 太陽

司天의 靜II頂揚과 비교해보면 앉참을 "EX神으로 

바꾸어서 생뚫熱로 인하여 心의 陽氣가 손상 받 

는 것을 막고, 熟地黃, 覆짧子를 더하여 뽑을 

補하게 하였다. 

木: iE.方

君;ι: 용 flt子(辛it熱), 째 £淑(납 

.if) !% !it. (추it週) 

소: Im i흉鴻 (it寒) 

相;K.: iε;F 

金: JE:ff 
1Jc .iE;方

太陰司天의 해는 主氣와 客氣가 거의 일치 

하여 氣의 운행이 비교적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단, 二之氣에서는 風의 陽氣가 動하기 

시작하는 때 oJ므로 附子를 빼고 天麻, 防風을 

가하였다. 三之氣애는 澤협를 더하여 利水慘混

껑3) r三因方」 에서는 “治11:未之歲, 太陰폈土司天r 
太陽寒水tF.폈, 病者關節不利, 節服狗急, 身重,
쫓弱, 파없觸盛行, i헐近成若, 或!liiJH청滿댐, 甚
Uill'f.麻, ;얹痛, 血짧, q찢雅痛.”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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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능을 높였다. 

(5) 少陰司天 - 陽明在꼈 
iE.f흉楊254) 

白짧(쏠i4\寒} , 효홍(바쏠"'寒) . Jll 향 

〔쭈溫), 황白皮(납寒), 좁짧(남뿜溫). ~ 

業(폴짧짧홍), 짧復花(쏠추*&짧週} . it 

후(융.if). 生훌(辛溫). 

「六元正紀大論」 얘서는 少陰之政에 “歲宜

輔以몇之, 而調其土, 甚則以苦發之, 以醒收之,

而安其下, 甚則以苦뺀之.”라고 하였다. 여기서 

는 少陰이 司天으로 들어오므로 心火가 성하 

게 되어 氣가 수령이 되지 않아서 정신이 불 

안해지고 氣가 손상을 받아 中氣도 허해지며 

섬하면 陰血을 상하게 됨다, 在꼈에 陽明이 오 

므로 훌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審

平錫과 비교하면, 理氣하는 遠志, 생양團香 대신 

애 白蘇, 玄흉을 써서 相火의 흉動을 막고255), 

챔藥은 수렴시키면서 陰血를 기르고, 쫓白皮와 

族復花는 上魚의 짧癡을 제거항으로써 降氣시 

켜 瑞, 뭘펄 풍을 가라앉히며, 짧짧, Jll형은 전 

藥과 함께 血을 補하고, tt草, 生賣은 火氣로 

소모된 中氣를 보한다. 審平揚의 경우에는 陰

陽이 서로 錯雜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한 

다면 正陽陽은 주로 心熱이 성하여 나타나는 

질환들을 치료하게 된다. 

*’ Im 양.f.::(쏠짧추짧溫) 升鳳(추짧 

-It微寒}

정4) 正陽야란 말은 원래 平氣之年을 가라키는 말 
은 아니고 火平氣年인 升明之紀 조문에서 
“升明之紀, 正陽而펌”라는 말에서 인용하여 
쓴 것이다. r三因方」 에서는 正陽揚의 主治
폼에 대하여 “治子午之歲, 少陰君火司天, 陽
明操金在폈, 病者關節禁固, 體痛, 氣흉었熱, 4、
便얘*, §*, 心痛, 寒熱更作, p~야뱀, 或흉Wt짧n因 
I!:!:敢, 發黃觀, !댐甚則連小願i而作寒'fl, 흉主之.” 

라하였다. 
255) 君火는 직접 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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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 :1111 ti!.茶(납淡.if) 후하子(#寒) 

흥;κ: :1111 칩二(쏠짧辛짧溫) 廠4二(납 

.if) 
土: :1111 해짜(뿜짧) 짧陳萬(쏠微寒) 

相;lι: .iE;ij 

金; /J[l 꿨蘇予(추週) 

初之氣에는 寒氣가 성하므로 溫師시켜 師氣

를 선포하는 升樞와, 苦味로 下氣시켜 師實을 

치료하는 否仁을 더한다. =之氣에는 木氣가 

성하여 牌가 병이 옮으로 #淡한 味의 m혐과 

車前子를 넣어 源을 제거확고 三之氣에는 다 

시 香仁을 써서 8뻐氣가 上뺑한 잣을 내리고 

麻仁을 써서 操熱로 대변이 결한 것을 롱하게 

한다. 四之氣에는 커처ft, 휩購홈를 가하여 風熱

을 다스리고, 五之氣에는 相火가 들어오나 크 

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正方을 사용하 

며 終之氣에는 짧蘇子를 넣어 降氣消條시킨다. 

(6) 廠陰司天 - 少陽在果

敎~~흉(木.if )256) 

半홍(추溫), 흉흉 (-J:tj~)' 죠행子(짧it 

溫) .~훔 (쏠후짧짧寒) , 행휴 (냥j용.if)' 

렘子(쏠짧浪週) , 乾훌 (.,!휴熱) , 橋£(후쏠 

溫), 남후(it平). 

「六元正紀大論」 에서는 願陰之政에 “歲宜

샤l辛調上, 以觸調下.”라고 하였다. 願陰의 木氣

가 지나치게 생하여 氣가 醫結되면 안으로 火

가 生하면서 牌1t 병을 받아 氣行이 저체되어 

隱%가 발생하게 된다. 木克土로 인한 牌7/- 짧 

病올 앓는 것이다. 五味子는 氣를 수렴시켜 아 

래로 내리고 半夏, 1J1實, 橋皮는 苦辛한 味로 

짧%를 下之시키며 m茶은 隱을 아래로 빼낸 

다. 詞子는 浪으로 인한 설사를 막으며 乾網,

잉6) 「三困方」 에서는 “治B~之歲, 願陰風木司天,
少陽相火在꼈, 病者中熱, 而反右關下寒, 耳嗚,
淚냄, 掉股, 操짧相傳, 民病黃顆, 浮睡, 時作옆 

觸‘”라하였다. 

內經 運氣篇의 짧味 運用에 디f한 쩌究 

大짧, it草는 溫中補氣하는 역할을 한다. 升明

揚과 비교해서는 數和場은 少陽이 在꼈하므로 

火가 밖으로 성하지는 않고 안에서 數結되어 

있는 상태를 치료하는 것이다. 

金; :1111 옳삶予(후황홍) 287) 

7j<: /J[l 짧門~(it짧쏠微寒) ‘l,옳 (it 

;흉} 

木: mi 뿔處(풍it週) 

흉;lι: Im 뿔鴻{납홍) 내짧↑二(쏠寒) 
土: .iE方

:fnk: iε7i 

戰陰司天의 해에는 전반적으로 陽氣가 성한 

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初之氣에는 鼠**子를 

더하여 風熱로 인한 感冒를 다스리며, 二之氣

에는 찢門쪽, 山藥을 師牌뽑의 陰氣를 補하고 

三之氣에는 *양第을 써서 止陽和樣lji야해서키고, 

四之氣에는 火氣가 성혜지므로 山樞子를 쓰고 

澤웹는 아래로 繹을 빼서 熱을 내라는 작용을 

한다. 五之氣와 終之氣에는 土氣와 相火가 그 

다지 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5. 氣味 運用에 쓰인 藥物에 대 

한 분석 

r傷寒論』 및 후대 醫書들에서 사용된 약 

물들을 五味별로 정랴해보면 다음파 같다. 

1) 『傷寒論』 의 六품 處方에 나오는 

五味에 대한 분석 

(1) 辛味

辛味는 氣를 발산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氣의 생산에 관여하 

여 陽氣를 生하기도 하며 단지 發散시켜 퍼뜨 

'2!57) 牛쫓子의 異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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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도 한다. 辛味의 이러한 작용은 일부의 납 

!來약들도 가지고 있다. 약물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같다‘ 
桂校(辛熱; 辛it溫)258) : 發散藥 중에서 대 

표적인 것으로 風찮을 다스리는 桂技場의 君

藥이다. 원래 風품에는 辛째한 약을 써야하므 

로 桂技만 가지고는 君藥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효藥으로 보좌해야만 

한다. ↓k藥으로 쓰이는 청藥의 서늘한 氣가 이 

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桂校는 단순히 氣를 

발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m分으로 들어가 陽

氣를 補하여 熱을 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약간의 티 |洙를 가지고 있어 氣를 보충하고 완화 

시키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다 五茶散의 경 

우에는 氣化시켜 밑으로 소변을 내보내는 역할 

도하고 있다. 

ML黃(it溫; 辛微苦溫) ; 桂校와 같이 대표적 

인 發散藥으로서 寒품을 다스리는 麻黃陽의 

君藥으로 쓰인다. 傷寒論에서는 麻黃을 it味라 

고 하였는데, -납味는 辛味와 같은 陽味로서 직 

접적으로 열을 올리기보다는 陽氣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mt黃

淑證의 경우에는 내부에 아직 正氣가 실하기 

때문에 氣를 발산하려는 흐름만을 원활히 해 

주변 땀이 나면서 병이 풀리게 되는 것이다. 

附子(辛熱; 辛1t熱) ; 附子는 熱을 직접 生

하는 작용을 하지만 桂技와 다른 점은 少陰經

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桂校도 心經으로 들 

어가나 表部 營血의 風%를 몰아내는 것이고 

附子는 더욱 깊은 곳인 少陰으로 들어가서 陽

氣를 生하게 하는 것이다. 表證과 훌證을 막론 

하고 .찢證이 올 경우에는 附子를 사용할 수 

있다. 보통 醒附子를 쓰는데 輔味의 성질을 이 

용하여 F뽕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吳菜횟(辛熱; 辛줍溫) : 牌몹經으로 들어가 

정8) 두 가지 氣味 중에서 뒷부분의 것은 현대 本
草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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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陽氣를 生한다, 苦味를 가지고 있어 氣를 

내려 唱遊을 치료하기도 한다. 

生輩(辛溫), 乾賣(辛熱) ; 모두 氣를 발산시 

키는 역할을 하며 生훌은 中氣를 補하는 작용 

도 가지고 있다. 乾畵은 강한 發散力을 가지고 

있어 보통 附子와 같이 짝을 이룬다. 附子가 

畵에서 발산시키는 것과 달리 乾훌의 발산은 

주로 表에서 이루어진다. 

細辛(辛熱; 辛溫) : 心뼈로 가서 발산작용을 

하며 뽑으로 가서 補陽하므로 麻黃附子細辛陽

에서 麻黃과 附子를 동시에 돕는 역할을 한다. 

半夏(辛溫; 辛溫有毒) ; 辛味로 발산시켜 俠을 

흩어버리고 溫性으로는 氣를 補하면서 浪을 

말린다. 毒이 있는 것이 苦味와 비슷한 작용을 

하여 !J'B氣를 發之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小

榮胡揚과 휩心楊 등에서 쓰인다. 

(2) 납味 

납味는 완화시키는 작용에 의하여 氣의 흐 

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味이다. 그 

러므로 it味를 먹으면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된 

다. #味의 발산 효과도 여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味의 이러한 작용에 의하여 六품을 

다스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住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it味는 자체로 氣를 補益하므로 

이를 지나치게 먹으면 오히려 氣가 정체되어 

늘어지게 되고 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 
味에는 그 작용에 따라서 氣를 發散시키는 약, 

氣를 補益하는 약, F흥波을 生하는 약 둥이 포함 

되며, 淡味도 원래 합味에 포괄되므로 利水시키 

면서 火氣를 뺀하는 약들도 #味의 작용과 관련 

이 있다. 각각의 약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草(#平) ; #味의 대표적이 약물로서 성 

질이 平하다. 氣의 흐름이 급박해지는 것을 완 

화시키고 氣를 補益하며 發散하는 작용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작용에 의하여 氣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결과적으로 陰火의 발생을 막아 
火를 휩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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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짧(1t溫) : 發散力보다는 中氣를 補하는 

작용이 강하다. 

人흉(1t溫; it微苦微溫) ; 牌뼈로 틀어가 陽

氣의 發散을 톱고 苦味로써 氣를 수렴하여 律

波을 생성한다. 小樂胡陽에 #草와 함께 쓰야 

고있다. 

石寶(#寒; 辛it寒) ; 熱품을 다스리는 白虎

獨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寒氣와 #味로 火를 

휩하면서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원래 君藥

으로 쓰여야 할 輔味의 역할을 대신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약간의 辛味를 가지고 있어 行

氣시키고 i'll:~을 생성하는 작용도 가지고 있 

다. 그러므로 大좁龍揚259) 중에서 廳黃揚證에 

다 더하여 내부에 醫熱。l 생겨 나타나는 증상 

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龍骨(1t平; 1t觀微寒) ; 바로 心으로 들어가 

서 心火의 熾盛을 짧和시켜 安神시키는 작용 

을 하고 았다. 보통 輔味를 가지고 뽑으로 틀 

어가 火을 협하는 함廳와 짝을 이루어 사용되 

고 있다. 

(3) 嚴味

敵味는 熱품을 다스렬 때 氣를 수렴시킬 목 

적으로 뾰藥으로서 사용되며 操품에서도 住藥

으로 사용된다. 醒味는 주로 上흙의 心뼈에 

작용하여 氣를 수렴하고 律波을 生하므로 안 

으로 깊숙이 氣를 웅축한다고는 할 수 없다. 

陽寒論에서는 헝藥과 五味子의 醒味를 사용하 

고있다. 

정藥(醒微寒; 苦醒微寒) ; 風품의 처방인 桂

技場에서 桂技를 돕는 佑藥으로 사용되고 있 

다. 苦味와 차가운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收했 

작용야 강하여 律滅의 생성뿐만 아니라 熱을 

259) 成無c, ra解陽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141 ; 麻黃(tt溫), 桂技(辛熱), 납草(tt 
平), 좀仁(苦#溫), 生寶(람溫), 大짧(납溫), 石
寶(합微寒)로 구성되어 었다. 

內經 運혔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빠究 

휩하딴서 陰血을 補하는 작용까지 하재 된다. 

이라한 뿔寒한 정질로 인하여 짧품을 다스리 

는 륨武樓의 경우 氣를 아래로 강하게 내려 

끊을 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五味子(戰溫; 협찢it溫) ; 五味子는 헝藥파는 

달리 it溫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上傳의 心

뼈로 가서 心火를 완화시키며 溫師하는 작용 

을 한다. 헝藥보다는 表部로 가서 가장 밖에서 

부터 기운을 수렴시켜 들여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小춤龍揚證에서 發熱oj 있으면서 기 

침이 잦을 때 청藥과 함께 사용하여 뼈氣를 

수렴하고 따뭇하재 하여 氣를 補하는 역할을 

한다. 

(4) 苦味

苦味는 강하게 氣를 웅축시키딴서 陰形의 

%氣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작용을 가지고 있 

다. 그러므로 堅之하여 뽑氣를 견고히 하며 下

之하여 R벼氣를 輔降시키기도 하는 동사에, 熱

품의 경우에 火%를 發之하기도 하고 滾품의 

경우에 쟁뚫!JB를 빼내어 操之하기도 하는 둥 다 

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찢味와 같이 

氣를 수렴시켜 律波을 생생하는 작용도 한다. 

苦味는 氣를 뺀하는 힘이 강하므로 오래 사용 

하면 精氣를 손상시키는 단점이 있다. 

香仁(辛溫; 苦微辛微溫) ; 辛味도 있으나 

苦味의 역할이 더 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寒품을 다스리는 麻黃陽에서 住藥으로 쓰여서 

溫뼈하는 동시에 降氣시킨다. 뼈로 들어가 以

苦下之의 작용을 하는 것이다. 

知母(苦寒; 苦tt寒) ; 淸熱작용이 었으나 下

集로 내려가 堅之하여 뽑氣를 돕고 또한 律滅

을 생생하여 뼈賢을 모두 돕는다ZOOJ. 澤被을 

생하여 滋潤하는 작용은 #味의 역할로서 嚴

260) 白虎陽에서는 淸熱시키고 뼈률 滋潤시키는 작 
용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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味의 轉堅하는 작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白따(苦tt溫) ; 苦味로는 操없하고 tt溫의 

성질은 牌뽑를 補하는 작용을 한다. 보통 m경￥ 

과 함께 사용하여 健牌益몹하고 아래로 없을 

빼낸다. 

大黃(苦寒) ; 熱품 또는 操품을 다스려는 처 

방에서 操熱한 %氣를 웅축시켜 밖으로 내보 

내는 작용을 한다. 결과적으로 陰氣를 기르고 

밟被도 生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架때(苦微寒) ; 熱품을 다스리는 小榮胡揚에 

서 以팝發之의 작용으로 火邱를 흩어버린다. 

또한 寒性이 강하지 않고 서늘하여 表畵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半表半훌의 %氣를 가 

볍게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 이것이 단순히 淸

熱시키는 黃후과의 차이점이다. 

黃쪽(苦寒) ; 榮胡와 마찬가지로 小樂胡揚에 

서 以苦發之의 작용을 하는데 주로 上集의 熱

을 내린다. 성질이 寒하여 꽃胡보다는 淸熱의 

목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멍實(苦寒; 苦辛嚴微寒) : ~B氣를 밖으로 강 

하게 내보내는 작용을 하여 媒품을 다스리는 

大承氣樓에서 操熱한 ~~氣를 야래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m實과 原朴야 들어가야 바로소 

아래로 내보내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嚴味는 

氣를 수령하며 辛味는 行氣시키는 작용을 한 

다. 四않散에서도 熱邱를 아래로 내보내는 작 

용을 하고 있다. 

原朴(폼溫; 苦￥溫) ; 淳朴도 m、寶과 마찬가 

지고 좁|洙로써 行氣하는 작용여 있으나 성질 

이 溫하여 m、實처럼 아래로 강하게 내리지는 

않는다. 또한, 溫中하는 작용도 겸하고 있어서 

웹實보다는 補휩를 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括覆根(휩寒) ; 苦味로 氣를 수렴하여 F용滅을 

생성한다. 懶味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5) 輔味

輪味의 핏堅하는 작용은 檢熱로 인하여 경 

직된 氣行을 풀어서 熱을 내라고 陰滅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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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었다. 또한 내부에 陽

氣를 함축하고 있어 일부 精氣의 氣化를 돕는 

작용도 가지고 있다261). 氣를 완화시키는 작용 

은 합味와 비l슷하며, 下뽕로 내려가 뽑氣를 도 

와 氣를 소통시킨다는 점에서는 ~味와 비슷 

하다. 爾味도 氣를 수렴시킨다는 점에서는 嚴

味와 비슷하나 醒味는 비교적 表에서 작용하 

고 觸味는 훌에서 작용한다. 

cR웹(購苦大寒) ; 熱품과 操찮을 다스리는 

承氣編類에서 君藥의 역할을 담당하여 輕堅하 

고 除熱하는 작용을 한다. 歸經은 몹와 大陽이 

다‘ 
tt廳($$寒; $없微寒) ; 下;뿔로 들어가서 R구賢 

의 陽氣가 지나치게 성해진 것을 잠재우는 작 

용을 하는데, 心으로 가서 心火의 熾盛을 잠재 

우는 龍骨(##효微寒)과 더붙어 少陰의 火를 잠 

재운다. 

澤寫(醒$$; tt寒) ; 澤협는 輪味와 嚴j朱를 

가져고 있으냐 강하지 않고 그 작용으로 보아 

淡味에 속할 수도 있다. 下薰의 賢, 勝跳으로 

가서 利水慘끊하는 작용을 한다. 

(6) 淡味

淡味는 약간의 #味 또는 輔味를 띠고 있는 

것이며 四氣는 平하다 演품oJ 성한 경우에 주 

로 下黑의 흉뻐를 재거하는데 쓰인다. 『內

經」 의 떻품於內(在꼈의 경우)에서 在없에 앓 

이 성하여 下;뿔로 가므로 淡味를 써서 水짧을 

빼고 있는 것이다. 五휴散 둥에서 利水 작용을 

하는 fX茶, 짧흙 둥이 여기에 속하며 澤협도 

淡味에 포함될 수 있다. 

決참, .흉햄(it平; tt淡平) ; 웹품을 다스라는 

데 있어서 下魚에 水짧아 성한 경우에 사용되 

는데 五참散, 짧혐場, 圓武없 동에서 주로 쓰 

인다‘ 

261) 魔흉(tr敏溫)이 여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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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後代 醫書의 五購補廳法에 대한 

분석 

『傷寒論」 이후 후대로 내려오면서 「藏氣

法時論」 의 五味補휩法과 所欲, 所苦에 대한 

五味 運用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물들이 제시 

되었다. 그 시작은 張元素쟁2)의 『珍珠驚」 에 

서 시작되었는데, 그 내용은 큰 변화 없이 王

好古263)의 r楊滅本草」 로 이어졌고 다사 

「東醫寶鍵」 의 「五驗六服」 , r本草鋼

B 」 264)의 「五廳五味補휩」 풍에 기재되었다. 

물론 方齊q 연구의 흐름은 運氣學 분야와는 다 

르게 전개되었으나 「運氣篇」 의 氣味 運用에 

사용된 구체적인 약물을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정에서 가치가 있다, 우선 『珍珠養j 의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珠훌』 대1 r죠鷹초治樂象」 

llt쏠‘좋, it씨錢ξ, 캅3휴. !It찮散. -­
후흉2ssi. 111 풍. *휩싸후총, $11辛. 鴻以짧 

냉t. 白창옛동266)267). 

262) 12세기 金代의 醫家로서 字는 燦古. 易”‘IA으 
로 本草, 方齊g 연구에 노력하여 「醫學양 
源」 , r珍珠훌j , 「鷹IDff標本用藥式」 , r藥
注難經」 동의 책을 지었으며 그의 학셜은 
李果로 전해졌다. 

263) 13세기 元代의 醫家로서 號가 海藏. 趙州人으 
로 李果로부터 醫學을 전수받았으며 r樓被
本草」 , r醫壘元짧」 , r此事難知」 동의 많 
은책을남겼다 

264) 明代 李時珍의 擺으로 159:>년에 간행되었다. 
265) 五廳所欲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댔와 補法에 

사용하는 味를 분리한 것이 특징으로, 대체적 
으로 前者는 훌를 後者는 表를 다스리는 경 
향이 있다. 

266) 王好古의 「陽被本草」 에는 청藥으로만 되어 
있으며, 李時珍의 r本草網§J 에는 *'헝藥으 
로 되어 었다. 

267) r東醫寶鍵」 에는 lff病治法에 대하여 “lff苦急
急食#以緣之, 1t草, 宜食種米牛肉짧쫓. 註g
lff좁急, 是其氣有餘fil, lff欲散急食辛以散之,
川횡, }If虛以生養陳皮之類補之.”라고 하였다.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맑究 

·쏠繹, 짧i-:J.Jjt갖;, 죠·휴子. ,;欲흙, 

以'iii휴, 갚빼. 補,'.:A 'iii者, ;흉鴻. 鴻i-Ht

윷t. λ홍, **후, 흉홉268), 

8후쏠源, 쏠νX짧츠, 힘 ;ft.. g후찮錢, i-:;. 
*흉, 남후269). 械ν'l..{t春, λ홍. 鴻ιA쏠 

春, 융융連270). 

Jl;ji쏠氣.上i훌. 쏠,'.:Ail한.;t.271). 옳i$-272). 

빼欲收, I';/. 홉찢者, 台"!)훌. 補i-J. 흡흉春. 죠 

·*子. 游f~추황, ~白Jt273).

賢쏠짧, 후i-J.i쩍ξ, ~흉, 흉꿇274). 

뽑欲堅, i'J.쏠황. ~짱, 츄#ιA쏠냉t. 뽑꿇. 

鴻l'J.'ili흉, if演275).

『珍珠윷j 예j r죠鷹橫滾」 

「llt」

虛以l뽕皮호훌츠鎭補.:t.. 經티, 虛체껴협 

其웰, 7~能호木‘ 賢J511t~;짱, 賢¥싹, 

!It木싹, 쏠i-J.橫$용, i-l>.J4!.윷. 용융꿇, 홍샌 •• 

"*'1 $.앞샌짧, 뺨*청不Ji, 앓R‘JI!!.옳 )t.276)초 

268) r東醫寶鍵」 에는 心病治法에 대하여 ’‘心苦廳,
宜표味子, 又心虛以妙團補之, 心欲몇, 宜흔뼈 
補之, 납草짧之, 是心氣寶也.”라고 하였다. 

269) r本草鋼g」 에는 꼈#草로 되어 있음, 
'270) r東뽑寶鍵」 에는 牌病治法에 대하여 “牌춤編, 

是有餘, 宜白끼t. 牌欲鍵, 是不足, 宜tr草. 以남 
補之, 人參, 以뿜짧之, 黃連. 牌虛以tr草大짧 
之類補之! 牌實以tR實廳之, 牌虛宜用益黃散,
補牌揚. 牌實宜用鴻黃散, 調몹承氣揚 ”이라고 
하였다. 

271) r揚被本草」 에는 “苦以짧之”로 되어 있음, 

272) 「楊被本草j 에샤는 “詞子皮, 一{'p黃휴.”라 하 
였고, 「本草網g」 에는 詞子로 되어 있읍. 

273) 「東醫寶짧」 에는 뼈病治法에 대하여 “뼈좁氣 
上뺑, 宜詞子皮, 一f’F薰혹. g빼欲收, 宜白행藥. 
以爾補, 宜五味子. 以辛짧, 宜쫓白皮.”라고 하 
였다. 

274) r場被本草」 에는 “知fll, 黃藥.”으로 되어 있 
으며, r本草網目j 에도 “黃藥, 꿨母”로 되어 
있음. 

275) r東醫寶鍵」 에는 賢病治法에 대하여 “뽑苦操, 
宜知母, 黃相. 뽑欲堅, 宜知母. 補以黃혐, 챔以 
澤짧, 又B賢虛, 宜熟地黃.”라고 하였다. 

276) 錢6, r小兒藥證直짧」 ‘ 江蘇省, 江蘇科學技
術出版社, 1983, p.47 ; 쳐k黃圓, 治뽑住失音, 
願開不含, 神不足, 目中白閒多, 面色白光白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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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 ￦제白창葉277lj;협ξ. -!w$.학1e짧, 4핫 

R‘i형j융 ;1(.278) 초~. 賽.IN鴻共子, ’약Jillt 

i;子, }까닙-후j짧,-:_;場279) 초츠. 

「•(;」

虛 i-::i.~↓짧챔츠, 虛체補共냉풍. 木fl~~

k, 빠져“;;i;흉, llt木갱!,,, ·~:J;싹, ιA갱L 

훌츄험llt. 1w빽샌J짧, *찾R‘훗째낮t,280) 초츠, 

'.A"Mtt후鴻ξ. *"좌월1e짧, 4훌I\~中, 훗 

R」鴻,t;옳261). 활Jl'J평;$散282). 

方‘ 熟地黃(八錢), 山菜肉, 乾띠藥(各四錢), 澤
짧, l!:ll:굉皮, 白俠팎(去皮, 各三錢), 上穩末, 練
짧圖, 如햄子大, 空心, 溫水化下三圓.

zm r本흰網 !3J 에는 tt草로 되어 있다. 實則협其 
子의 의미로서 心을 협하기 위하여 #味를 
쓴것이다. 

278) 鍵ζ, 「小兒藥證直語」 , 江蘇省, 江蘇科學技
術l::!:l版社, 1983, p.47 ; 챔춤圓, 治)lf熱播屬,
1없洪寶‘ ‘협歸(去盧頭切t암稱), 龍腦{뽑稱), Jll 
형, 다l樞子仁, Ill大黃{浪紙奏恨), 差活, 防風

{去깅훌碩切짧稱), 上껴:等分寫末, ;陳짧和圓, (觀)
펴大, 每服半圓至-圖, 願竹葉}易同沙엉홍溫Ji(化 

下.
279) 成無급, r注解傷寒論』 ‘ 서울, 대성문화사, 

1앉씻9, p‘200 ; tt草(tt平), 黃휴(苦寒), 乾醫{辛
熱), 半夏(辛平), 黃連(함寒), 大黃(뿜寒) 둥으 
로 구성되어 었다. 

잃0) 鍵ζ, 「小兒藥證直試」 • 江蘇省, 江蘇科學技
術出版社, 1983, p‘50 ; 安ffl!圓, 治面黃賴i}f;,
身JU:熱, 補心. 一治心虛府熱, 神思↑光짧 馬牙

뼈(五錢), s양햄(죠錢}, 奏門~(五錢), 乾山藥
(五錢), 龍|잃(一字댐), 寒水石(五錢짧), 朱妙

(一兩망{), 납草(五錢}, 上末之, 陳짧薦圓, 觀頭
大, 每服半圓, 沙懶水化下, 無時.

281) 錢ζ, r,j、兒藥證直缺」 ‘ 江蘇‘省, 江蘇科學技
術出版社, 1983, p‘51 ; 밟心樓, 治小兒心氣寶,
則氣上下行觀, 合홈A則氣不得通, 故홉{띠몽~. 則

氣t下通, 용훗連(一兩去覆), 上옳末, 每服五分,

짧쩨A取溫水化下. 

282) 銀Z:.., 「小兒藥證直設」 , 江蘇省, 江蘇科學技
術出版社, 1983, p.48 ; 導i}f;散, 治小兒心熱,
視其睡, 디며氣溫, 或合面!睡, 及上(짧)맺牙, 皆

心熱ill. 心氣熱i!IJ心뼈亦熱, 欲言不能, 而有就
冷之意, 故合面睡. 生地黃, tt1흠(生), 木通{各
等分}, 上I司옳末, 每服三錢, 水→옳, 入竹棄同

願至五分, 食後溫服, --本不用납草, 用黃휴, 

잃4 

「牌」

虛111)>-J.tf후大짧ξ類補츠, 1w월학1e짧, 

~I\益혔散283) 초킹;. ·~75牌i;짱, i-:J.-i:·少

용훌補,~. 영f웠•J yJ.{?.명n흉츠. 1w無1e짧, i-::i. 

j형옳散284)鴻츠. 뼈저牌츠子, J.-J.짧 e,;t 

3흩R후. 

「뼈」 

虛찌, 죠q휴子챔-<t. 1w훨1e짧, *홍R‘ Jli'J 
R찢散285)채츠. ,&\!Jl'J;f;협共짱, ι~*쭈286)械 

牌土, 명r.M짧白皮鴻ξ. h無1e證, i-::i.짧 

t‘i협白散287)鴻ξ. 1'J1'Ji.앓共子, i-::i.;좋鴻 

j형賢*· 

r혐j 

虛해, lM1!!.옳, 융*경£*험츠- 윗rJl’')>-J.澤鴻 

}행츠. 賢本훌울영r不륙ri:혐, 錢!.\止갱IPlf調補 

뺨}&옳;It., 않鴻 뽑i;뚫288). R후7] 뽑i;융, 

金호기}ι샌」, 써죠행子補R후쩌 e.. 

잃3) 錢Z:.., r小兒藥證直設」 • 江蘇省, 江蘇科學技
術버版社, 1잃3, p.48 ; 益옳散, X名補牌散.
治牌뽑虛弱及治牌함, 1흉大, 身獲. 혈皮(去白­
兩), T香(二錢, →方用木香), 詞子(볍去核), 좁 
皮(去白), 납草(찢各五錢), 上薦末, 三歲兒-錢*· 水半옳, 했三分, 食前服,

정4) 錢Z:.., r小兒藥證直끓J • 江蘇省, 江蘇科學技
術出版社, 1얹33, p.49 ; 협黃散, X名鴻牌散.
治牌熱弄굶. 覆香葉(七錢}, 山振子仁(一錢}, 石
育(五錢), 남草(三兩), 防風(四兩去盧切샘), J:: 
뼈, 同靈酒微,잉?香寫細末, 每R~-錢至二鐘, 水
-옳, 願至五分, 溫服, 淸rr, 無時.

쟁5) 錢Z:.., 「小兒藥證直앉」 . 江蘇省, 江蘇科學技
術出版社, 1983, p‘48 ; 阿關散, 又名補師散.
治小兒師虛氣組댐f足. 阿樓{-兩五錢鉉겠?), 委
貼子(妙香), #草(꼈各二錢五分), 馬쨌흙(죠錢 
짧), 좀仁(七個去皮솟妙), 짧米(-兩沙), 上짧 

末, 每服一二錢, 水→옳, .핸至六分, 食後짧服. 

286) r本草網目」 에는 五味子로 되어 었다. 
287) 錢ζ, r小兒藥證直뚫」 • 江蘇省, 江蘇科學技

術出版社, 1잃3, p.48 ; %홉白散, 又名鴻뼈散. 
治小兒師盛氣急댐願‘ 地骨皮, 쫓白皮(妙各→ 
兩), 납草(찢-鐘), 上빼散, 入授米→題, 水二
小옳, 前七分, 食前服.

잃8) 「本草網目」 에서는 “實則滾子, 정藥‘”이라고 
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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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A上궁i鷹補鴻, pq經藏쫓U:옳g춘힘앓'I'. 음 

.:.t..~젊其精詳, *홈趣本짧. 

위에서 「五轉補鴻」 의 내용은 五觸의 虛實

에 따라 각각픽 처방을 제시하고 있어 「藏氣

法時論」 의 五味補협法과는 차이가 있으나 일 

부의 單味 運用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이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된 약물들과 「藏

氣法時論」에 나오는 음식들을 다시 五味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醒味

白헝藥(苦醒微寒)2없) ; 醒味로서 )ff을 隱할 

때 사용된다. 또한, 뼈가 收數하고자 할 때 수 

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나 補하는 작용은 없 

다. 뼈를 補하는 약물인 五味子와는 차이가 있 
다. 8꾸의 虛實補협에서도 역시 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實則휩其子의 원칙에 의하여 뽑을 

휩할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으나, 賢은 근본적 

으로 爾法을 피해야 하므로 힌藥을 사용하지 

않고 였다. 

五味子(醒#溫) ; 心이 늘어지려고 할 때 기 

운을 수렴하여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뼈氣가 t;뾰하여 수렴되지 않을 때에도 五味

子를 써서 뼈를 補하게 된다. 賢이 虛할 때에 

도 虛則補其母의 원칙에 의하여 師를 補한다. 

小豆, 夫肉, 李, 꿇(皆醒) : 「藏氣法時論」

에서 “心色亦, 宜食嚴, 小豆*肉李뿔皆嚴.”라 

하여 醒味를 갖는 음식들을 心이 늘어지려 할 

때 먹도록 하였다 

(2) 苦味

白기t(苦#溫) ; 牌에 隱%가 있을 쩨 操之하 

는 역할을한다. 

黃連(苦寒) ; 牌에 짧%가 있을 때 苦味로서 

289) 현대 本草學에서 규정한 氣味홀 기준으로 하 
였음, 

內經 運혔篇의 爾味 運用에 대 한 맑究 

隱하는 역할을 한다, 

黃후(苦寒} ; 뼈氣가 上뺑했을 때 苦味로서 

빠之하는 역할을 한다. 

知母{苦#寒), 黃拍(苦寒) : “賢苦操, 辛以潤

之.”에 쓰이고 있으나 월래 辛味는 아니다. 여 

거서는 補하는 작용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知母는 賢을 堅之하는 작용이 있으며 補할 때 

에는 黃拍을 쓴다. 府이 虛할 때에는 虛則補其

母의 원칙에 따라 뽑올 補하기 위하여 熟地黃

을 黃相과 함께 쓴다 

熟地黃(캅微溫) ; 熟地黃은 苦味는 아니나 

苦味와 함께 賢을 補하는데 쓰인다. 生地黃(it

苦寒)은 약간의 苦味를 가지고 있어 堅之하는 

작용을 한다. 

奏, 후肉, 否, 殘(皆苦) ; 「藏氣法時論」 에 

서 “뼈色白, 宜食苦, 奏후肉香藏皆苦.”이라 하 

여 뼈氣가 J::j뾰하였을 때 苦味를 띄는 음식들 

을 제시하고 있다. 

(3) #味

람草( 납平) : !ff苦急일 경우에 急食납以鍵之 

할 때, 또는 )ff實얼 경우 實則협其子의 원칙에 

의하여 心을 밟하거나 心 자체가 寶할 때, 體

欲鍵의 경우 急食납以鍵之할 때, 師虛일 경우 

虛則補其母의 원칙에 따라 牌를 補할 때 풍의 

여러 경우에 #味로서 it草를 쓴다. 

大짧(용溫) ; 牌虛일 경우 #草와 함께 補牌

한마. 

人흉(微苦微溫), 黃훈(#溫) ; 心에 짧輔된 

氣를 聽하는 작용을 하며 특히 A養은 牌를 

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種米, 牛肉, 짧, 쫓〈皆#) ; 「東醫寶鍵」 에 

도 뺨病治法 부분에 「藏氣法時論」 과 같은 

내용이 나오며 모두가 牌를 補하는 작용을 하 

고있다. 

(4) 辛味

川혐(辛溫) ; R주欲散하였을 때, 辛味의 發散

잃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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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oJ용하여 血을 돌려줌으로써 간접적으 

로 )ff을 補하고 있다. 

細辛(辛溫} ; 氣를 表로 發散셔킴으로써 땀 

을 補하고 있다. 

쫓白皮(1t寒) ; 師苦氣上適하였을 때, 師의 

氣를 발산시켜 협하는 작용을 한다. 

陳皮(辛苦溫), 生흉{辛溫) ; 뽑어 虛하여서 

操가 발생할 때, 辛味로서 潤之하는 작용을 한 

다. 또한, 生흥은 發散 작용이 있어서 府을 補

하게 되는데, 心이 虛할 때 虛則補其母의 원칙 

에 따라 사용한t:J-. 

知母, 黃빼〔皆苦) ; 뽑苦爆 뽑i:-J潤之에 쓴다 

고 되에 았으나 모두 실체로는 모두 苦味이다. 

좁味에 대한 항목을 참고하기 바랍. 

黃委, 雜肉, 挑, 鉉〈皆辛) ; 「藏氣法時論」

에서 “뽑色黑, 宜食辛, 黃委難肉挑흉皆辛.”하여 

뽑이 건조해지려고 할 때 먹으라고 하였다. 

(5) 鐵味

c뼈(敵표大寒〕 ; 敵味로써 火를 내려, 心苦

짧하였을 때 心을 유연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澤鴻(감寒) ; 敵味로 心을 補하는데 사용되 

며, 뽑에서 때횟味로 협하는데도 역사 사용된다. 

뼈에서 實則없其子의 원칙에 따라 뽑을 조금 

협하여 9힘氣를 ll5f:했시키게 한다 

大豆, 家쩌, 果, 露(皆敵) ; 「藏氣法時論」

에서는 “牌色黃, 宜食購, 大豆家肉要靈皆購.”라고 

하여 五味 補P홉法의 구색을 모두 갖추었으나 이 

경우에는 음식을 조절하는 평상적인 상황이며 

만약에 급한 질병이 오쩨 된다면 i5味를 써서 

짧%를 몰아내야 할 것이다. 

3) 『內經 • 連氣篇』 方齊|에 적용 가 

능한藥物 

『內經 • i펀氣篇」 의 氣味 illUH 에 대하여 살 

펴보연1 우선 각각의 쌍황에 예하여 한 가지 

약물(單味〉만을 채시한 경우와 君樂, ££藥 둥 

236 

을 결합하여 온전한 方簡의 形호을 갖춘 경우 

가 있다‘ 「五常政大짧」 에 나오는 太過年, 不

及年, 平氣年에서 보이는 本味틀은 運氣 變化

에 대처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단지 變ft 狀

態를 표현한 젓여마. 다음으로 「六元正紀大

論」 에 나오는 中運, 司天, 在良에 대한 氣味

운용에서는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單味들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方齊j 구성에 있어서 君

藥의 역할애 해당된다. 中運은 五魔補휩法을 

따르고 있으oj290) 司天, 在폈은 六氣 변화에 

따른 특수한 i뚫用흡을 사용하고 있다않1) ‘ 

온전환 1i웹의 형식은 「至質要大짧j 의 六

쌓, 勝復, 反戰 동에서 나타나는데292) 氣味 運

用 방식을 크재 분류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六품의 경우에 사용되는 氣味

運用 方式인데, 六품이 運氣 變化로 인한 族病

發生의 대표적인 要因이므로 아 방식이 실채 

運氣學의 질병 치료 방법을 대짚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냐는 五嚴隱法을 기본 틀 

로 하여 方웹를 구성하는 빵법으로 六氣의 勝

復과 反勝에서 사용되는데 이것은 六않보마는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대웅하는 방법으 

잃0) 며運은 五行의 源理를 쫓으므로 變化가 심하 
지 않아 여기에 매처할 때도 太過j 不及에 따 
라 寫法과 補찮의 일정한 규율을 따르고 있 
다. 이러한 대웅은 主氣의 경우도 마찬가지여 
다, 단, 主氣는 氣의 盛養가 더 전형적으로 
냐타나므로 補法과 협法을 동시에 사용한다 

291) 단순한 補협法에서 벗어나 四氣를 없얘기 위 
한 방향으로 변형을 준 방식이다. 「六元正紀
大論」 의 三陰三陽之政이나 司天, 在폈에서는 
향두 가지 약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至質
要大論」 의 六헬에 대한 氣洙 運用에서는 이 
라한 약물들을 君藥으로 하여 住藥 둥을 추 
가하여 方動j 형식을 구성하고 었다. 이 氣味
運用法이 i뚫氣學에서 六氣 變化로 언한 !J'B氣
에 살처l적으로 대처활 수 았는 대표적안 方

햄 連用法이라 할 수 였다. 
292) 「至혈要大論」 에서 主氣에 대한 補爾法은 단 

지 五味 運用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이며 실제적앤 젤맹 치료 방엠은 六품1 
용했復, 反騎의 경우에 나오는 氣댔 줍用法。l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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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단 꽤氣를 억누르기 위한 鴻法을 중셈으 

로 한 것이다, 이랴환 두 가지 운용방식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약물에 대하여 

살펴보자. 

(1) 六품어l 대해 적용 가능한 藥物

「至훨要大論」 의 六품에 대한 대웅 방식은 

이미 「六元正紀大論」 의 三陰三陽之政과 司

天, 在;없의 氣味 運用에서 그 가본 방향이 제 

시되고 었다 六떻의 氣味 運用法의 특정은 

「藏氣法時論」 의 五鐵苦欲補寫의 방법을 적 

절혀 섞어샤 가장 효율적으로 耶氣를 몰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方뽑j가 구성되어 있는 정이 

다. 이것은 六품이 邱氣 發現의 전형적인 형식 

으로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r 실재 

치료 상 補驚法의 원칙보다는 邱氣를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안 방향으로 변형을 주었 

기 때문이다. 六않 각각의 경우에 사용 가능한 

약물을 살펴보변 다음과 같다. 

(D 園품 

우선 風않0귀 사용되는 君藥을 살펴보연, 司

天, 在꼈 모두 辛폐한 味를 사용하고 있다. 辛

未는 陽氣를 發散시키는 補法아며 째味는 風

%로 인한 熱을 내라는 방법이다‘ 辛味와 V京味

는 경우얘 따라 두 가지 약물로 4-누어 사용 

할 수 있다. 우선 「傷寒論」 의 桂校揚을 살펴 

보면 辛味로 桂校(辛熱)293), 生養{辛溫)을 쓰고 

있으며 째味로는 행藥(醒微寒}을 쓰고 있다, 

그밖에 表畵로 나누어 보았을 때 桂技陽은 表

의 風%를 없애는 처방안데, 훌훌의 경우에는 尹

吉榮은 용JJ?•헨(辛?京)를 제샤하였다쟁). 그밖에 

잃3) r蘭寒論」 에 가제된 氣味를 기준으로 한것입. 

294) 尹吉榮은 r東醫學의 方法論짧究」 〈서울, 성 
보사, 1983)에서 「至圓要大論」 의 六품, 勝
復, 反騎에 대한 氣味 運m에 구체척으로 사 
용 가능한 本草와 方뼈를 제시하였다. 괄호 
안에 표기원 氣味는 「東뽕學의 方않論~ 
究」 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맑究 

風품에 사용 7}놓한 辛味로는 細辛(辛熱}, 뼈 

子(辛熱), 吳菜횟(辛熱), 乾훌(辛熱) 풍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附子, 吳菜奭는 훌로 들어가 

陽氣를 發散시킨다. 또한, 「珍珠廳」 에서는 

맑欲散에 쓰는 辛味로 川형을 들고 있는데 여 

것은 퓨氣를 發散하여 行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三因方j 의 數和樓애서는 半夏(辛

溫), 乾賣(辛熱}, 五味子(嚴납溫}, #!實(苦辛顧

微寒) 동을 사용하고 있다. 

뾰藥으로는 j俠數을 위한 苦味와 鍵急을 위 

한 납味를 사용하는데, 桂技獨의 ~藥295)도 약 

깐의 훌味를 가자고 있으므로 偉藥에 해당되 

며296) 1t味로는 it草(it平)를 틀 수 있다. 추 

가적으로 처I샤흰 以람鍵之, 以辛散之, 以醒협 

之 동의 運用法에서는 역시 #草, 細辛2!¥1), 정 

藥 동을 쓸 수 있다짧). 

@熱‘ ,火품 

君藥으로는 몇堅하는 轉味를 사용하는데 l& 
敵샤키는 爾味를 쓰기도 한다. 『陽寒論」 에서 

蘭味로 사용할 수 었는 약들은 한뼈(敵苦大 

寒L 합觸(廳寒〉, 澤협(醒購}짧) 풍이 있는데 E슨 

뼈와 함轉는 각각 뽑, *題파 Jlf, 心의 熱을 

내라며 澤협는 利*慘滾의 결과로 간접적으로 

熱을 내린다300), 大黃(苦寒)은 E호뼈와 함께 承

氣場類에 사용되는데 이것은 추가적 用法인 

以苦發之의 방법을 여용한 것이다301). 小榮胡

쟁5) 현대 本草學에서는 헝藥의 氣味를 苦爾微寒이 
라하였다. 

웠) 尹吉榮은 t호藥의 苦味가 操없하는 것으로 보 

아 司天과 在꼈에 각각 白Jft파 草龍顧을 제 
시하였다 

297) r珍珠훌」 에서 lff欲嚴에 “補l여關者, 細辛.”이 
략하였다 

잃8) 尹吉榮은 辛!1*로 동~fr를 들었마‘ 
잃9) r陽寒論」 과 r珍珠훌」 에서는 모두 鷹똥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현대 本草學에 
서는 氣味를 it寒으로 보고 였다. 

300) 尹吉榮은 職味로서 玄養(敵寒), 尾角(鷹冷) 풍 

을들었다 

301) 뿜寒한 약물로는 知母(품寒), 大黃(苦寒), 뽕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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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의 架胡(품微왔)도 폼味를 이용하여 熱을 내 

리는데 承氣陽이 讓熱을 다스리는 반면에 小

榮씨~i易은 表熱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다302). 

또한 n:~朱에 관계없이 寒性이 강한 味를 사용 

하여 熱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石蒼(it寒)를 

사용한 白虎淑이 여기에 해당되며 솟!l母(苦寒) 

도 같이 사용되어 以苦發之의 작용을 하고 있 

다, r傷寒論J 에서 醒洙가 君藥으로 사용된 

예는 없으나 四펴散에서 청藥(爾微寒)이 榮떼, 

1}!、寶(품寒)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珍珠

짧」에서는 心꾀繼에서 以爾收之의 방법으로 

五味子를 예로 들었다. 또한 r三因方」 에서는 

少陽司天의 7+明陽에서 $찢짧仁( 납醒.zp:)을, 少

陰司天의 .IE;陽陽에서는 白續(폼廳寒), 玄夢(님 

판敵뽕)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k藥에서 -u· !朱를 휩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r珍珠鍵」 에서는 心欲핏에 납味로 A흉, 1t 

팔, 黃행를 들고 있다. 또한 fti:藥으로 辛味를 

쓰기도 하는데 『傷寒論」 의 熱품 처방에서 

桂技, 乾훌훌, 生활 퉁이 두루 쓰이고 있다. 

@‘뽑품 

君藥으로 苦熱의 味를 사용하는데 t홍짧 작 

용이 있는 苦!朱로는 白끼t(苦#溫)을 들 수 있 

다.3Q3J. 또한 熱藥으로는 五힘散에서는 桂技(辛

熱), 휩武揚에서는 附子(辛熱)를 사용하고 있다. 

住藥으로는 淡味, 醒!朱, 辛味를 사용하는데 

醒味는 氣를 收數하여 熱을 내림으로써 떻熱 

의 벌생을 막고 辛味와 淡味는 각각 앓邱를 

上下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 五茶

散의 澤휩(做轉)와 쉴武揚의 청藥(醒平)이 淡

味의 慘뺀 작용304)과 업찢味의 收數 작용 이용 

(좁微寒), 黃한(苦寒), 멍實(줍寒) 둥을 들 수 

있다. 
302) 뽕胡桂技乾寶揚도 이와 비슷하다. 
303) r珍값훌」 에서 H싸苦源에 줍以操之로서 白〕t

을 들었으며 r陽寒論」 의 五힘散, 휩武1易 둥 
에서도 白〕t을 사용하고 있다. 尹吉榮은 司天

에서는 蒼까을, 在없에서는 白지t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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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이다. 또한 뾰藥의 辛味로는 半夏(辛

溫)를 사용할 수 있으며 尹吉榮은 훈活을 예로 

들었다. 浪熱에 뾰藥으로 사용하는 #味(補法)

로는 i:t草를 사용할 수 있다. 『珍珠鍵」 에서는 

牌에 대한 補法으로 A흉, 납草를 사용하며 휩 

法으로는 黃連(苦寒)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 ,操품 

操浮의 경우에 苦溫한 味를 君藥으로 사용 

하여 下氣하면서 淸氣를 없애는데 在폈의 경 

우에 補法으로 醒味를 사용할 수도 있다. 『珍

珠鍵」에서는 苦味로서 黃連을 사용하였으며 

醒味로는 참藥, 표味子를 사용하였고 P협法으로 

는 棄白皮를 사용하였다. 黃連은 苦寒하여 單

味로 사용하기 힘들므로305) 尹吉榮은 榮胡(苦

平)과 半夏(苦溫)의 슴用을 君藥으로 제시하였 

으며 處方으로는 小業胡揚을 예로 들었다. 

『傷寒論」 에서는 律被不足으로 인한 大便媒

結을 치료하는 大承氣揚을 예로 들었으나 師

氣를 내리는 작용이 없으므로 적절한 예로 보 

기는 힘들다. r三因方」 에서는 審平揚에서 苦

味와 醒味로서 遠志(苦辛微溫), 白끼t(苦#溫), 

전藥(苦醒微寒) 동을 사용하였다. 

뾰藥으로는 랩였味로 補하며 辛味로 휩하고 

-납味로 在웠에 陽氣를 補하는데 정藥, 1t草,

半夏 동을 쓸 수 있다. 

@寒품 

寒평의 경우 君藥으로서 司天에는 表%를 

내보내기 위하여 辛熱한 약을 쓰며 {E果에는 

陽氣를 보충하기 위하여 납熱한 약을 쓰는데 

서로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r傷寒論」

304) 澤짧는 r陽寒論」 에서 없敵이라 하였는데 여 

기서 嚴味가 바로 澤휩의 利水慘떻의 작용을 
표현한 것이다. 淡味는 약간의 i:t味, 職味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305) 苦溫의 味로 師氣를 下之시키는 약물로는 츄 
仁(辛溫)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첨仁이 약간 
의 줍味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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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서는 桂技(辛熱), 剛黃(합溫), 乾훌(辛熱), 附

子(辛大熱), 細辛(辛熱), 人藝(납溫) 풍을 샤용 

하였으며, r三因方」 에서는 太陽司天의 경우 

에 靜順揚에서 附子(辛#熱)$$), 乾養(辛熱)을 

사용하고 있다. 

佑藥으로는 辛it 외얘 苦味가 堅之, 操之의 

작용으로 사용되었는데 尹吉榮은 참藥, 白끼t을 

예로 들었다. 추가 用法 중에는 以輔휩之가 있 

는데 尹吉榮은 함觸, 澤협를 예로 들었다. 

(2) 五魔짧法에 적용 가능한 藥物

五購웹法은 五運이 太過할 경우, 六氣의 勝

復과 反勝에서 사용되고 었다. 勝氣의 경우에 

는 相克의 本味를 君藥으로 사용하고 나서 추 

가적 用法으로서 휩法을 쓰고 있으며, 復氣의 

경우에는 六품의 氣味 運用法과 비슷하게 변 

형된 爾法을 사용하고 있다307), 反關에서는 在

꼈와 경우에 補法을 추가 用法으로 병행하고 

있다308), 五鐵휩法에 사용 가능한 구체적인 약 

불들을 살펴보자. 

@ 木氣에 대한 휩法 

주로 醒味를 사용하게 된다. 『傷寒論」 와 

桂技樓에서는 醒味로 청藥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醫家들도 청藥을 以醒협之의 대표적인 

약물로 보았다. 『珍珠醫」 에서도 府欲散에 정 

藥으로 협하라고 하였으며, 尹吉榮도 反勝과 

勝復에서 청藥을 대표 약물로 들었다. 木運太

過의 경우에도 『三因方」 에서는 牛嚴木띠揚 

306) 현대 本草學에서 정한 氣味를 표기하였다‘ 
307) 君緊이 변형되었으며 六팽 用法과 유사한 여 

랴 가지 추가 用法들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五廳협法과 六끊 m法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308) 六氣의 發現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太過한 것 
이 不及한 경우보다 문제가 되므로 협法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補法은 짧法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 쓰얀 것이다‘ 主氣의 
죠味 運用에서 先爾後補라 한 것여 이러한 
의미이다. 

內經 運혔篇의 혔味 運用에 대한 冊究

(金運太過), 짧철牛嚴揚(木運不及) 동의 처방에 

서뼈} 牛勝(苦爾平), 木Jll(醒溫), 청藥(苦嚴微 

寒), 肉짧賽(#醒購溫) 풍을 사용하여 행藥이 

포함되어 있다. 

住藥으로는 辛味(補之), 합味(鍵之), 苦味(堅

之, 操之)가 사용되는데 桂技, 生훌, #草, 大

짧, 白게t 둥을 사용할 수 있다, 

@ 熱氣, 火氣에 대한 협法 

주로 #味를 사용하며 復氣의 경우에는 六

품 用法과 비슷하게 嚴味를 사용하고 있다. 

「陽寒論」 에서는 i:t味로 石賢(it寒), 種米(it

平), 합草(납平}, 人흉(#溫) 둥이 사용되고 있 

으며 『珍樣葉」 에서는 心欲몇에 대한 簡法으 

로 人흉, i:t 草, 黃훈를 들고 있다. 이 밖에 尹

吉榮은 상황에 따라 決협(#滾平), 生地黃(#

寒) 퉁을 사용하였다. 火運太過의 경우에 「三

困方」 의 川連얹茶獨{水運太過}, 黃옳陳神揚(火 

運不及) 동의 처방에서 얹茶{#淡平), 奏門쪽 

{#微苦微寒), 車前子{#寒), 通草(#淡微寒),

#草{#平), 黃훈{#溫), 앉神(it淡.1fi), 쌓河車 

(it購溫), 顧짧仁{납醒~) 둥 #味를 多用하고 

있다, 또한, 轉味로는 尹좀榮은 ~角(廳冷}을 

제시하였다. 

佑藥으로는 苦味{發之, 뺀之, 下之), 辛味{發

之), #味(협之), 醒味{補之) 퉁이 사용되는데 

黃휴, 榮胡, 뺑實, 桂技, 乾養, 半夏, 人흉, i:t草,

행藥 퉁올 상황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 土氣에 대한 짧法 

주로 苦味를 사용하여 操浪한다. 일반적으 

로 白끼t을 사용할 수 있으며 尹吉榮은 園陳도 

309) r三因方」 의 처방은 五行 相克을 받아서 뱅 

이 든 廳에 대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 
로, 여기서의 五職협法은 오히려 五運不及에 

서 사용되는 處方과 구성이 유사하다 즉, 협 
法과 補法을 하나의 처방에서 동시에 사용하 
고 였으므로 五運太過와 죠運不及의 氣味 운 
용이 비슷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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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시하였다. 土運太過의 경우에 『三因

方」 의 蒼까t揚(木運太過), 白지t原朴陽(土運不 

及) 동획 처방에서는 白껴t 이외에 苦味로서 淳

朴(폼辛溫), 좁皮(苦辛微溫) 둥을 사용하였다. 

또한, r珍珠廳」 에서는 牌欲鍵에서 휩法으로 

黃連을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住藥으로는 苦味를 써서 操之하거나 辛味,

#味를 써서 陽氣를 發揚시켜 操짧하거나 醒

味, 轉!朱를 써서 짧熱을 방져하는 味를 사용하 

는데, 白끼t, 桂技, 乾聲, 附子, 참藥, 澤협 동의 

약물을 쓸수 있다. 

@ 金氣에 대한 觀法

辛味를 샤용하는데, r三因方」 의 찢門잦揚 

(火連太過), 쌓짧漫(金運不及) 동의 처방에서는 

白호(辛溫)를 사용하여 6밟氣를 宣布시키고 있 

다. 尹吉榮은 辛寒으로는 石흡를, 辛溫으로는 

半夏를 제시하였다. 辛味의 사용이 적은 이유 

는 金氣는 高錫되기보다는 收數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댐찢味, 좁味 둥을 많이 사용 

하게 된다. 媒司予地에서 平寒의 味를 사용하 

는 것과 陽明之復에서 醒味로 補하는 것이 이 

러한 때문이다, r珍珠靈」 에서는 師欲收에 휩 

以辛者로서 쫓白皮310)를 쓰라고 하였다. 

住藥으로는 收數과 補陰을 위한 苦味를 주 

로 사용하며 潤뼈, 효뼈를 위한 辛味, it味도 

사용한다. r三因方」 의 奏門쪽揚(火運太過)과 

짧範陽(金週不及)은 대부분 야러한 약물로 구 

성되어 있다311)‘ 

31이 현대 本草學에서는 氣댔를 tt寒으로 규정하였 
다 

311) 찢門쫓없 ; 奏門4<tt微苦微寒), 白 If(辛溫),

半夏(辛溫), 竹葉(辛苦寒), 납草(it平), 鐘원L級 
(tt溫), 藥白皮(it寒), 緊행(苦캅溫), 人짧(it 

微줍微溫). 쌓했揚 ; 緊했(苦it溫), 白If(辛

溫), A흉{ 감微함微週), it草(柱平), 黃훈( 납 

溫), 地웹’皮(it寒), 좀仁(苦微辛微溫), 쫓白皮 
(Ii•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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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氣에 대한 협法 

몇堅의 $$味를 사용하는데 기운이 지나치게 

擬縮되어 續藏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312)_ 『三

因方」 의 五味子揚(水運不及)에서는 $$味로서 

塵흉(합嚴溫)을 사용하고 있으며 『珍珠鍵」 에 

서는 賢欲堅에서 협以購者로서 澤웹를 사용하 

고 있다. 尹吉榮은 회$味가 淸熱 작용을 가진 

것으로 보야 뚫角, 한뼈, tt廳 동을 제시하였 

다 

住藥으로는 陽氣를 補充하고 發散시키는 # 

味, 辛味와 기운을 收敵시켜 固密하게 하는 醒

味, 룹味 동을 사용하는데 r三因方」 에서는 

附子, 쫓흉香 둥과 山菜奭, 五味子, 烏梅 풍을 사 

용하였다. 尹吉榮은 司天反勝에서는 大黃, m、

實, }훔朴을, 在良反觸에서는 生地黃, 救ft皮를, 

勝復에서는 청藥을 예로 틀었다. 

川. 結 論

1. 『素問 • 藏氣法時論」 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그 五味 運用 방법은 五廳이 外部의 

영향을 받아서 괴로움을 받고 있거나 또는 五

緣이 하고자 하는 氣의 순행이 책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병리적인 상황 속얘서 이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醒苦

it辛영흉악 순서대로 五行에 배속되어 五鷹의 

精氣를 길러주는 本味의 運用과는 차이가 있 

다 「藏氣法時論」 의 내용 중 五藏所苦에 대 

한 五味 運用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 

으로 五藏이 겪는 어려웅에 대처해냐가는 것 

이며, 五藏所欲의 경우에는 補法과 협法을 갖 

추어 五魔의 氣行을 돕거나 억제, 조절하는 것 

이다. 단, 협法은 五魔의 所欲을 억제하지만 

補法과 어울려 궁극적으로는 五鐵의 기능을 

312) 뽑水의 陽氣를 發楊시키는 것으로 職味가 陽
氣를 항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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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며 五廳약 本味에도 가까워서 內部의 精

氣를 돕는 작용도 겸하고 있다. 

2. 『內經 • 運氣篇」 에서 五運의 太過, 不

及, 쭈氣에 따른 五味 運m은 五行의 本味를 

쫓야서 냐타나는데, 그 이유는 五運의 영향올 

받야 萬物이 化生할 때에는 五行의 本性을 쫓 

아서 그 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平氣의 경 

우에는 자신의 本味딴 드러나며 太過, 不及의 

정우에는 相克 관계의 味틀이 함께 나타난다. 

3. 五運의 太過, 不及으로 나타나는 변화에 

대웅하기 위하여 표味를 운용할 경우에, 運太

過에는 五魔협法을 쓰고 運不及에는 五鐵補法

을 쓴다. 또한, 四氣에 있어서는 四時 變化의 

원리에 따라서 木運에는 땐藥, 火運에는 寒藥,

土運에는 溫藥 또는 熱藥, 金運에는 ii藥, 水

運에는 熱藥올 쓰는 것이 원칙이며 단, 運不及

일 때는 대채척으로 和平한 氣의 藥을 사용한 

다. 

4. 六氣는 外部的으로 氣의 형태로서 그 盛

흉가 드러나므로 五運에 비하여 영향력이 크 

고 시간에 따른 변화도 심하다. 그러므로 五鐵

補法과 五鐵협法을 함께 사용하여 적절히 대 

처하게 된다. 六氣 중 主氣는 四時 五行의 변 

화를 그대로 따르므로 五運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규칙적으로 補法과 협法올 사용하고 있 

다. 반면에, 客氣는 主氣보다는 變化의 양상이 

매우 심하므로 「藏氣法時論」 의 所欲의 補휩 

法 이외에 임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所홈의 

用法까지 사용하게 된다. 

5‘ 客氣 중 司天之氣와 在良之氣는 한 해의 

六氣 變化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세력 

이 강하게 나타냐며 이며 일정한 時空 속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그 변화가 특정한 방향으 

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급하게 %氣를 몰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隔究

아내거나 五鷹의 괴로운 상황을 해소하가 위 

향 標治를 하게 되므로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客氣의 五味 運用法에서 벗어나 時空의 차이 

에 따라 특정한 味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그 

러나, 補法, 廳法, 所苦의 用法을 통시에 사용 

할 수 있다는 원칙은 계속 유효하다. 또한, 在

없之氣의 경우에는 司天之氣보다 세력이 약하 

므로 주로 補法을 샤용하여 五味를 運用하게 

된다. 

6. 「至휩要大論」 에 나오는 司天, 在果의 

六품, 勝復, 反勝의 경우는 일반적인 客氣의 

盛흉보다 그 세력이 강하면서 變化가 심하므 

로 君藥 oJ외에 {ti:藥과 추가 用法들올 조합하 

여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대처하게 된다. 뾰藥 

과 이어서 나오는 추가적 用法의 味들도 「藏

氣法時論」 에 나오는 五緣의 氣行을 조절하는 

五味로 구성되는데, 서로 부족한 作用을 보충 

하기도 하며 억제, 조절하기도 하여 君톰住使 

의 원리가 저켜지고 있읍을 알 수 있다. 

7. r蘭寒論j 에 나오는 주요 方빽의 구생 

과 그에 대한 成無己의 住를 살펴본 결과 

『內짧 • 運氣篇」 의 氣味 運用과 일치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運氣

篇」 의 氣味 운용이 설채 임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r內經」 에 
서는 단순히 五味로서 약물을 표현하였으나 

『傷塞論」 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같은 味 안 

에서도 작용하는 부위나 효능의 차이애 의하 

여 다양한 약물을 샤용하였음을 알 수 었다. 

8. 『三因方」 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五運

의 太過에는 %氣를 없애거냐 氣의 數總를 해 

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方網를 구성한 반면에 

不及의 정우에는 五廳의 精氣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方빼를 구성하고 있어, r內經」 의 

補웹法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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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六氣의 경우에도 司天, {E폈끼리 짝을 

이루어 방제를 구성하여 「六元正紀大論」 의 

三陰三陽之政의 五l朱 運用과 기본 정신에 있 

어서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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